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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살럼문화프로젝트1)를 열면서 

이혜경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1‘ 연구의 배경 

2‘ 왜 살림문화인가? 

3‘ 연구의 입장과 방법 

1) 내가 개인적으로 빙허각 이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기도 실학축제 중에서 여성실학 
축제에 관여하면서부터이다. 그때 처음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를 접하면서 깨끗한 공기, 정갈한 장 
독대, 정성 어린 음식들, 무공해의 삶이 상상이 되며 새삼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빙허각 이씨의 삶에 
도 고단함이 없을 리는 없겠냐만서도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 
는 생각이 들었다. 빙허각 이씨를 처음 접했을 때 구체적 일상에서의 경험부터 출발하는 반복되는 노 
동으로부터 창출된 전문성, 삶의 지혜, 지식들에 매료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여성들의 삶, 나아가 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여성운동, 여성학의 노력들, 특히 내가 관여해온 여성문화예술운동 전반을 다 
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큰 딸아이의 결혼 이후, 그 사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공부를 많이 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바깥일과 집안일을 함께 치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손자 손녀의 출생과 
그들을 길러내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대의 삶 속에 우리가 이룬 것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새삼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자들의 바깜일에 대해서, 살림살이에 대해서. 



1. 연구의 배경 

21세기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전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지구상의 모든 시스템에, 일 

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문화가 지구 전체를 파괴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1997년 즈음 

시작된 대한민국의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연동되어 있었고 2007,8년경 뉴욕 월 

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유럽도, 아시아도,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지 

못했다. 각국은 서둘러 금융구제정책을 펼치지만 그것은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불안 

과 위기의식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은행, 신용을 내세 

우는 은행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자식 교육비든, 노후대책이 

든 나의 노동의 결과로 모아놓은 돈을 더 아상 믿고 맡기기 힘들게 된 것이다. 거 

대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거대한 우산 거대한 도미노 거대한 쓰나미. 신 자유주의 

지구화는 금융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환경위기, 기후위기, 식량과 농업의 위기 등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명의 위기인 것이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경제란 자본주의 경제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노동자 

-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비용(특히 임금비용)을 원하는 경영자 

-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건들을 원하는 소비자 

- 사적재산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재산가 

- 금융투자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투자자2) 

우선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서로 경쟁해야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 

쟁이 기본원리이다. 생존의 기본법칙은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기이다. 여기서 ‘남’이 

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위한 자연착취 남성을 위한 여성착 

취, 제1세계를 위한 제3세계 자원 침탈하기, 우리민족 우리국가를 위하여 남의 나라 

침략하기3), 우리 가족, 내 새끼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라고 가르치기, 나 

2) 캐더린 겁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F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 
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2013, 27쪽(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3) “월러스타인(1974)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초기부터 주변국가와 농업의 주변화 및 착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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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killing), 죽임의 경제, 죽임의 문화인 것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더 성공하길 원하며 더 권력을 잡길 원한다. 그래서 일 중독, 권력 중독, 성 

공 중독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은 술과 오락, 소비로 해소하려 하지만 이 

또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등을 유발하면서 다양한 병리적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삶을 식민화하고 있다. 점점 일상으로, 내부로, 몸과 마음까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로 여겨져 왔던 가족도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4) 글로별 

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이전도 글로별해 지면서 남편은 두바이, 아내는 수원, 아내 

는 서울, 남편은 전주, 각기 직장에 따라 거주하며 헤어져 지내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주말에나 상봉하는 주말 부부들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미국이나 

영국, 호주, 싱가폴, 인도 등 다양하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해외에서 교육받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친밀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의 가 

장 기초 단위적 단위라는 인식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는 개별화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 가족은 더 이상 반드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초단위가 아닌 것이다. 

가족의 해체와 개별화된 개인의 증가5)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새로운 사회적 현상 

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 

동체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세계적 지배는 우리들 일상에 깊숙이 영향 

을 주고 있다. 취업자체가 어려운 청년들 대학생들은 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해 폭넓 

게 세계를 배우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스펙 쌓기나 취업 준 

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의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의 육아문제 또한 오랜 기간의 여 

성운동 속에서의 여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해 여전히 미해결의 사회적 문제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직장으로의 

복귀 또한 쉽지 않아 경력단절의 문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갑자기 슈퍼우먼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로감 

과 고단함으로 온폼이 얼얼하고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기반을 둔 세계적 체제였다. 이 식민주의적 구조는 18, 19세기에 ‘자유무역’이라고 알려져 왔던 것의 
기반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톰젠 저·꿈지모 번역, r힐러리에게 암소 
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69쪽. 

4)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저, 한상진·심영희 번역, F위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5)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위의 책, 2010. 

q 
) 



해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어려움은 내색도 하지 않아야 세련되고 능력 있는 여 

성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에 대한 백래쉬 또한 만만치 않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울수록 이 모든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 때문인 양 다시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불리하게 뒷걸 

음치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하 

는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출발한다. 

2. 연구의 춰지: 왜 잘렴문화언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 지구적 전일적 지배 속에서도 비자본주의적 경제와 문화는 

언제나 있어왔다_6)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살림살이 경제/문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의 대가는 화폐로 지불되지만 여성들의 살림살이 노동은 그 대 

가가 화폐로 지불되지 않는 부불노동, 무보수 노동이다. 필요할 때만 여성들의 희생 

과 사랑의 숭고함을 칭송하는 것만이 그 유일한 대가였다. 

실제 여성들의 가사노동인 살림살이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커다란 부분이다. 

산업화, 근대화와 더불어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은 공적영역으로 자발적 비자발 

적으로 동원되거나 뛰어들었고 공적영역에서의 평등한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여성 

노동운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가정살렴과 바깥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여성들의 삶을 더욱 억압 

적으로 구조화하여왔다. 안팎으로의 노동,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고 가르는 일, 누군가를 돌보며 

살려내는 일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을 달래고 어르는데 필요한 슈 

퍼우먼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슈퍼우먼이어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실 

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 뿐 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살아남기 

를 바라면서 자본주의적 생존원리에 따라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 순응한다. 

살림을 사는 일: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교육하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관장하는 

일이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한 가정과 관계되는 사람들-친인척, 마을 사람들과의 

6) 형무소에서의 노동, 전 세계의 섹스산업, 가내 서비스산업의 착취적 형태 뿐 아니라 비착취적 형태로 
서 자신들이 만들어댄 부를 전유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혹은 독립 생산업자들, 자급경제 집 
단들, 회원집단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잉여를 함께 공유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공동제와 협동조합이 점 
점 늘어나고 있다. 

- 4 -



관계-도 챙기는 일이다. 또한 그들을 정서적으로 돌볼 뿐 아니라 경제적 경영도 책 

임지는 일로서, 이는 본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자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책임지 

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역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이 담당하여 왔다. 하 

지만 여성들의 일,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 여성들의 지혜와 재능은 그 중요성에 비 

해 역사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펌하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가부장문화가 강화되 

어 올수록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성 역할분리는 강화되어 왔으며, 조선시대 

에 들어서면서 남녀 간의 역할을 고착화 윤리화 하는 주자학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 

녀 간의 내외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남성중심의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은 임금이 지불되 

는 반면, 자본과 기업이 개업되지 않는, 이윤 창출의 직접적 형태가 아닌, 사적 영 

역에서의 가사노동은 점차 살림살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여성들에게 억압 

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는, 이 살림노동은 더욱더 여성들에게는 억압적 방식으로 구조화 되었고, 살림은 단 

순히 가사노동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되고 왜소화 되었으며 도구화되기에 이르 

렀다. 

살림 사는 일은 현재 구조화된 핵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즉 여성이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전방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정서적 건강이나 행복감을 포기하고서라도 현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의 교 

육에, 즉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주부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 

어지고 있다.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를 상전 모시듯 조심조심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학원에 모시고 가는 운전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수발하는 매니저 같은 역 

할을 주로 수행한다. 가족들의 식생활, 휴식, 유대, 문화적 소양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에 대한 교육, 교양은 뒷전이 되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자녀교육에 초점 

이 맞춰지면서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아이는 공부하는 기게, 엄마는 수발드는 기계 

로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하는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살림이 

살림이 아니며, 살림의 정신에 입각한 살림문화를 일구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회가 만들어내는 죽임의 문화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적, 식민적 삶의 방식에 저항하여, 살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 

율적 경제,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간 사례는 참으로 많다. 일례를 들자면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의 여성들이 있다.7)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에는 커피 재배농장 

이 많다. 남성들은 대체로 작은 커피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법적으로 땅 

7)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 톰젠 저·꿈지모 역, 앞의 책, r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 
가」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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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을 소유하지 않는다. 커피는 소농들에게는 괜찮은 수업이었으며 전보다 많은 외화 

수입을 국가에 안겨 주었다. 그런데 수출생산에 중요한 몫의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커피생산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이 그 커피농장 

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남편으로부터 거의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 

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도시 술집에서 수입을 술값으로 탕 

진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아이들에 의해 그 커피가 수확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도않았다. 

결국 케냐의 커피 생산량은 떨어졌고 이에 1986년 세계은행과 IMF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했고 정부는 더 높은 가격을 남성들에 

게 제시하여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커피를 수확하게 하도록 장려했 

다. 국제개발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다시 남편의 밭에서 무보수 노동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마라구아 여성들은 커피나무 사이에 콩을 섬기 시작했다. 물론 

몰래 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들은 자신들과 아이들을 더 잘 먹일 수 있었다. 

마라구아의 여성들은 남편도, 정부도 자신들의 식량과 안정적인 현금 수업을 가져 

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달았던 것이다. 

여성들은 커피나무를 뽑아서 그것을 밸감으로 사용했다. 커피나무를 뽑는 행위는 

몇 년간 감옥에 가야하는 중죄로 처벌되었지만, 여성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경찰은 우리가 커피농장에서 한 일에 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고, 이는 커다란 운 

동으로 동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갔다. 생존을 되찾기 위한 저항이 여러 형태로 번 

져간 것이었다. 

여성들의 투쟁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 단계의 여성착취, 즉 남편에 

의한 착취, 국가에 의한 착취, 국제적 커피 무역,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자본에 의한 

착취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투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급기반을 만들 

었고, 이 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했다. 자급의 기반인 땅을 다시 얻으면서 남편에 의 

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국가에 묶이게 한 장기간에 걸친 

부채의 악순환을 깨뜨렸다. 집에서 재배한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스스로 지역시장 

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국제적인 커피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통 

제로부터 해방되었다. 남성들은 1980년대 말에서야 비로소 지역시장을 위해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투쟁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저항이 정부가 강요해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경제 기반인 땅을 

지키는 투쟁임을 깨달았다. (Brownhill, Kaara and Tunner 1997a. 42) 

이어서 이 책에서는 케냐여성들의 저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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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독립적인 자급생산을 개발함으로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일 

에 대한 임금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땅, 물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을 자기통제 아래 

가져왔다. 그들은 이를 조용하면서 직접적인 집단적 행동으로 이루어냈다. ‘정치적으 

로’ 행동하려고 전략적으로 조직화한 것도 아니었다. 남펀이나 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를 실천했다. 여성들은 지역시장으로 자급사회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을 착취하는 모든 권력들, 즉 남편과 국가와 초국적 자본에 동시적으 

로 맞서 투쟁했다. 이러한 권력들은 서로 긴밀히 얽혀있다. 정부는 여성을 무보수 노 

동력으로 유연화하려는 행위자로서 남편을 봅시 필요로 했다. 글로별 가부장제의 우 

두머리인 국제자본과 그 기관들은 막강한 수출 생산과 부채의 늪을 통해 남편을 통제 

하고 조정했다. 

여성들은 지배체제 안에서 ‘가정주부화 된’ 개인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전통적고 

집단적인 여성의 조직을 고수했다. 그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 밖에서 이 조직을 

다시 풍성한 지역생산과 시장체제로 만들고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스스로 지역의 독립적인 자급기반을 만들었고, 자신의 노동 

력을 남편과 정부 그리고 초국적 기업에서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위를 인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반대해서 정부, 자본과 함께 그들을 공격할 것인지 말이 

다, 

이렇듯 거대한 전 지구적 세계경제가 여성들의 일상에 폭력적으로 침투하고 식민 

화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사례가 이제는 제법 많이 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오랫동 

안 길들여진 자선들의 존재양식과 자아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 행복 

감, 경제능력,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 온 몸에 아로새겨지는 

한과 좌절, 고단함과 분노, 그것가지 포함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역사를 바로 지금 이 공간, 삶의 현장에서 감각하며 느끼며, 생각하는 여성 

들의 몸뚱이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의 정치’라 부 

르는 것이다. (Gibson - Gr따iam, 2006) 

여성을 타자화하고 지구를 타자화하는 현재의 경제체제 속에서 캐서린 겁슨은 새 

로운 사유로 새판 짜기를 제안한다,9) 그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새판을 찬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자 동시에 차이에 다시 초점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새 

판 짜기는 페미니즘운동이 가져온 것 이었다 라 하면서 

8) 마리아 미즈 배로니차 벤홀트-톰젠, 앞 책, 2013. 
9) 캐더린 겁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F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 
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2013, 27쪽(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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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담론을 생산했다 

페미니즘은 비가시화 되었던 남성의 역사/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해방시켰다 

페미니즘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과 생명, 상호연결성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고 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사유를 통해 그녀는 경제를 재사유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녀는 우리 스스로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미래를 대면하는 길 위에 서있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 

을 새로운 방식 즉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온 여성들의 살림살이, 살림의 문화 

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안에서 ‘살림’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유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진보적 기독교 중심의 신학계에서나, 동학과 동양사상을 기반으 

로 한 일군의 움직임이 그것인데, 이들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죽임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 한살림 창립총회에 

서 한살림선언10)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김지하, 박재일, 최 

혜성 등이 공부모임을 통하여 모아진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문명세계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 

는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선언을 시작한다. 

핵 위험의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 

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학의 생 

명사상에서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며 한 살림의 정신을 선언하였다. 

즉 한 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며,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고, 한 살 

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며, 새로운 의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 

화운동이자,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자,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 

활동,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운동’임을 주장한다. 

또한 진보적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에큐메니칼운동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살림’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개신교의 역사는 교파의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10) F한살림선언.Ji, 한살림창립총회 문건,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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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 바로 그 안에서 교회의 일치운동이 일어난다.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i 

sm)이 그것인데 에큐메니아의 어언은 라틴어의 oicus이며 이는 원래 house(집)나 

household(가정일,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로서 economy( 7C1 제), ecology(생태)의 어 

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에큐메니칼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교회의 일치, 생 

명의 하나됨, 분열과 갈등을 넘어선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한다. 안병무 박사의 한 

국신학연구소에서는 한 때 ‘살림’이란 제목의 잡지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성경제학자인 홍기빈은 그의 저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에서 “지금 

까지 약 300년 간 존재해온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을 찾고자”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의식을 지배했던 시장 

만능주의 경제사상이 모든 이들로부터 근본적인 회의를 사고 있는 지금이” 살림/살 

이 경제학을 “최소한 토해내기라도 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책 

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라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단번에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다고 

하면서 경제하면 바로 ‘돈벌이 경제학’에 찌든 사고방식을 성찰케하고 남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아야 하는, 즉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 

감하는 경제학을 말하고 싶었다 한다. 그는 자신이 ‘살림살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칼 폴라니의 유저 「인간의 살림살이 (The Livehood of Man)」

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제학을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말 살림살이는 재미난 말이었다. 비록 모두 너무나 일상적이고 범 

상하게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말이지만, 살림살이는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으로 구성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살림과 살이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같 

은 것이라면 어째서 똑같은 뜻의 말을 두 번 겹쳐서 쓰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이라면 결 

국 ‘(남을) 살린다’와 ‘(내가) 산다’는 두 뜻을 겹쳐 놓은 것이 될 터인데, 어째서 상당히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동작을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합쳐놓은 것일까? 결국 가능한 

대답은, 이 말을 만든 이들은 살린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 

이다. 즉 산다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함께 산다’는 것이 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남을 

살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불가분으로 엮여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깊은 의식 속에서 면면히 전해지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한 나머지 우리가 미처 의식하 

지 못하고 범범하게 넘기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 빗금을 그어 살림/살 

이라고 쓰기로 한 것이다.” 

사실 돈벌이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살림살이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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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와 같이 남성지식인들의 ‘살림’에 대한 관심이 ‘머리’로부터 시작된 ‘말’임에 반 

해 실제 여성들의 일 살림은 매우 경험적이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몸으로 비롯하는 

경험이고 지혜이다. 살림의 재언어화를 시도하는 남성들은 ‘말’과 ‘머리’로 시작한다.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사’ 

라 하고 있다. 아마 여성적 시각으로 쓰여진 경전이 있었다면 ‘태초에 생명이 있었 

다’ 혹은 ‘태초에 잉태가 있었다’ 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머리와 말로부터 시작하였을지라도 ‘살림’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살림’을 

도모하며 살림/살이 경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남성들이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 

이다. 

3. 연구의 입장과 방법 

살림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운동화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입장은 여성적 관점에서 

의 연구이다. 그것은 신체적 여성주의 11)로부터 출발하여 생태적 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더 정확하게는 살림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라 이름하는 것이 적절하 

겠다. 살림의 관점에서 여성의 일상 여성의 폼을 둘러싼 사회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언어와 의미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살림문화연구 프로젝트는 몇 가지 핵심적 요소를 지향한다. 

첫째, 살림문화연구는 새로운 실천을 위한 것으로서 새롭고도 다양한 여성들의 

11) 케더린 겁슨은 샤론 마커스의 강간에 대한 논문(Marcus, S. (1992) Fighting b。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f rape preventi。n)을 통해 지구화의 위력과 폭력성을 처음으로 
납득했다고 한다. 침투(Penetration)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화와 강간은 유사하다. 마커스는 강간에 
대한 언어는 “강간은 항상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성은 항상 이미 강간당했거나 혹은 강간당할 수 있 
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것은 “여성들에게 공포와 복종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 
은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며, 그들은 쟁물학적으로 강간을 자행할만한 완력을 부여받았다. 이 
런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에 따르면 남성은 폭력과 공격의 주체이다. 그들의 몸은 단단하고 꽉찬 발사 
체같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여성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거나 묵인, 설 
득하는 전략을 펼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강간을 멈출 수는 없다.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 안에서 여 
성은 두려움의 주제이고 여성의 몸은 보들보들 텅 비어있고 약하고 열려있다고 주장되며, 여성의 몸 
은 약하고 더러워지기 쉬운, 침투당하고 상처입는 것”으로 묘사된다(Marcus, 1992. 398p). 강간의 
언어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언어 사이엔 명백한 연결고리들이 많다. 발전주의 이론의 남근중심성을 
주목하면, ‘침투’, ‘침략’, ‘처녀지’같은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커스는 그런 식 
의 서사를 우리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며. 희생자 역할을 거부하고 새로운 주체되기를 요구한다. 겁슨 
도 새로운 주체로 지구화된 경제체제를 넘어 여성들의 삶의 공간에서부터 주체되기를 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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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요즈음 애를 낳고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_12)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뒤떨 

어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오하는 것아 대한 두려움 속에 성급히 아이들을 시 

설에 맡기고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러 다니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여러 엄마들이 아이를 함께 돌보며 이를 사회적 행동으로 의미화 

하고 “국가가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경력으로 인정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 

록”13) 새로운 실천집단을 만들어 내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 

이 더 여성적 원리에 입각한 실천이다. 여성주의 원리란 기본적으로 경쟁과 죽염이 

아니라 상생과 돌봄의 원리이다. 

“나는 절대로 힘없고 주녹들어 있는, 희생하는 바보같은 여자, 엄마처럼 살지 않 

을 거야”라고 다짐하는 딸들은, 엄마가 되어가는 두려움, 공포심 앞에서 아빠를 닮 

아가고 있다_14) 남자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여성염을 긍정하게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여성문화, 살림문화를 도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여성의 일이었고, 

지금도 여성의 일인 살림살이 노동 소위 돌봄노동이나 여성의 일들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고 다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인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살림문화의 주체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살림의 공간들을 간절히 꿈꾸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역군들 

말이다. 이는 바로 새로운 여성주의의 윤리적 정치 상생의 문화의 공간을 말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새로운 삶의 방식 상호의존성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윤리적·사회적· 

철학적 문제는 개인을 경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이 경제에 연결 

되어있는 개별화,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수세기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이런 식의 개별성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주 

체성을 촉진시켜야 한다_15)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며 단순히 새로 

운 생각과 정서를 하루아침에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과 정서들을 하나씩 

툴씩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함께 만들어가기: 살림살이 조직과 공간이 구체적인 장소에서부터 싹틀 수 

12) F한걱래」, ‘한걱례가 만난 사람: 정년퇴임하는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2014년 2월 25일. 
13) F한겨레JJ, 위의 글, 

14) F한걱레』, 위의 글. 
15) 미쩔 푸코, F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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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공동연구자 신지영이 변화시키 

고자 하는 것, 자수공예, 자수 예술의 문제를 보자. 구체적 살림살이의 실용성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자수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그것은 공예일 뿐, 손재주일 뿐 

이라는 것이다. 자수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예술로 인정 받아가는 과정은 여러 분 

야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재 의미화 하고 언어화 하며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기획 

하고 외화시키며 널리 공유하는 가운데 변화가 가능한 과정인 것이다. 

김정희 연구자의 ‘살림의 공공화’에 대한 실천은 말할 것도 없다. 핵가족 이데올 

로기 속에서 개벌 가족단위에 갇혀 개별·고립·분산된 방작으로 살림을 살아왔던 여 
성들의 살림살이 노동, 살림 문화를 여성, 남성이 함께 공유하고 한 가정, 한 가정 

이 모여 함께 지역 속에서 열어놓고 횡단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 

역 (Community)이라 함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 혹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된 공간,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 

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헤쳐 모여 헤쳐 모여를 반복하며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북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다른 이들, 다름, 이질적인 것이 모여 이루어내는 힘 

과 감동의 확장이며, 새롭게 생성하는 다양한 바꾸어내기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 

야 할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림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정 

체성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성 자신과 지역(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살림문화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은 조각보식 연구 방법이다.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각자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제각기 쓰여진 것으로 공 

동의 결론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토론 

과정을 거쳤고 공동의 필독서 16)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사학과 한국학을 전공한 정 

해은 연구자는 이 연구의 원천인 빙허각 이씨의 삶과 규합총서를 소개하였다. 빙허 

각 이씨의 규합총서는 여성들의 살림살이의 경험과 기술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기 

록함으로서 지식화된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살림 경험과 기술, 지식을 많은 여성들 

과 공유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벙허각 이씨의 이 규합총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우 개별적이고 분산된 방식의, 그리고 기껏해야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 

16) <D 빙허각 이씨, F규합총서」. 
® JK겁슨·그레엄 저, 엄은희·이현재 역, F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2013. 
@ 마리아 미즈·베로니차 벤홀트-톰젠 저, 꿈지모 역, r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 김정희, 『불교 여성 살림』, 모시는 사람들, 2011. 
@ 흥기빈, F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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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로부터의 전수 이상의 살림 지식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동시대의 여성, 

그리고 후대의 여성들과 공유하기 위해 남긴 이 책이 과거로부터 온, 미래를 열어 

갈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될 줄을 그녀인들 알았을까? 

신지영 연구자는 여성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여성들이 일상에 

서 베개나 침구, 옷, 가구 등에 놓았던 ‘자수’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 

적인 것이다(Personal is political)’라는 여성주의, 혹은 여성운동의 핵심 모토에 기 

반한 개인 자수공예가 혹은 자수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 전시 프로젝트로 

연결되면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그녀는 벙헨의 힐데가르트 사례는 

여성적 지식과 삶의 모델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Terra Madre 운동은 여성적 방 

식의 살림축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첨가하였다. 

김정희 연구자는 여성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 

경제 공동체 가배울 대표로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육아의 실천을 일찍이 

1990년대부터 시작한 김정희는 학문과 실천을 병행하며 살림정신과 살림에 대한 모 

색을 하여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살림의 공공화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여 

주며 살림문화운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학 연구소의 김지욱은 만속학 연구자로 전통사회 여성들의 놀이를 소개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살림문화놀이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 

료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학 연구소의 김명우 연구자는 경기도의 여성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과 

거의 여성인물들로부터 배우고 전승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사회학과 문화이론을 공부한 이혜경은 동시에 여성문화예술운동 

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실천의 영역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문화예술판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연출해 온 사람으로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과 제안하는 

일, 특히 축제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앞 부분을 담당하였고 전체 연구 

를 총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빙허각 이씨, 과거로부터 불러온 살림에 대한 지식이 낡고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전환적으로 열어갈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 살림에 대한 연 

구에 뒤이어 다양한 실천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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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기도의 전통 여성언물 소개 

김명우 (경기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 경기도의 전통여성 인물 소개 

3.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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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통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극 

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소외된 채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던 것이 사 

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통해 주목받았던 여성인물도 적지 않다. 대 

표적으로 선덕(善德) • 진덕(員德) • 진성(員聖) 등 신라의 여왕, 대학자 율콕(票씁)의 

어머니로 현모양처의 전형이 된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民), 기생으로서 많은 시조와 

일화를 남긴 황진이(黃員伊) 개항에 이은 서구열강의 침략기에 탁월한 정치력을 보 

였던 명성황후(明成皇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羅憲錫), 3 . 1만세 

운동의 상징 유관순(柳寬順), 한말 최초의 여성의병장이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윤 

희순(尹喜順) 등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역사 • 문화의 중심무대였던 경기도에서도 뛰어난 여성인물이 많이 배출 

되었다. 2000년 들어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숨은 여성인 

물을 발굴하여 여성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2001 ∼ 2002년 

에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권을 발 

간하였다. 책자는 인물의 활동무대 및 행적 등을 관련 유적지와 함께 약도까지 첨 

부하여 지역문화와 관광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1세기 여성활동 

방향 및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 

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권 

언물 제목 비고 

허난설헌 재능이 불행의 굴레가 된 천재 시인 허균의 누이 

해평 윤씨 시련 속에서도 참교육을 편 자모(孫母)의 표상 김만중의 어머니 

안정 나씨 여섯 아들 모두를 학자로 길러낸 교육자 김창집의 어머니 

여흥 민씨 높은 선비의 풍모를 갖춘 현명한 어머니 
민유중의 딸. 이재의 어머 

니 

전주 이씨 높은 견식과 바른 행실로 자녀를 이끈 어머니 안정복의 어머니 

혜경궁 당쟁의 핵심에 있었던 『한중록(閔中錄)』 의 저 사도세자비. 정조의 어머 

홍씨 자 니 

이사주당 철학을 담은 태고의 소중함을 가E친 참어머니 유희의 어머니 

서영수합 탁월한 문장가이자 수학자였던 현모양처 홍석주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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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빙허각 가정실학의 금자탑을 쌓은 여중군자(女中君子) 이사주당의 조카 

강정일당 성인(聖人)이 되고자 했던 주체성 강한 실학자 강재수의 딸 

바우덕이 
예술혼으로 여성의 잠재성을 일깨운 남사당패 김 암덕 (金岩德) 또는 박우 

의 꼭두쇠 덕 

명성황후 조선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풍운의 여걸 고종황제비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서양화가, 여권운동의 선 

구자 

이선경 죽음으로 독립을 부E짖은 경기도의 유관순 

최용신 농촌계몽에 젊음을 바친 인간 상록수 

<표 2> 제@권 

언물 제목 벼고 

염경애 이름 석 자를 역사에 온전히 남긴 고려 여성 최루백의 부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성들 

공주 이씨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최초 순절자 윤선거의 부인 

유한당권씨 여성 수신서 r유한당언행실록』 의 저자 이벽의 부인 
윤점혜·윤운 

천주를 믿는다는 것, 여성으로 산다는 것 천주교 순교자 
혜 

안성 장터동 부인들의 국채보상운동 

3·1만세운동에 나선 수원 기생들 

차미리사 고통 받는 여성들의 큰 스승 덕성여대 설립 

이현경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수원 출신. 근우회 활동 

박자혜 독립운동가 • 혁명가의 아내 신채호의 부인 

오희영 한국광복군의 당당한 여군 오광선의 딸 

강덕경 오욕의 세월을 그린 위안부 출신 화가 
일본에서 ‘할머니 그림 
전’전시 

제@권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여성인물에 대한 조명이었다면 제@권은 일반에 거 

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새 

롭게 조명한 것이다. 특히 제@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중 

요한 역사 현장에 있었던 이른바 ‘익명의 여성들’을 조사하여 수록하기도 하였다. 

즉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숨은 주인공,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기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안성 장터통 부인들의 활동, 3 . 1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수 

원 기생들의 활약 등을 다루었다. 

한편 제@권의 부록에는 「유형별로 본 역사 속의 경기여성」 이라는 제목으로 

460명의 경기도관련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을 보면 교 

육가(10), 독립운동가(11), 성리학자(1), 실학자(3), 실학자 • 수학자 • 예술가(1), 열녀 

(341), 열부(7), 예술가 • 실학자(1), 예술가(7), 효녀 (7), 효부(71) 등이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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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열부·효녀·효부가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효열을 권장 

하고 정려(雄聞)를 내려 표창하거나 관찬사서·읍지류 등의 「인물」 조에 효열자를 

다수 기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전통여성 인물소개 

경기도 전통 여성인물 중에서 특이하거나 일반에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인 

물 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염경애 

‘효자’ 하면 쉽게 최루백(崔童伯)을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찾아가 원수를 갚은 이야기가 『고려사(高麗史)』 열전은 물론 조선시대 충효교육 

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삼강행실도(三網行實圖)』 에 실려 있다‘ 지금도 수원 최 

씨의 집성촌인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는 최루백의 효자각이 있으며, 그 일대를 효 

자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염경애(薦覆愛)는 효자 최루백의 부인이다. 그가 살았던 고려시대에는 일반 여성 

은 이름을 가지지 못하였다. 즉 000부인 ×씨, 口口口의 딸 口씨 등과 같이 남편 

의 봉작호를 사용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벌어 표시하였다. 그런데 염경애라는 이 

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남편 최루백이 지은 부인의 묘지(훌誌; 죽은 자의 

행적을 기록해 무텀에 함께 묻는 돌 • 접시 따위나 또는 그 글)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려시대 여성의 묘지석은 30여 개 되는데 그 중 남편이 묘지명을 지은 

것은 염경애의 경우가 유일하다. 최루백은 묘지명에서 “아내는 사람됨이 조심스럽 

고 정숙했으며, 문자를 알아 대의(大義)에 밝았고, 말씨나 행동거지가 남보다 뛰어 

났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아내를 화장(火聲)한 뒤 뼈를 사찰에 봉안하였다가 3년 

후 개성에 있는 친정아버지 묘 옆에 묻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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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 최 루백 효자각(화성 ) 

2) 사임당 선씨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民)는 조선 중기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 " 경흐τ'1 

어머니로 유명하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강릉에서 태어났다. 19세에 

이이(李짧)의 

이원수(李元 

秀)와 혼인하였으나 외동딸인 관계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시집으로 머물렀다. 셋째 아들인 율곡도 강롱에서 낳았으며 38세에 이르러 서울의 

완전히 옮겨왔다 그 뒤 시집인 파주 율곡리와 강원도 평창, 서울 둥지에서 

였다. 현재 묘역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 

기거하 

사임당은 7세 때 이미 안견(安堅)의 그램을 스스로 배우고 익힐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일찍 이 예술가로서 대성할 가능성을 

풀벌레 · 포도 • 화조(花鳥) . 보였다. 그림 • 글씨 • 시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그램은 

어죽(때竹) · 매화 · 난초 • 산수 등을 주로 그렸다. 그의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는 예 

로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서 볕에 말리려 했을 때 닭이 그림 속의 풀별레를 쪼았다 

는 일화가 전해진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한결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패관-잡기 』 에서는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 그림은 절묘하여 안견 다음”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사임당은 예술가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수행하였기에 후세에 소위 ‘현모양처’의 

속에서 

대명사로 

아내·어머니의 역할도 충실히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사임당은 

가부장제 종속된 ‘현모양처’가 아니라 당시대 여성으로서는 독립적 이고 자유 질서 에 

살아온 로。 샤4 
τr i!ll 2. 여성이다. 그것은 사임당이 무남독녀로서 출가 후에도 친정어머 

니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남편 이원수가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퉁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임당은 7남매를 훌륭히 길러낼 수 있었던 것 이다. 아들 율곡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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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행장(行狀)에서 그의 예술적 기능, 우아한 천성, 정결한 지조, 순효(純孝)한 성 

품 둥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표상이 되는 사임당의 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선양하고자 

1975년에 ‘신사임당상’이 제정되었다. 이 는 어진 인품과 부덕(歸德)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인 

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었을 때 사임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인물로서 그 모델로 선정되었다. 

3) 갑이 

<사진 2> 지폐 속의 사임당 

영정과 그림 

신분제사회에서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다. 전답( JJI 짧)이나 우마(牛馬)와 

같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매매 뒤 15일 이내에 물릴 수 있는 

‘물건’이었다. 고려시대 말 1필은 노비 2∼3명의 값에 해당하였고 조선 전기에 이르러 

1 : 1 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심지어 노비는 자신의 주인을 때리거나 욕을 했을 때 죽음의 

형벌까지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노비가 죽더 라도 그 무텀이 있을 수 없었다. 하 

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개나 말의 무덤이 있듯이 노비의 무덤도 매우 희소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산시 단원구 와동 할미골의 문화 유씨 묘역에는 충비(忠뺑) 갑이(甲伊)의 무덤 

이 있다. 갑이는 조선중기 좌의정을 지낸 유관(柳灌)의 여종이다. 유관은 과거에 급 

제한 뒤 강원도관찰사·이조판서·우의정 둥을 지냈으나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 

(ζE土祝)로 죽음을 당했다. 이때 유관의 재산과 노비는 몰수되어 정순붕(鄭順朋) 

에게 내려졌는데, 갑이는 새 주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척하고 모셨다. 그러던 중 갑 

이는 한 사내종에게 질병으로 죽은 시체의 팔을 잘라오도록 하여 그것을 정순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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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에 넣어두자 오래지 않아 정순붕이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정순붕의 

집에서 갑이를 다그치자 갑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곧 나 

의 원수이며, 냐는 이제 원수를 갚았기에 죽어도 좋다.” 1746년(영조 22)에 이르러 

갑이는 열녀 표창을 받았고 문화 유씨 가문에서는 수백 년 동안 그의 묘에 제물을 

차려 넋을 달래주고 있다. 

<사진 3> 갑이 의 묘(안산) 

4) 허난설현 

‘조선 제일의 여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허난설헌(許蘭雪딴)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본맹은 허초희(許楚姬), 자는 경번(景雙)이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 

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센吉童傳)』 을 지은 허균(許깜)의 누나이기도 하다. 

허난설헌은 8세 때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신동으로 불렸으며, 15세 때 김 

성립(金誠立)괴 혼인하였다. 이후 그의 일생은 불운으로 점철되었다. 시집살이와 남 

편의 무관심, 부친상, 오빠 허용의 유배, 모친상 퉁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 1589년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평생 한 

으로 여겼는데, 자신이 죽으면 시를 모두 불태워 다시는 조선 땅에 태어나지 않도 

록 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 묘역은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안동 김씨 선영 

에 있고, 용인시 원삼면 맹리 능안마을 양천 허씨 선영 입구에 그의 시비(詩牌)가 

세워졌다. 

허난설헌의 시(詩) 세계는 조선보다 중국에서 먼저 알려졌다. 1606년 허균은 중국 

사신에게 누이의 남은 시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중국에서 『난설헌집 』 이 간행되었 

다. 당시 시집은 불티나게 팔렸고 책을 인쇄하느라 명나라의 종이 가격이 오르는 

사태를 초래했다니 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후에 『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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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집』 은 조선에 유입되어 유행하였으나, 허균이 반역죄로 처형되면서 누이의 시집 

도 매장되었다. 1692년 부산에서 재출판된 『난설헌집」 은 무역상에 의해 일본으로 

전달된 후 일본에서도 간행되었다. 즉 허난설헌과 시집 『난설헌집』 은 당시 중국 

(명) · 한국(조선) · 일본 3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불어닥 

친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의 원조(元祖)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진 4> 허난설헌 동상 

5) 사주당 이써 

사주당 이씨(師朱堂 李a; )는 세종의 사부인 경녕군(敬寧컴) 이비(李排)의 12세손 

으로 목천현감 유한규(柳模포)의 부인이다 『언문지(言文志)」 를 펴낸 유희(柳햄)의 

어머니이며, 『규합총서(閔 I챔鍵띔)」 를 지은 여성 실학자 벙히각 이씨(핑虛關 李a;)

의 외숙모이기도 하다. 

사주당은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났으며, 25세 띠l 유한규의 네 번째 부인이 되면서 

남편을 따라 용인에서 생활하였다. 유한규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따라 충청도 

단양으로 옮겨 살기도 했으나 1819년 용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師任堂)이 주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 

받고자 당호를 사임당으로 했듯이 사주당은 송대 성리학자 주자(朱子)를 본받고자 

당호를 사주당(師朱堂)이 라 하였다. 즉 당호에서 이미 사임당은 현모양처를 꿈꾸었 

다면 사주당은 주자와 같은 학자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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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당은 주 문왕과 같은 성인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 태임의 태교가 절대적이었 

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 태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귀중한 태교 

의 법을 후세에 전하는 저술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하여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태교법과 민간에 전하는 태교 동을 수집하고 자신의 체험한 바를 추가하 

여 『태교신기(없敎新記)』 를 저술하였다. 책자에는 태교의 이치 · 효과 · 중요성 · 방 

법은 물론 선현이 이미 행했던 일, 남편에게도 태교를 권할 것 퉁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한 세계 최초의 선구적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6) 영수합 서써 

<사진 5> 사주당의 저서 

『태교신기」 

영 수합 서씨(令壽l핑 徐民)는 본관이 달성(達城)이고, 아버지는 강원도관찰사를 지 

낸 서 형 수(徐펴修)이며 어머니는 김창협(金昌協)의 중손녀이다. 여자가 글을 알띤 

박영하다는 할머니의 만류로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형제들의 글 읽는 소리 

를 듣고서 외워야만 하였다 그런데도 15세 이전에 여러 경전을 섭렵할 정도로 총 

명함을 타고 났다. 숭지 홍인모(젠仁줍)와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홍석 

주(만奭돼) · 홍길주(펀솜周) · 홍현주(핏顯周)와 딸 홍원주(판原周)에게 직접 글을 가 

르쳐 당대의 문장가로 키웠다. 

영수합은 평소 자녀들에게 부귀영화는 화를 부른다며 항상 성실하고 검소하게 생 

활하라고 가르쳤다. 특히 정조(표祖)의 사위가 된 셋째 아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 22 -



할까 염려하여 대궐에서 내린 비단옷을 집에서는 아예 입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크게 아파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굿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과 

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니 고 있었다. 

영수합 서씨는 시문(詩文)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 려운 수학 공식을 간편히 푸는 

방식을 스스로 고안하여 덧셈, 뺑셈, 나늦셈 분수 계산, 제곱근 구하는 방식 동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등 수학자로서의 재능도 발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영수합이 혼인한 뒤 10년 동안 글을 아는 내색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조차 

그의 수준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홍석주 형제가 아버지의 시문집인 『족 

수당집(足睡堂集)』 을 펴낼 때 어머니의 시도 모아 ‘영수합고(令壽댐鎬)’라는 이름으 

로 함께 실었다. 여기에는 영수합이 지은 시 192수와 사(爾) l편 이 있으며, 부록으 

로 영수합의 묘표(幕表)와 행장(行狀) 둥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 6> 「영 수합고』 (令힘閒樞) 

7) 빙허각 이씨 

빙허각 이씨(폈虛關 李~)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5세 때 서유본(徐有本)과 혼 

인한 이후 경기도 장단에서 생활하였다. 조선후기 최대 농업백과로 평가되는 『임 

원십육지(林園十六志)』 의 저자 서유구(徐有第)는 빙허각의 시동생이 된다. 남편의 

집 안은 소론으로서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린 가문이었으며 학문적으로는 이용후생 

(利댐淳生)을 강조하는 북학파(北學派)와 교유하였다. 그러나 1806년 서유본의 숙부 

서형수(徐灌修)와 동생 서유구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 길에 오르면서 한 순간에 

몰락하게 되었다. 

깅
 



이처럼 벙허각은 남편의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이 기울어지자 손수 차 밭을 경영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이러한 자신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1809년에 『규합총 

서(聞댐휩쓸휩)」 를 저술하였다. 책자에는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 이 없 

고, 특히 초목 · 새 · 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고 해서 남편이 붙여준 것이 

다. 즉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를 뜻하므로 규합총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총망라한 ‘생활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규합총서 』 는 술을 담그고 음식 만드는 법, 옷 만들고 수를 놓거나 누에치기 , 

농작 · 원예 · 가축 기르기 태교 · 육아 · 웅급처치법 길흉 · 부적 및 귀신 쫓는 법 등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80여 종에 달하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였으며, 한글로 상 

세히 써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조선 최고의 실용서로 평가된다. 서유구가 지은 

빙허각 이씨의 묘비명에 따르면 빙허각은 『규합총서 」 외에도 『벙허각시집(戀虛 

聞詩集)』 과 『청규박물지(淸關博物합、)』 등을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사진 7> 『규합총서 _J 

8) 정일당 강씨 

‘제2의 신사임 당’으로 불리는 정일당 강씨(靜---堂 姜 11:; )는 시문(詩文)에 밝은 여류 

문인이자 서화(書띔)에도 능한 예술가이다. 글씨는 해서(階뿔)를 잘 썼고, 재덕(才 

땀、)을 겸 비 한 비범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정일당은 충북 제천에서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유별나게 총명 

하면서 효성 이 지극하였다. 20세 때 윤광연(尹光演)과 혼인한 뒤에는 가정에서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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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심오한 학문을 닦아 성인(뿔A)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학문이 

출중하였으며, 특히 시어머니인 지일당 전씨(只一堂 全ff; )와 시문(詩文) 화답을 한 

일화가 유명하다. 일생 동안 10여 권의 저서를 지었으나 모두 소실되고 사후에 二::z..
E크 

을 모아 만든 『정일당유고(靜-堂펴碼)』 가 전할 뿐이다. 유고에 남겨진 40여 편의 

한시(漢詩)는 한결같이 교훈적 내용이 강조된 서정시들이며, 상당수의 

명 · 행장 • 제문 둥은 남편을 대신하여 지은 글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발문·묘지 

이러한 정일당을 가리켜 권우인(橋愚仁)은 “우리나라에 사임당 신씨(師仔堂 $ff;) 

와 윤지당 임씨(允훨堂 任ff;) 두 부인의 덕행이 있었는데 사임당은 시(詩)를 잘하고 

윤지당은 문(文)을 잘해서 이름난 분들이다. 정일당은 시문만 잘 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일당을 추도하는 글을 보면 ‘덕행 · 학문으로는 

어찌 군자라고 아니하겠는가?’, ‘시와 학문, 문장과 도학 모든 변에서 훌륭하였던 어 

른’ 등의 칭송을 얻고 있다. 

현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청계산 자락에 그의 묘와 사당이 있는데, 사당은 1996 

년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또 2005년 7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 

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에 뽑혀 추모시 닝송회, 글짓기, 유적지 답사, 문화달력 및 책 

자 발간 등 정일당 강씨를 위한 각종 사업이 펼쳐지기도 하였디. 한편 성남시문화 

원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8년부터 ‘강정일당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사진 8> 정일당 깅씨 사당(성남) 

9) 바우덕 이 

우리나라 남사당패의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바우덕이의 본명은 ‘박우덕’이라 

고도 하고, 김암덕(金岩德、)의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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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금의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불당골에서 생활하였으며 묘역도 청룡리 산1 1 

에 조성되었다. 

바우덕이는 노래와 춤뿐 아니라 풍물놀이 · 버나(접시돌리기) • 살판(재주넘기) • 어 

름(줄타기) • 덧봐기(탈춤) · 덜미(꼭두각시놀음)에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15세의 

어린 나이에 남사당패(男춤했따)의 꼭두쇠(우두머리)가 되었다. 특히 1865년(고종 2)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 인부들 사기를 돋우기 위한 위로공연을 펼쳐 옥 

관자(玉貴子; 망건의 줄을 꿰게 만든 작은 고리)를 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국을 돌며 뛰어난 기량을 펼치던 바우덕이는 결국 21세의 어린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바우덕이는 오늘날 안성시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1982년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보 

존회’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개최 

된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다. 

<사진 9> 바우덕 이 묘(안성 ) 

10) 명성황후 

명성황후( l꺼成皇尼)는 19세기 말 뛰어난 정치적 재능을 발휘하여 ‘실세 왕비’의 역 

할을 톡톡히 했던 여장부이다. 이름은 민자영(閔緊英)이며, 조선왕조 병문가의 하나 

인 여흥 민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 민치록(閔致綠)한테서 한학을 배웠 

는데,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당시 세 

도정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왕비로 책봉될 수 있었다. 민자영의 나이 16세 때였다. 

왕비는 외국 사신이나 대신들을 직접 인견하였으며 각종 인사나 정책 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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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다. 새로운 문물과 외부 사정에 관심이 많음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남달랐다. 당시 계속되는 주변 열강의 침략 속에서 왕비는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 

른 세력을 견제’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횟制헛) 정책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탁월성 

을 보여주었다. 이에 조선을 병합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던 일본은 명성황후를 ‘걸림 

돌’로 인식하고 참혹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왕비는 한때 서인(應A.) 

으로 강둥되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명성황후로 추존되었다. 

여주시 명성로(능현리)에 위치한 명성황후 생가는 황후의 직계 6대조인 민유중(閔 

維重)의 묘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집이다. 황후는 여닮 살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아 

버지를 잃은 뒤 생가를 떠나 서울 안국동에 있는 감고당(藍考堂)으로 이사하였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 • 관리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는 1970년대 

이후 당시까지 남아있던 안채를 중수하고 행랑 • 사랑 · 별당 퉁이 복원되어 조선중 

기 살림집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가 정면 오른쪽에는 ‘명성황후탄강구리비(明成 

皇)ii꿇降꿇댄牌)’가 있는데 여기는 황후가 어렸을 때 글을 읽고 공부하던 방이 있 

었던 곳이다. 생가 왼편에는 황후가 상경하여 왕비로 간택되기 전까지 생활했던 감 

고당 건물이 복원되어 자리하고 있다. 감고당은 숙종비인 인현왕후(仁顯포)5 )가 장 

희빈(張램짧)의 모함을 받아 폐위된 후 5년 동안 머물던 집이기도 하다. 한편 생가 

맞은편에 위치한 명성황후기념관에는 황후의 친펼 편지 퉁 관련 유물과 자료가 전 

시되어 있다. 

<사진 10> 명성황후 영정 

(명성황후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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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자혜 

박자혜(朴孫惠)는 1895년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수유리(현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은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는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그리 

하여 일곱 살 되던 해에 궁여지책으로 경복궁의 애기나인(궁녀 중 지위가 가장 낮 

은 직책)으로 들어가 궁녀의 법도를 익히게 되었다. 1910년 박자혜는 순종비(순정효 

황후)의 경제적 도움으로 궁궐을 나와 독립할 수 있었고, 곧바로 숙명여자고등보통 

학교 기예과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 

던 1919년에는 동료들과 간우회(看友會)를 조직하고 국공립 병원 간호사를 중심으 

로 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던 

박자혜는 더욱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중국 망명을 단행하였다. 그는 북경 

에서 역사학자이자 민족운동가인 신채호(申솟浩)를 만나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된다. 하지만 망명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이 계속된 데다 고대사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던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어린 아들과 함께 귀국길 

에 올랐다. 

박자혜는 간호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조산원을 차렸지만, 일제의 탄압과 감시 

로 인해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1928년 12월 12일자 신문에 ‘30일 동안 아홉 끼니 

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있는’ 박자혜의 상황이 실리는가 하면, 심 

지어 갓 태어난 딸을 영양실조로 잃는 최악의 경우를 맞아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도 박자혜는 나석주(羅錫購) 의사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招植珠式會社) 폭탄투척 

사건을 배후에서 돕는 등 투철한 민족혼을 발휘하였다. 

박자혜는 1938년 남편이 이국 땅 여순(旅順) 감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데 

이어 1942년에는 둘째 아들마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등 연속되는 불행 속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고 1943년 10월 16일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셋방에서 쓸 

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꿈꾼 신채호의 아내로, 세 아이의 

어머니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꿋꿋하게 살았던 박자혜의 마지막은 화장된 채 한강 

에 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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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혜석 

<사진 11> r동아일보」 에 실린 

박자혜와조산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繹핀錫)은 1896년 지금의 수원시 신풍 

동에서 태어 났다. 삼일여학교 1회 졸업생이며 진명여자고둥보통학교를 최우둥으로 

졸업한 뒤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서양화 전공은 우리나 

라 사람으로는 네 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었다. 1918년 귀국해서는 모교(진명 

여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3 · 1운동에 적극 참여 했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다. 

1921년 3월 19일 서울 전시장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 미 

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유화 개인전’이 라는 이정표 같은 사건이었다. 1927년에는 남 

펴 김우영(金雨풋)과 함께 유럽 여행길에 올랐다가 파리에 머물며 그림공부를 계속 

하였다. 이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최린(崔職)을 만나 염문 

을 뿌린 것 이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혜 

석은 당당하였다. 그는 「이혼고백서」 에서 “정조(행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이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먹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것과 

같이 임의용지로 할 것이지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 

각을 거침없이 표출하였다. 

나혜석은 이미 1930년에 ‘시험결혼’의 개념을 사용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갔다. 그 

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결혼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산아 제한을 해 

야 한다’는 진보적 인 생각을 했던 것이 다. 이처럼 나혜석은 가부장적 이념과 사회적 

인습에 저항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의 그에 대한 비난만 높일 뿐이 었다. 결국 

나헤석은 1938년 「해인사의 풍경」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행려병자로 떠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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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다가 1948년 용산의 시 립병원 무연고자 병실애서 사망하였다. 

소설과 시, 칼럼 , 그림 동 작품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이름보다는 ‘여권 운동의 선구자’ 또 

는 ‘신여성’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듯하다. 

13) 김향화 

<사진 12> ‘나혜석 거리’에 있는 통상과 

시 비(수원) 

1919년의 심-일운동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족적으로 일어난 항일운동이었다. 

수원 지역의 만세운동은 3월 16일 서장대 • 동장대에서 수백 명 이 만세를 부르며 종 

로를 향해 행진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23일 에 수원역 근처에서 700여 명 이 만세시 

위를 벌였고, 25일에는 시장에서 수십 명의 청년 • 학생 • 노동자들이 독립만세를 외 

쳤다. 27일 에는 수원의 40%에 달하는 상점이 문을 닫는 철시(械市) 투쟁을 감행하 

기도 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오전 11시 경 에 는 수원 한복판에서 여성들의 날카로운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퍼졌다. 쪽진 머리에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자혜병원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이들은 수원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이 었으며, 이 날 

은 한 달에 두 번 받도록 된 검진일이었다. 기생 일행은 수윈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하여 다시 한 번 만세를 불렀다. 이후 군중이 다수 합세한 이날 

만세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으나 수원소방조합 소방수까지 동원한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하였다. 

이날의 기생 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 

고받고 투옥된 인물이 김향화(金香花)이다. 본명은 순이(順伊)로 서울에서 태어났으 

며, 15세 때 집안이 가난하여 기생이 되었다. 당시 전국 각지의 기생을 소개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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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인보감(빽應美人贊鍵)」 (조선연구회 1918)을 통해서 김향화에 대한 일변을 살 

펴볼 수 있다. 이 사진집은 한 변에 두 명씩 기생의 이 름, 나이 , 사진, 출신지, 헌주 

소, 특기 및 기생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적어놓았는데 , 수원기생조합의 기생 33명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다. 김향화는 22세이며 검무 • 숭무 · 가사 · 경성잡가 · 서도소 

리 • 양금치기를 잘하였다고 적혀있다. 또한 인상 및 평가 부분을 보면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주근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랩시 동동 

중동 키요, 성질 순화 귀엽다.”고 되어있다. 사진은 한 쪽 팔을 의자에 기대어 서 있 

는 모습이다. 

김향화는 기생 신분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공로가 인정되어 

2009년에 국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4) 최용시 

<사진 13> 『조선미 인보감」 에 실린 

김향화 

최용신(崔容信)은 함경남도 덕원군에서 태어나 주로 원산과 서울에서 살았지만 

오늘날 그의 자취는 대체로 안산시에서 찾을 수 있다. 상록구 · 상록수역 • 상록수공 

원 · 최용신봉사상 · 최용신기념관 · 최용신거리 퉁이 그것이다. 최용신이 안산에서 

생활한 것이 2년 6개월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띤 그가 남긴 족적 이 얼마나 큰 것 

인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최용신은 원산의 루씨 (Lucy)여자보통학교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 

울의 협성신학교(지금의 감리교신학대)에 진학하였다. 이때 만난 황에스더(黃짧施 

德) 교수로부터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밑거름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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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1931년 졸업을 앞둔 최용신은 YWCA 농촌지도원 자격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 

띤(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샘골강습소에 파견되었다. 샘골에 도착한 그는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농촌계몽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좁은 예 

배당을 대신할 학원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다. 3개월 만에 샘골학원이 지어지자 최용 

신은 낮에는 아이들에게 한글 ·산술 ·재봉·수예·가사· 노래·성서 동을 가르치 

고, 밤에는 마을 부인 · 할머니 · 청년들의 문맹 퇴치를 위한 강습을 실시했다. 그러 

다가 1934년에 새로운 농촌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일본의 고베여자 

신학교로 유학(留學)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최용신은 다리가 부어 걸을 수 

없도록 각기병(뼈]氣病)이 악화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유학 6개월 만에 결국 샘골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935년 1월 수원도립병원에서 

장중첩증(陽重활뾰)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26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기에 온몸을 바쳐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던 최용신의 활동 

으 소설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35년 동아일보사에서 농촌계몽 

소설 공모에 최용신을 모델로 한 심훈(沈薰)의 r상록수(常綠樹)」 가 당선되었고 

1961년(감독 신상옥)과 1978년(감독 임권태)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소설에서 최용 

신은 채영신(蔡永信)이라는 이름으로 동장하였고, 영화에서는 배우 최은희 · 한혜숙 

이 주인공을 맡았다. 

<사진 14> 최용신기념관(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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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사균 

나사균(羅씨均)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헤석(維惠錫)괴- 5촌 사이로 

그의 조카(종질)이 된다. 1934년 동덕여고보를 졸업하고 1937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 

교 자수과를 졸업하였다. 당시는 고모인 나헤석이 신여성으로서 ‘전통여성’과는 정 

반대의 삶을 살았기에 집안 어른들이 유학을 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리하 

여 나사균은 친구 몇 명과 함께 3일 동안 배를 타고 도망치다시피 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찍이 시대를 앞서간 나혜석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참한 행로를 걸은 

것은 마땅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방살림’에 충실하지 않은 

신여성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나혜석의 예로 터득한 사회였기에 여성의 

신교육 · 신문화 수용이 전통사회와 갈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혜석이 일부러 ‘특이하고 희소가치가 있는’ 서양화를 전공한 것과는 달 

리 나사균은 대다수의 여자 유학생처럼 자수(刺縮)를 선택하였다. 여자로서 순종적 

인 덕을 갖추는 길만이 강조되었던 시대에 자수는 신교육을 갈망하던 여성들이 선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수는 전통적으로 부덕 

(따德、)의 상징이었고 20서1 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졌기 때 

문이다. 

나사균은 “자수과를 나오띤 여학교 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여자미술학교로 몰렸 

다”는 자신의 회고대로 귀국 후 호수돈여고에서 교사로 일하였다‘ 1938년과 1939년 

에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폐따美術展魔會)에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75년에 제정 

된 신사임당상(다1師任堂쉰)을 세 번째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진 15> 나사균의 병 풍 
자수(1938년작) 

경
 



위 인물 중 염경애는 고려시대 여성으로 드물게 이름 석 자를 남겼다는 점, 갑이 

는 노비인데도 무텀이 존재한다는 점 김향화는 당시 천대받던 기생의 신분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는 점 등 매우 특이한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 외의 인물들은 

대체로 정치 • 문학 • 예술 • 민족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이 돋보이거나 뛰어난 업 

적을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 

권에 수록된 해평 윤씨, 안정 나씨, 여흥 민씨, 전주 이씨 등도 특별하거나 후세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해평 윤씨(海平 尹民)는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현손(玄孫)이자 소설 『구운몽 

(九雲夢)』 의 저자 김만중(金萬重)의 어머니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려운 살 

림에도 두 아들을 대제학으로 길러냈다. 

안정 나씨(安定 羅民)는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달라”는 남편 김수항(金壽J벌)의 유 

서를 평생 몸에 지난 채 아들 김창집(金昌集) • 김창협(金昌協) • 김창흡(金昌흉) • 김 

창업(金昌業) • 김창즙(金昌輯) 등을 모두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 

여흥 민씨(鍵興 閔民)는 민유중(閔維重)의 딸이자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텀)의 

언니로서 아들 이재(李繹)를 대제학으로 키웠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 

고 평생 베 짜고 길쌍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전주 이씨(全州 李民)는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길쌍이나 바느질에 정 

교하고 우월한 솜씨를 자랑하였으며 출가 후에는 태도가 바르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 시아버지 안서우(安瑞겼)가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항상 며느리와 의논하였다고 

한다. 아들 셋과 딸 넷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로 『동사강목 

(東史網目)』 을 저술한 안정복(安鼎福)이다. 

3. 맺음말 

전통시대 대다수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살림’을 하였다. 살림은 ‘한 집안이나 국 

가 • 단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위에서 살 

핀 명성황후는 ‘나라 살림’을 주도하였고, 바우덕이와 최용신은 각각 남사당패 • 강 

습소 살림을 맡아 운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살림’과 거리가 먼 것이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여성과 살림을 연계할 때는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었다. 이때 가정살림이란 ‘어른 잘 모시고, 남편 공경하고, 아이 잘 키우고, 

가족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과거 ‘살림’은 여성으로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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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행해야 하는 전유물이자 부덕(歸德)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오로지 살림살이에 전념하여 한 가정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살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여성인물들은 분명 보통의 삶을 산 경우는 아니다. 

즉 안방살림에 충실하며 남편의 출세를 위해 내조하는 전형적인 규수(圍秀)의 이미 

지라기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진취성을 발휘한, 이른바 커리 

우먼(Career Woma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살림문화’를 등한시했다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 실학자’ 

로 불리는 사주당 이씨나 빙허각 이씨, 정일당 강씨도 ‘살림’을 잘 꾸려가는 가운데 

자녀교육에 힘쓰거나 학문을 닦아 저술도 남긴 것인데 살림을 잘한 면은 그다지 드 

러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여성인물이 후세에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측면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식이 높은 벼슬을 하거냐 

훌륭한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 빛나는 형식이다. 이제는 여성인물도 

이런 외적 요인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업적과 사상 등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전통여성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고자 기획된 ‘살림문화프로젝트’라 

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태교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태교신기』 를 지은 사주당 이씨,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규합총서』 에 기록한 빙허각 이씨,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막론하고 규방 

예술의 상징인 자수(刺補)를 전공했던 나사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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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빙허각 이씨의 삶에서 불러오는 ‘살림여성주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엄연구원) 

1. 머리말 

2. 빙허각 이씨의 삶 : 목가적인 삶의 쓰라림 

3. 『규합총서』 는 어떤 책인가? 

4. 『규합총서』 에 담긴 살림/살이 

5. 맺음말-‘살림여성주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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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만년에 집안이 기울어 선조들의 밭을 거의 다 팔게 되니 힘써 부지런히 일을 하느라 

고생하셨다.” 

위 글은 빙허각 이씨(穩虛聞 李民, 1759∼ 1824)의 시동생 서유구가 쓴 묘지명 중 

한 구절이다. 빙허각은 『규합총서』 라는 살림전문서를 저술한 여성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식인이었다는 뜻이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이 무렵 많은 여성 

들이 저작활동에 뒤어 들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서를 낸 여성은 

흔치 않다. 대부분이 소설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규합총서』 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기념비적인 저술이라 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론 빙허각은 생활인이었다. 빙허각이 현실경제에 눈을 뜬 계기는 

1806년 남편 숙부인 서형수가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몰락하면서부터였 

다. 한양을 떠나 외곽지역으로 집을 옮긴 빙허각은 집안 살림과 가정 경제를 책임 

졌다. 그러면서 빙허각은 이때의 지식과 경험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집안 여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나이 51세인 1809년에 완성한 『규합총서』은 생활 경제의 담당자로서 자신이 처한 

사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얻어낸 연구 결과물이자 경험의 산물이었다. 빙허각 

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것들이 다 건강에 주의하는 첫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 

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연구할 바다” 

남편 서유본은 벙허각의 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이 논평은 서유본이 

지은 시 가운데에 “내 아내가 곤충이며 물고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시골살림 

을 해나가는 방편 또한 소략하지 않도다.…”라는 구절에 붙어있는 설명이다. 

나의 아내가 여러 책에서 줄거리를 뽑아 모아서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초목 • 새 • 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에 내가 

책 이름을 규합총서라고 하였다)7) 

17) 徐有本, 『左蘇山人文集』 卷 1, 江居雜행(炳훨外史海外魔快本暴書 27, 1992년), 

”ι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빙허각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살림/살이하는 

여성의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한글’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마침내 이로 

써 서문을 삼아 집안의 여자들에게 준다.”고 했듯이 남성들이 한자(漢字)로 쓴 방대 

한 지식을 일상생활의 담당자인 여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그야 

말로 실용의 학문을 추구한 것이다. 『규합총서』가 빙허각이 살아있을 때부터 필사 

되고, 『간본 규합총서』 (1869)나 『부인필지(夫A必知)』 (1915년) 둥으로 간행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여성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리고 가정과 노동(집안 노동에서 집밖 노동으로의 이동)을 분리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페미니즘에서 매우 중요 

한 과제이자 화두였다. 한편으론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으로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가족 즉 남편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르는 가족은 결코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 

노동의 발달을 전제로 한 19세기의 창조물이다)8)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가족의 

생활공간은 생산과 노동이 함께 집약되어 있던 노동 공간이었다. 현대처럼 가정이 

사회적 노동에서 분리되지 않고 생활경제가 꿈틀대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또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노동만이 가치 있는 노동인가하는 문제로 짚어봐 

야 한다. 화폐경제를 우월하고 보편적인 경제 형태이자 역사적인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지로 상정하면서 화폐경제 이전에 행한 각종 노동을 펌하하였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아닌 인간의 살림살이 속에 묻어 들어있는 수많은 고려와 지혜는 비과학적 

인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_l9) 

이 글은 벙허각의 삶과 『규합총서』 를 통해서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을 풀어보 

고자 한다. 오늘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살림/살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서 빙허각에 주목하 

였다. 조선후기 한 여성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여성 노동에 대한 의 

미와 가치를 발굴해보고자 한다. 

18) 크리스토퍼 래쉬 지음/엘리자베스 래심 퀴 엮음·오정화 옮김, F여성과 일상생활」, 문학과지성사, 
2004, 128쪽. 

19) 홍기빈, 『살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날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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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빙허각 이씨의 삶 : 목가적언 삶의 쓰라렴 

1) 친정 집안과 어린 사절 

빙허각 이씨20)는 1757년(영조 35)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이며, 세종의 

서자(빡子)이자 열일곱째 아들인 영해군 당(理)의 후손이다. 

벙허각의 집안은 당대 명문가로서 당색은 소론(少論)이었다. 증조부 이언강이 문 

재(文才)로 명성이 높았으며 예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두루 지냈다. 숙부 이창의 

(1704∼ 1772)도 이조판서와 병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까지 올랐다. 

아버지 이창수(1710∼ 1777)는 이조판서까지 올랐다. 당대 소론 명문가인 서명빈 

(徐命格)의 딸과 혼인했지만 자식 없이 일찍 죽었다.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유담(柳就)의 딸인 유씨 부인으로 벙허각은 그의 막내딸이었다. 형제로 오빠 이병정 

(1742∼ 1804)이 었다. 이병정은 소론 집안으로 당대 이름이 높던 조재호(趙載浩)의 

사위로서 이조 판서와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寧海君 理 -- 10.伯熾 -----,-彦紀

進士/文科 f-彦鋼 ------ 泰體----「 릅誼(進士/文科/左議政/寶l歡公) 

持平 | 文科/禮判 참봉 뉴 昌뚫(出) 
| 貞좋公 L 昌顯(生員/進士/洗馬·敎官-都正)

L彦維------- 敏짧 -----(系)昌壽 -- 「- 秉鼎(生員/文科/更判·副提學)

生員/收使 生員/文科 L 빙허각 이씨 

更判/文澈公

〈표 3> 빙허각 이씨 친정 가계21) 

벙허각의 어머니 유씨의 오빠 유한규(柳漢奎 1718∼ 1783)는 세 번 상처한 후 네 

번째로 이창식(李昌植)의 딸과 혼인하였다. 는데 바로 『태교신기(服敎新記)』를 지은 

사주당 이씨였다. 따라서 빙허각에게는 사주당이 외숙모가 된다. 그리고 『언문지(彦 

文志)』를 저술한 그의 아들 유희(柳熺:1773-1837)와는 내외종간이 된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한문으로 저술하였으며 아들 유희가 음의(音義)와 언해를 

붙이고 발문을 써서 1801년에 완성된 책이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빙허각전서 

」에 「태교신기발(服敎新記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벙허각이 외숙모인 사주당의 『

태교신기』를 보았음이 틀림없다. 또 『규합총서』에도 태교에 관한 내용이 있어 벙허 

2이 벙허각 이씨와 남펀 서유본의 생애는 徐有集가 쓴 r觸~端人李~훌誌銘j과 r伯~左蘇山人훌誌路」(『 
金華知非集』 卷7 : 영인본 『觸石全集』에 수록)을 참조하였다. 아래에서 註를 생략하였다. 

21) 『全州李R寧海君派語』(1959年本: 국립중앙도서관 古12518-系96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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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사주당과 친밀한 교류를 통해 학문적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빙허각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시경』이나 『소학』을 

읽어주면 그 뜻을 곧바로 깨쳤다고 한다. 이러한 총명함으로 벙허각은 부모에게 아 

들과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커서도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공부하기를 게을 

리하지 않고 여러 책을 섭렵하였다. 그리고 시(詩)나 여러 가지 글을 잘 지어 성인 

이 되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사(女士)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 

성격은 불같고 강해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빙허각이 간니가 날 무렵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작은 망치로 아랫니와 윗니를 뽑아내어 피를 철철 흘리게 되었다. 아버지 이창수가 

이를 보고 빙허각의 강인한 성격에 기뻐했지만 고집이 세어질까 염려하여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따를 사람이다. 매사에 거슬림이 없게 한다면 괜찮지만 만일 하나 

라도 어긋난다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타일 

렀다고 한다. 

2) 혼언과 남편 집안의 학풍 

벙허각 이씨는 15세에 서유본(徐有本, 1762∼ 1822)과 혼인하였다.껑) 두 집안 모두 

소론 집안으로서 아버지 이창수의 첫째부인이 서씨이듯이 3대에 걸쳐서 교분이 깊 

은 사이였다. 자녀들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중매 없이 곧바로 혼인을 맺었다고 한다. 

남편 서유본의 집안은 선조(宣祖)의 부마이던 달성위 서경주에 이르러 문별로 성 

장하였다. 할아버지 서명응(1716∼ 1787)은 영조의 탕평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노론 

(老論)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서명응의 동생 서명선(1728∼ 1791)은 영조 말 

년에 정조를 제거하려 했던 홍인한과 정조 즉위 초 세도가인 홍국영을 몰아내는데 

공헌함으로써 영의정까지 올랐다. 

이처럼 서유본의 집안은 소론으로서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생부 서호수 

(1736∼ 1799)와 숙부 서형수(1749∼ 1824), 동생 서유구(1764∼ 1845)까지 성세가 지속 

되었다,23) 

22) 서유본의 號는 ‘左蘇’이다. 화소는 서유구가 쓴 묘지에 따르면 경기도 장단의 옛이름(“左蘇빼州古 
名”)이며 서유본 집안의 선산도 장단에 있었다. 그리고 서유본의 동생 서유구도 1806년 향촌에 유폐 
되었을 때 장단 지역의 금화나 帶湖 등에 살았다. 

23) 유몽학, 「서유구의 학문과 농업정잭론」, 『薰嚴-派 ~~學思、想 :fiff究』, 일조각, 1995,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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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景주 -4.宗玉 --「命뚫 --- (系)浩修 I 有本(生員/敎官, 빙허각 남편) 

宣祖밟馬 | 生員/文밤/更및lj f- 有뚫(出) 
達城힘 | 直學/文敏公 }- 有樂

(都없公波) I L 有業

f-命I賣 ---d告修(出)

| 生員文更判 r 灣修(生員/文科/京짧伯) 
I 文衝文靖公 」澈修 ----{系)有集
f-命善 生員/文밤/更判/文簡公 
L命응없 

<표 4> 벙허각 이씨의 남편 서유본 가계24) 

집안 강조하는 

특히 기용(器用) • 

탐구하는 

실학 학
 

、
다
μ

을
 

였
 
물
 

하
 
사
 

유
 

교
 

위한 

북학파(北學派)와 

객관적 

일환으로서 

이용후생(利用훔生)을 집안의 학풍25)은 

박지원·박제가·이덕무 

금석·물·불·별·달·해·초목·금수 

등
 

서유본 

으로 

物)’ 즉 명물학(名物學)에 

내놓았다. 

서유본의 할아버지 서명응이 지은 

학 • 악률(樂律) • 행정제도 등을 총서 체계로 

신서 (댔事新훔)』 (1771년)는 이 총서 의 

‘박물(博 

농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같은 등
 

특장을 보였으며 二l

『보만재총서(保땐顆蕭書)』는 수리 • 천문 • 농 

집대성한 책이다. 농가경제서인 『고사 

일부분이다. 생부 서호수는 천문 • 산수 • 악률 

『해 동농서 (海東農書)』 (1799 연구서인 역시 농학 ol 트ε」L. U- 급j τ7 
| E프 E즈 AA-」」당대 

년)를 저술하였다. 

서유본의 

분야에서 등의 

박지원과 

경도를 

벙허각의 

남아 있다. 

미루어 집안의 학문 분위기와 

당시 정통 성리학자들로부터 

그런데 서유본의 

가 학풍의 연관성에 

있지 않으나 박지 원과 교유한 사실26) 

교유하면서 

보였다.강) 

학문과 시 

비슷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던 금문(今文)으로 

잘 알려져 경향에 대해서는 학문 

로 

『좌소산인문집 (左蘇山人文集)』에 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글이 

문집인 

대해 

줄거리를 뽑아 모아서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초목 • 새 • 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에 내가 

책에서 

것이 없고 특히 

책 이름을 규합총서라고 하였다,28) 

아내가 여러 

요긴하지 않은 

나의 

24) 『만성대동보』(1931年本), 명문당, 1983 참조. 
25) 서유본 집안의 학풍은 유봉학, 위의 잭에서 주로 참조하였다. 
26) 박지원, 『연암집』 권3, r體左蘇山AJ
27) 徐有集, r伯~左蘇山人훌誌銘j , 『知非集』 卷7(영인본 r爛E全集』어I 수록). 
28) 『左蘇山人文集』, 卷 1, 詩, 〈江居雜끓〉(植훨外史海外題快本흉書 27, 1992년). “숫內子, *少輯훌書, 各
分門텀, 無非山居日用之要, 而尤詳於草木鳥戰之性味,솟鳥命其名日閔閒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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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유본이 지은 <강거잡영 15수(江居雜끓十五首)> 중에 “내 아내가 곤충 

이며 물고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시골살림을 해나가는 방편 또한 소략하지 않 

도다.”라는 구절에 붙어있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빙허각은 초목이나 짐승 

등 시가의 학풍이라 할 수 있는 명물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탐구하였다. 『벙허각 

전서』 가운데 『청규박물지』가 들어있어 빙허각이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 

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유본을 포함한 시가 학풍은 빙허각의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빙허각이 『규합총서』에서 인용한 서적에 시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서』 

가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빙허각은 시가의 학풍에 영향 

을 받으면서 학문의 외연을 넓혀 나갔고, 그 결과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뿐만 아니 

라 자연스럽게 초목이나 금수 등의 명물학을 탐구할 수 있었다- 또 시아버지 서호 

수는 중국대륙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서책을 소유했으며,29) 시동생 서 

유구도 당대에 서적 8천권 정도를 소장한 유명한 장서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벙허 

각이 각종 서적을 접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빙허각이 혼인했을 때 시할아버지 서명응이 “네가 『소학』을 즐겨 원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구절이 본받을 만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벙허각이 “ ‘말을 행동보 

다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구절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서명응이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재질이 있구나. 누가 이 사람을 여자라고 하겠느냐?”는 칭찬을 아끼 

지 않았다. 

손자며느리에게 부덕보다는 『소학』 구절에 대해서 묻고 그 재질을 인정할 줄 알 

았던 서명응의 도량이나 여자의 학문적 자질을 중시한 서씨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이같이 답할 수 있던 빙허각의 평소의 수신(修身)과 곧은 의지는 빙허각이 혼인한 

후에 계속 공부하면서 『규합총서』를 저술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3) 부부 사이 

서유본이 빙허각과 흔인한 나이는 12살이다. 당시 빙허각보다 3살 아래였다. 서유 

본은 어릴 때부터 행동이 침착하고 과묵했으며 재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글을 잘하 

였고 특히 홍문관이나 예문관에서 지어 올리는 관각체(館圍體)에 능하여 할아버지 

나 아버지가 초고를 맡기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정도였다. 

서유본은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대과(大科)인 문과 공부에 정진했으나 문과 

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36세 (1798년)에 성균관 태학생에게 보인 시험에서 우수한 성 

29) 이규경, F표洲術文長훌散鎬』 人事篇, 技쫓類, 算數, 〈幾何原本辦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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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큰 상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1779년 아버지 서호수가 작고하자 집에 돌아와 

삼년상을 치렀다. 

당시 국왕 정조(正祖)가 숙부 서형수를 통해 아버지 삼년상이 끝나면 경전 암송 

[明經科]으로 급제를 내려 등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1800년 정조가 서거하자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학업에 몰두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했으나 

계속 낙방하였다. 1805년 나이 43세에 동생 서유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9품 벼 

슬인 동몽교관으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다음 해인 1806년 숙부 서형수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오르면서 집 

안은 일거에 몰락하였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던 동생 서유구도 향리에 유폐되었 

으며 서유본도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이 때 빙허각의 나이 47세였다. 

서유본은 평상시 문 밖 출입은 별로 하지 않고 독서에 몰두한 편이었다. 더구나 

1809년(순조 9)에 거처를 동호(東湖)30) 행정(否亨)으로 옮기고 난 이후로 오로지 독 

서와 저술로만 세월을 보냈다. 행정은 오늘날 서울 마포지역이다_31) 

서유본은 관직운이 없어 평생 재야 생활을 한 셈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 

벙허각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함께 경서에 대해 토론하고 시(詩)를 주고받 

으며 지우(知友)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다. 빙허각은 『규합총서』 서문에서 이 시 

절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1809년 가을에 내가 삼호 행정에 집을 정하고 집안일 하는 틈틈이 남편이 있는 곳[사 

랑]에 나가서 옛 글이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과 산야에 묻힌 모든 글을 구해보고 오직 

문견을 넓히고 적적함을 위로하였다. 

서유본의 재야 생활은 본인에게는 불행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빙허각은 자신의 

학문을 넓힐 수 있는 튼튼한 받침목을 가질 수 있었다. 『규합총서』라는 서명도 서 

유본이 붙여주었다. 이 점은 부부 사이의 학문적 친화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유본 

이 아내 빙허각의 학문에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서유본이 지은 시 가운데 “아내가 해마다 누에치고 길쌍하며 온갖 꽃을 따 

다가 술을 빚어서 준다.”32)는 내용도 담고 있어 부부애 역시 깊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백화주(百花酒)는 『규합총서』에 담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끝에 ‘스스로 

30) 永平촉本에는 ‘르湖’로 나온다. 
31) 李圭景은 본인이 마포에 살 때에 귀한 서책인 li"BJ'I本釋」을 서유본에게 빌려서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유본에 대해 소개하기를 “字는 준원이며, 관직은 교관이다. 尙書 서호수의 장남이다. 일찍이 마포 
행정에 살면서 학문을 연구하였다.”고 썼다.(이규경, 『죠洲術文長좋散橋a 經史篇, 經史雜類, 其他典
籍, 〈明本釋辦證說〉)

32) 『左蘇山人文集』 卷l, 詩, 〈百花酒新熟 喜而眼長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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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서 새롭게 덧붙임[팀製新增]’이라 밝혔으므로 빙허각이 새로 개발한 술이다. 

4) 뱅허각의 죽음 

벙허각과 서유본은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마저 기울자 거처를 삼호 행정으로 옮겼 

다. 이 때부터 빙허각은 손수 차(茶) 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 

려나갔다. 시동생언 서유구도 옥사에 연루되어 1823년(순조 23)까지 벼슬길에 나가 

지 못한 채 무려 6번이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농사를 경영하였으므로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계를 직접 경영하던 1809년(나이 51세)에 완성된 『규 

합총서』는 이 당시의 생활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1822년(순조 22) 남편 서유본이 갑자기 앓아둡게 되자 빙허각은 음식도 끊은 채, 

남편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사당 앞에서 빌기도 하고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피를 

먹이기도 하였다. 남펀이 죽자 병허각은 절명사(總命詞)를 짓고 일상생활을 페기한 

채 누워 지내다가 1824년 2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애뜻한 부부애나 

평생 知己처럼 지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빙허각의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터 심지가 곧아 여자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벙허각도 남편 

의 죽음 앞에서는 전형적인 열부(烈歸)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성리학적 이 

데올로기에 의해 부덕이 강요되었던 조선시대에 여자로서 살았던 빙허각의 한계이 

자 시대적 제약이었다고 여겨진다.33) 

벙허각은 슬하에 모두 4남 7녀를 두었는데 8명은 일찍 죽고 아들 1명과 딸 2명만 

살아남았다. 장남 민보(民輔) 역시 후사를 잇지 못하고 일찍 죽어 친족의 아들 풍순 

(警淳)을 후사로 삼았다. 두 딸은 각각 섬능학(沈能學) 윤치대(尹致大)와 혼인했으 

며 외손은 6명이었다. 

5) 병허각의 저술 

서유구가 쓴 묘지명에 의하면 빙허각의 저술로는 『빙허각시집』 (1권), 『규합총서』 

(8권), 『청규박물지』 (5권)가 있다. 1939년 황해도 장단군 진서(律西)에 있는 서씨 후 

손의 집에서 발구한 전서(全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전해준다. 

33) 빙허각의 증조 할아버지 이언강의 아내 권씨(權ei:)는 남편이 죽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죽어 정표(族表)를 받았다.(『영조실록』 권42, 12년 12월 병인) 숙부 이창의의 아내 윤씨(尹ei:)도 음식 
을 먹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할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표를 받았다.(『영조실록』 권119, 48년 
IO월 갑신) 빙허각의 죽음도 이러한 친정 집안 영향을 받았다고 여걱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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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굴한 빙허각의 전서는 총 3부 11책이며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다. 발견 

당시 빙허각의 전서 내용과 생애가 간략하게나마 1939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를 통 

해 알려졌다.34) 그 때 소개된 ‘벙허각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규합총서(圍聞蕭書): 주식(酒食), 봉엄(鍵紅), 산업(塵業), 의복(醫 「)

- 청규박물지(淸圍博物志): 천문, 지리, 세시(歲時), 초목(草木) · 금수(萬戰), 충어(蟲魚) • 

복식,음식 

- 빙허각고략(穩虛圍鎬略): 자작시(自作詩), 한문대역(漢文對譯), 태교신기발(服敎新記歐), 

부문헌공묘표(父文歡公흉表) 

동아일보의 내용과 서유구가 쓴 묘지명을 비교해보면 『빙허각고략』과 『빙허각시 

집』만 다르고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는 일치한다. 『청규박물지』는 그 서문에 

“내 이미 규합총서 5편을 이루매 산해경 등을 읽고 다시 청규박물지를 지으니…”35) 

라고 하여 『규합총서』를 쓴 이후의 저술이다. 

<표 5> 벙허각 이씨의 저술 

빙허각 묘지명 동아일보 

『규합총서』 8권 『규합총서』 5책 

『청규박물지』 5권 『청규박물지』 4책 

『빙허각시집』 1권 『벙허각고략』 2책 

『벙허각고략』은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빙허각시집』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빙허각이 남긴 저술은 1939년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제시대와 1945년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 만 남아있고 나머지 저술은 오늘날 찾아볼 길이 없다. 

참고로 『청규박물지』 는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에 일본 도서관에 

서 발굴되었다. 

‘청규박물지’는 일제시대 말기 일반에 알려지자마자 분실돼 안타깝게도 이름만 전해져 

왔다. 바로 그 ‘청규박물지’가 최근 일본 도쿄대 문학부 도서관 ‘오쿠라(小률) 문고’에 

서 발견됐다. 이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던 서울대 국문과 권두환 교수 팀이 찾아 

34)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자. 
35) 『동아일보』 1939년 l월 31일자에 실린 『청규박물지』 序文 사진 참조. 

- 45 -



올린 개가다. 오쿠라 문고를 만든 오쿠라 신페이(小용進平·1882∼ 1944)는 경성제대와 

도쿄제대 교수를 역임했고 향가 연구의 문을 연 인물. 수 천 권에 이르는 그의 장서 

는 그가 죽은 후 도쿄대 도서관에 기증됐다. 이번에 찾아낸 ‘청규박물지’는 제1권 천 

문·지리, 제2권 역시(慶時)·초목(草木), 제3권 금수(萬戰)·충어(蟲魚), 제4권 복식·음식 

으로 이루어졌다. 일월(日月)·해(海)·조석(懶ψ)·곤충·주(酒)·서화(書畵) 동 다양한 분 

야에 대해 각종 자료에서 뽑은 관련 지식을 한글로 상세히 기록했다.( 『조선일보』 

2004년 2월 3일) 

3. r규합총서』 는 어떤 책언가? 

1) 『규합총서』 의 구성 

『규합총서(聞聞뽑書)』 은 빙허각 이씨의 저서다.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를 

의미하므로 『규합총서』를 요즘말로 바꾸면 ‘가정학총서’가 된다. 

내용은 총서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섯 편으로 나누어 술 • 음식만들기[酒食議], 옷 

만들기 • 물들이기 • 길쌍하기 • 수놓기 • 누에치기[鍵紅則] 밭일 • 꽃심기 • 가축기르기 

[山家樂], 태교 • 육아법 • 응급처치법[춤靈缺], 방향선택 • 길흉 • 부적 • 귀신쫓는법 • 

재난방지법[術數略] 등 다양한 생활 경제를 담고 있다. 

『규합총서』 는 주사의(酒食議), 봉엄측(鍵紅則), 산가락(山家樂), 청낭결(좁賽試), 

술수략(術數略) 등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장의 제목에서 보듯이 빙허각은 삶 

을 ‘의’ ‘측’ ‘낙’ ‘결’ ‘약’으로 이해하였다. 이 단어들은 법도, 준칙 또는 본받음, 즐거 

움, 비결, 간략하게 다스림 등과 같은 의미이므로, 당시의 생활을 일정하게 양식화 

된 내용으로 전승하려 했다고 보인다. 

빙허각은 “음식과 의복에 대해 말하려는 것뿐입니다.”고 하였지만 실은 책 여기저 

기에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냈다. 그래서 이 책은 여성의 사회 활동의 범위가 확산 

되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읽는다면 행간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조선후기에 의식주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여성이 

기 때문에 갖는 관심이라기보다는 공리공담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용적 학문을 추 

구한 ‘실학’의 탐구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지봉유설』, 『산림경제』, 『엄원경제지』 등 

에 조리는 물론 가정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상당수 수록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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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규합총서』 의 구성과 내용 

권수 제목 주제 내용 

。 술과 음식에 대한 총론 
-음식예절 
-술과 술잔 이름, 주론(펌論), 술 마시는 이야기 
-약주의 종류와 풍평 

。 술과주식 

권1 
주사의 

식(食) 
-장 • 초(醒) 담그기, 술 빚기 

(酒食議) -김치담그기, 생선고기 뀔 등을 이용한 반찬만들기 
-차(茶)에 대한 품평 

0 부식 

-떡, 면, 과자 만들기 
과일과 채소 오래 보관하기 
-기름짜기 

。 의복 

바느질,길쌀,수선,염색,다틈이법,빨래 
。 여성 관련 

봉입측 의(衣) -열녀전, 몸단장, 화장 
권2 

(鍵紅則) 기타상식 
。 기타상식 

-문방, 그릇, 향 만드는 법, 불 밝히는 볍 
-돈 이름과 돈의 역사, 방구들 놓는 법 
-누에치가, 뽕 기르기 
-서양 문물의 소개 

산가락 
。 시골 살렴 

권3 경제 -밭 갈기 좋은 날, 과일 따는 법, 꽃재배, 꽃품평 
(山家樂) -세시기, 날씨 점치기, 가축 기르기, 양봉 

。 질병 관리 
태교와 육아, 구급처방, 경험방 

권4 
청낭결 

건강/의약 
-여러 가지 물런 데 낫게 하는 법, 별레 없애기 

(춤靈많) 0 우리나라 팔도 물산 
。 잡저(雜著) 

-힘세지는 법, 잠 안오는 법,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법 π 3「13「

술수략 。 방향 선택 

권5 
(術數略)

민간풍습 。 길흉.부적.귀신 쫓는법 
。 재난방지법 

2) 뱅허각의 연구방법 

『규합총서』에는 조선후기 새로운 학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책에서 인 

용한 한국과 중국의 서적만 80여 종에 달한다. “인용한 책이름을 각각 작은 글씨로 

모든 조항아래 나타내고 내 소견이 있으면 신증(新增)이라 썼다.”고 했듯이 인용한 

출처를 밝히는 연구 방법은 실학자들의 전형적인 학문 태도로서 청대 고증학의 영 

향이었다. 

『규합총서』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합총서』에 영향을 미쳤 

던 저서들에 주목해야 한다. 『규합총서』는 『본초강목』을 비롯한 각종 중국책에서 

부터 『지봉유설』 • 『산림경제』 • 『성호사설』 • 『동의보감』 등 우리나라 책을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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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있다_36) 

이 가운데 『규합총서』의 체제나 내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은 『산림 

경제』 (1715년경)라고 여겨진다. 『산림경제』는 그 목차를 보면 복거( h居:집터 선정 

과 집짓기), 섭생(購生;건강), 치농(治農:곡식이나 특용작물 경작법), 치포(治團:채 

소 • 화초 • 약초류 재배법) 종수(種樹:과수와 엄목 육성법) 양화(養花:화초나 정원수 

재배법), 양잠(養醫:누에치기), 목양(收養:가축 • 물고기 양식), 치선(治購:조리나 식품 

저장법), 구급(救急:응급처치법), 벽온(밟盛:전염병 퇴치법), 벽충(群蟲:각종 벌레 퇴 

치법), 치약(治藥:약 조제법), 선택(選擇:길흉일과 방향 선택), 잡방(雜方;그림 • 글 

씨 • 도자기 • 악기 등의 손질볍) 등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일종의 종합 생활경제서이다. 

『산림경제』는 이후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 (1766년)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일명 『염원십육지』, 1827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빙허각의 시할아버지 서명응 

이 편찬한 『고사신서』 (1771년)와 시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서』 (1799년)는 『산림경 

저l』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으니 이 책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을 점작할 수 

있다. 

『규합총서』의 목차를 『산림경제』 목차와 비교해보면 『규합총서』의 내용과 체제가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얼핏보면 태교나 육아법 등이 『규합총서』에만 있 

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산림경제』 「구급」편에도 태루(服源) • 태동(服動) • 난산(難 

塵) • 산후병(塵後病) • 소아급병(小兒急病) 등 육아와 부인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 

이처럼 『규합총서』가 조선후기 농가경제서의 원조가 된 『산림경제』의 체제나 내 

용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규합총서』가 17세기 이후 백과 

전서파로 불리면서 경세치용을 추구한 학풍인 실학의 영향을 받고 저술되었다는 사 

실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규합총서』가 『산림경제』를 밑바탕으로 저술된 『증보산 

림경제』나 『임원십육지』 등의 실학서와 학문 경향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규합총서』는 중국 고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7) 그렇 

지만 “『물류상감』과 『잡저』가 심히 허탄하여 책에 있는 말을 다 믿는다면 책이 없 

는 것만 못하지만 그 가운데 요긴한 말도 있기에 가려적는다.”(「청낭결」:386쪽)고 

36) 인용 서적 가운데 우리나라 책은 內局方.東醫寶鍵.林下筆記.山林經濟.星湖僅說.聲果集.與地勝寶.호 
峰類說.海東農書 등이다. 중국책은 史記.禮記.標嚴經-효子.뿔子要錄.書傳.呂 B::春秋.周易.周禮.漢書.한 
비자.感應志.乾坤必錄.雜林志.古今注.관요(管鏡要寶).萬經.農政全書.童子長壽經.博學記.本草鋼팀.說춰’­
萬法歸宗.萬病回春.文房圖讀.文房寶節.物類相感志.1專物志.事文類聚山海經.三才圖會.構生願寶,續博物
志.戰經.擺神記.훌훌養흉書.*슴遊記.食續本草.養生記養生書.養醫書.훨陽雜i且.醫學入門.러書.地經.天機大 
要.天寶遺事.淸異錄.通志抱朴子.헤楚歲時記.黃帝書 등이다. 서명이 정확하지 않은 잭은 자서.장광필 
궁사.몽셰필담.미재잡언.미공비급.밀수집.백씨금찬.소대총서.쇄금록.십일종비서.야선사설-우초신지.유원 
총보.주창야설.태을통독 등이다. 이 가운데 인용 빈도가 가장 많은 잭은 『본초강목』과 『박물지』이다. 

37) 이성우, r조선시대의 고조리서j , 『조선시대 조리서의 분석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9 
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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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시 실정에 맞는 내용만을 채용하였다. 간략하게나마 사례를 보도록 하자. 

<유황배(짧黃젊) 만드는 법을 덧붙임> 이 방문이 『본초강목』 총서에 실려 있었으나 시 

험해 본 사람이 없었다. 우연히 장난삼아 만들어보니 과연 그대로되 병에 유익한 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릇이 곱기가 꽃잔보다 낫다.……다만 본방에 포도를 넣으면 푸르다 

하였으되 포도즙을 시험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더운 것 

을 부으면 터지니 본방에 뜨거운 술을 부으라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 r주식의」 

: 31쪽) 

학은 서로 발자취를 밟아 알을 배고 『금경』과 『본초강목』에는 다 선학(仙廳)은 알을 낳 

지 않고 태생(服生)하며 평범한 학은 혹 상하풍에 울고 발자취를 밟는다고 하였다. 그러 

나 기르는 학을 보니 뭇 새들과 다름이 없어 誤傳이다.(「청낭결」 : 378쪽)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빙허각은 중국 문물과 지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문헌을 비교 컴토한 고증 결과나 본인이 실생활에서 직접 실험하여 얻 

은 결과만을 수록하였다. 

『규합총서』의 고증학적 서술 방법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전하 

는 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책이자 여성(안동 장씨)이 한글로 쓴 저서인 『음식디미 

방』(일명 『圍震是議方』 1670년경)의 서술 체제를 보도록 하자. 

밤은 많고 적고를 문제삼지 말고 그날에 말려서 쩡어 체로 쳐 세분하여 잡쌀가루를 더 

넣어 섞어 꿀물에 반죽하여 윤케하여 켜는 송이편 켜같이하여 쓰라. 

(『음식디미방』 밤셜기편)38) 

유밀과(油廣果)를 약과(藥果)라 하는 것은 밀은 사시정기(四時精氣)요 꿀은 온갖 약의 

으뜸이오 기름은 벌레를 죽이고 해독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규합총서』 「주사의」 : 99쪽) 

이 사례들은 두 책에서 염의적으로 뽑았지만 두 책의 서술 체제를 대조적으로 나 

타내준다. 사례에서 보듯이 『음식디미방』은 음식만드는 법만을 적은 말 그대로 조 

리책이다. 반면 『규합총서』는 음식 조리법은 물론 음식이나 재료 이름의 어원, 효능 

등을 고증하여 서술하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고증학적 방법에 기초한 빙 

허각의 이같은 저술 태도는 여성이 쓴 생활 경제서의 커다란 진전을 보여줌과 동시 

에 『규합총서』가 실학적 학문 방법에 협입어 저술된 설학서임을 증명하고 었다. 

38) 손정자, 「자료 음식지미방」, r아세아여성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1966.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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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빙허각은 다른 실학서들과는 달리 『규합총서』를 왜 한글로 썼을까. 『지 

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의 실학서들은 공리공담 

의 성리학을 반성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추구하면서 저술되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 

에서 활용할 목적을 갖는 생활경제서였다. 그래서 『산림경제』 목차에서 보았듯이 

조리를 비롯한 가정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 

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정작 일상생활의 직접 운용자인 여성이 쉽게 접 

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을 갖고 있었다. 

반면 『규합총서』는 서문에서 “무릇 각각 조항을 널리 적기에 힘써 밝고 자세하고 

분명케 하고자 하였으므로 한 번 책을 열면 가히 알아보아 행하게 하였다.------마침 

내 이로써 서문을 삼아 집안의 여자들에게 준다.”고 하여 여자들에게 널리 읽혀 유 

용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즉 벙허각은 경세치용의 실학적 지식을 소화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한글로 씀으로 

써 남성들에 의해 한문으로 쓰여진 방대한 지식을 알기쉽게 여성에게 전달하는 징 

겸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청규박물지』나 자작시를 한글로 쓴 것도 이러한 맥 

락이다. 이는 여성의 지적 욕구가 점차 증대해나가는 시기에 여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수준 높게 전달했다고 평할 수 있다. 

4. 『규합총서』 에 담긴 잘렴/잘이 

1) 주사의 

「주사의」 는 술과 음식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술 담그기, 장 담 

기, 초(醒) 빚기, 차(茶)에 대한 품평, 김치 담그기, 생선 • 고기 • 핑 등을 이용해 반 

찬 만들기, 온갖 떡과 과자 만들기, 여러 과일과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기름 

짜는 법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음식 만들고 술 빚는 내용이 아니다. 빙허각은 다 

른 사람의 붐을 유익하게 하는 책임이 여자의 임무라고 여겼다. 과학성과 미각, 톰 

의 보호 등 우리가 지금 ‘웰빙’이라 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온갖 문헌과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담아냈다. 

빙허각은 이 장 앞머리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대부가 음식 

먹을 때 생각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밝혀 놓았다. 첫째,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 

마나 힘이 들었는지 헤아리고, 백성의 고혈을 먹는다고 생각할 것, 둘째, 어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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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섬기고 나중에 입신하는 것야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음 

식맛만 따지지 말 것, 셋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 탐내지 말고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말 것, 넷째,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을 것, 다섯 째, 공덕 

을 이루어 놓은 후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반찬 만들기 중에는 김치 담그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 만큼 다양 

한 김치가 등장한다. 섞박지, 어육김치, 동과(쪽따) 섞박지, 동침이, 동가김치, 동지, 

용이 오이지법, 산갓김치, 장찬지, 전복김치를 담는 방법과 맛이 좋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용인오야지는 우리나라에서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어육김치의 경우 생선붙이를 먹고 남은 머리와 껍질 등을 모아두었다가 달 

여서 함께 쓰라고 하여 현대인에게 유용한 레서피를 제공해주고 있다. 

생선 • 고기 • 핑 등을 이용한 조리법은 오늘날 민간처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 

을 준다. 개고기를 즐겨먹는 이유라든가 또 산후 조리 음식으로 가물치를 고아먹는 

풍속의 근원을 밝혀준다. 개 삶는 법을 소개하면서 “개고기는 모르는 사람은 깨끗 

이 씻어야 개 냄새가 없다 하되 『본초강목』에 살씬 것은 피 또한 향기로우니 어찌 

피를 버리리오 하였다. 그 피가 사람에게 유익할뿐더러 고기 맛을 도우니 물에 씻 

어 고으면 개 비린내가 난다.”고 하였다. 또 여성에게 좋은 보혈(補血)하는 식품으 

로 가물치를 소개하면서 “물 위에 떠 머리 위에 일곱 구멍이 칠성(七星)의 정기를 

들이마시는 고로 여자의 보혈에 신기한 약야다.”고 주석을 달았다. 

제철에 나는 과일과 야채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눈길을 끈다. 배는 항아리에 

무우와 한 켜씩 넣어두면 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홍시는 겨울에 항아리에 물을 붓 

고 홍시를 담가 얼거든 그릇을 깨고 빼어 빙고에 두면 여름까지 간다고 한다. 감자 

와 률은 무우와 함께 더운 데 두면 봄에도 썩지 않고 포도는 꿀 속에 담가두면 봄 

까지 간다고 적어놓았다. 배추는 서린 내린 뒤 움에 넣고 마른 말똥을 싸두도록 하 

였다. 또 마늘은 껍질을 벗겨 좋은 초에 담갔다가 오랜 후에 말리면 냄새가 없고 

산뜻하고 새롭다고 하였다. 

장 담그는 법, 장 담그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장 담그는 물, 초 빚는 좋은 날과 나 

쁜 날을 소개하였다. 장으로는 어육장, 청태장, 고추장, 청육장, 즙장, 청국장을 소 

개하였다. 초에 대해는 “초는 잘의 다음이니 집에 없어서 안될 것이다.”고 하였다. 

초 만드는 법에서 재미있는 것은 중국초를 으뜸으로 치면서, 중국 북경 초를 솜에 

묻혀서 병에 넣고 좋은 술을 부어두면 초가 되고, 여기에서 계속 조금씩 술을 불어 

초를 길러 만들게 하였다. 

「주사의」 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술에 대한 내용이 많다. 눈길을 끄는 내용이 

술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술이 깨고 취하지 않는 볍, 술 끊는 비볍, 술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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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 안 들게 하는 약방문 등이 있다. 그러면서 “술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미친 약이니 인가에 숭상할 것이 아니지만 또 없지 못할 것이요, 아낙네의 할 일이 

다만 술과 밥을 의론하기에 있으므로 술방문을 첫머리에 두되 사람에게 유익한 것 

만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빙허각은 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나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 

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여성들이 되도록 몸에 좋은 술을 빚자는 

의도에서 각종 약주 담그는 법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벙허각은 여러 나라의 술이름, 예전에 중국 태후나 황후가 만든 술 이름, 음주에 

대한 논의, 여러 가지 약주 이야기, 술 빚기 좋은 날과 나쁜 날, 꽃 향내나는 술올 

빚는 법, 시어버린 술을 원상회복하는 법, 술을 익히는 법, 술에 좋은 안주, 술 취하 

지 않는 법, 술 끊는 법, 술병이 들지 않게 하는 약방문, 유황배(짧黃젊) 및 자하배 

(榮露杯) 만드는 법 등을 술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수록하였다. 

약주로는 구기자술과 오가피술을 소개하였다. 꽃 향내 나는 술로는 복사꽃 술, 연 

잎술, 진달래술, 소국주, 과하주, 백화주, 감향주, 송절주(松節酒), 송순주(松옮酒), 한 

산춘(韓山春), 삼일주(三日酒), 일일주(一日酒), 방문주(方文酒), 녹파주(綠波酒)를 소 

개하였다. 이 밖에 오종주(五種酒)라 하여 후추·계피·생강·대추·잣 다서가지를 넣어 

만든 술 담그는 법도 있다. 

이렇듯 r주사의」에는 마치 민속지처럼 당시 생활 양상은 물론 오늘날 음식조리법 

이나 음식 섭취에 대한 풍속이나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또 생활경제서 

이자 생활 지혜의 보물창고로서의 가치도 갖는다. 그래서 「주사의」 는 「봉임측」 

과 함께 따로 편집되어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의 펼독서로 자리 잡았 

다. 

2) 봉엄측 

「봉임측」은 바느질과 길쌍에 관한 내용이다. 옷 만들기 옷 재단하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솜 마련하기, 길쌍, 수놓기,와 그림그리기 염색, 옷 간수, 다듬이 볍, 

빨래하는 법, 그릇, 향 만들기, 누에치기, 뽕 기르기, 온돌 놓기 등 여성의 일상 노 

동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봉임측」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문방, 돈의 역사, 외국의 신기한 물건, 열녀 

전, 머리와 얼굴 꾸미기 등 빙허각 이씨의 과감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색다른 항 

목도 들어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이어지는 주체 의식의 확대 현상을 엿볼 

수 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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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목록(器機目錄)>은 외국의 여러 생소한 물건들을 소개하였다. 서양 그림의 

원근감이나 온도계, 축음기, 선풍기, 돋보기, 천리경, 현미경, 음악 소리가 나지만 사 

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연주가 되는 자동희(自動敵:전축) 등 새로운 문화 이 

기(利器)를 알려주고 있다. 이는 빙허각이 가진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개방적 태 

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수한 우리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 중국의 흉배와 우 

리의 것을 비교하면서 수놓은 솜씨[품질]는 우리의 수가 우수하다고 하고, 고려청자 

의 자색(짧色)은 천하 제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빙허각 이씨가 순한글로 우리의 환 

경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산물로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자아의 

각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여러가지 물들이는 볍>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천연 염색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다. 진홍, 자주빛, 쪽빛, 옥색, 초록, 두록, 팔유청, 보라, 지치 보라, 목홍, 반 

물, 번루, 재빛 , 약대빛 등 이름도 낯선 다양한 색깔을 꽃이나 나무 또는 나무뿌리 

등을 이용해 얻는 방법을 설명해놓았다. 

<전보(錢諸)>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아 늘어나면서 경제나 돈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하던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돈 이름 7개를 거론하면서 

“돈 전(錢)자를 보면 두 개의 창이 금을 다툰다[兩강爭一金]고 하니, 돈이 있으면 위 

태로운 것을 편안케 할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귀한 사람도 

천하게 되고 산 사람도 죽게 하니 이런고로 분쟁이 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원 

한이 돈 아니면 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가히 귀신을 부리리라 하니 

하물며 사람이랴. 돈이란 날개 없으나 날고, 발이 없으나 달리는 물건이다.”고 논평 

하였다. 

<열녀록>에는 ‘어찌 여성들 가운데 인재가 없는가’라는 항변을 잇는다. 글쓰기 방 

식은 ‘원씨, 능송도경, 능히 도덕경을 외우다.’처럼 이름과 주요 행적을 사자성어(四 

字成語)로 적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놓는 간략한 방식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목차를 보면 역대성후 현비 (16명) 숙덕 (11명) 禮行(16명) 효녀 (7명) 효부(9명) 열 

절(28명 ) 충의 (20명 ) 모교(母敎:12명 ) 지 식 (18명 ) 의 기 (10명 ) 문장(16명 ) 재 예 (18명 ) 

여품(女品:36명) 겸협(劍俠;8명) 여선(女仙:38명) 마녀(魔女:3명) 여불(女佛:2명) 여승 

(3명) 글씨잘쓰는 부인(8명) 봉후여자(封候女子:7명) 집정여자(1명) 남자소임을 한 

여자(5명) 여장군(1명) 등이다. 

효부나 효녀, 열부 이외에도 역대 성왕(聖王)에 버금가는 성후(聖텀), 어진 임금 

[賢王]에 대비되는 어진 왕비[賢紀], 남자 못지않게 학식이 풍부한 여성, 심지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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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劍俠)이라 하여 칼솜씨가 뛰어난 여성, 여자 신선[女仙], 여장군다. 정치로 당상 

(堂上)에 오른 여성, 남자의 일을 맡아 잘 처리한 여성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하 

였다. 

여기서 다루는 여자들은 암하처자 • 논개 • 사엄당 • 난설헌 • 옥봉 • 황진이를 제외 

하고 모두 중국인이다. 그런데 여성인물을 선별하는데 있어 특이한 점은 효부나 열 

절 이외에도 충의·지식·의기·문장·재예·여품·글씨잘쓰는 부인·남자소임을 

한 여자 • 여장군 등 학문과 재예에 뛰어났던 인물을 비중있게 소개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조선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윤리 교육서였던 『삼강행실도』 (1432년)의 열녀 

편에는 중국인 열부 95명, 한국인 열부 15명이 수록되어 았다.39) 『삼강행실도』는 주 

제별로 인물을 엮지않고 110명의 여성들을 죽 나열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 

나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정절을 지키거나 수절한 여성의 사례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의 열녀조에는 167명의 우리나라의 열녀가 수록 

되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 죽음으로써 수절한 사례가 가장 많다.40) 임진왜란 이후인 

1617년(광해군 9)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에도 436명의 우리나라 열녀가 실려있 

는데 역시 임진왜란때 수절하다 목숨을 잃은 절부의 사례가 가장 많다.41) 

한편 여성의 신교육이 이루어졌던 1921년에 나온 『부인언행록』(權純九編, 大昌書

院)을 보면 남편섬기기 (9명) 시부모섬기기 (9명) 시동생과 시누이와 화목함(1명) 동 

서사이에 화목함(3명) 부모섬기기 (9명) 형수섬기기 (1명) 투기안함(2명) 가난을 편히 

여김 (4명) 자식가르침 (8명) 자식훈계함(7명) 전처아들을 사랑함(5명) 아래사람을 잘 

대해줌(5명) 몸을 공경히함(敬身:3명) 의리를 중히여김 (7명) 수절(20명) 원수갚음(4 

명) 누에와 길쌍(3명) 학문(5명) 등 수절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부덕을 지킨 여자들 

의 사례가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삼강행실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신속삼강행실』 『부인언행록』 등의 

열녀록과 『규합총서』의 열녀록을 비교해보면 빙허각의 열녀록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 측면을 담고있다. 다시말해 벙허각은 열녀록을 통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걸 

맞는 전통적인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꾸려나갔던 여성에게도 눈을 돌리고 

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학문을 일삼았던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 

고 있는 동시에 여성관에 있어서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곤지 찍는 법의 유래로 “중국 송나라 수양공주가 함장전 난간에 누었다가 매 

화가 날라 이마 위에 떨어졌는데, 마침내 이마에 단사[판妙]를 찍는 단장(판做)을 

39)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 1982. 
4이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12∼14쪽. 
41) 박주, 위의 책, 143∼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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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이름 지어 매화장이라 하니 이로부터 곤지 찍는 법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 

3) 산가락 

「산가락」 은 시골살림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밭갈기, 수확법, 꽃 기르기, 가축 

기르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밭 갈기 좋은날, 과일 따는 법, 꽃 기르기, 꽃 품평, 세 

시기, 시골에서 날씨 점치기, 말 • 닭 • 개 • 고양이 기르기와 양봉 등이 들어있다. 여 

기에 실린 농업, 목축, 산업 등은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서 대부분 남자 

들이 정리한 지식 분야였다. 여기에는 남편 서유본 집안의 학풍이 농학이나 박물학 

에 특장을 보인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장에는 인삼, 고구마, 담배, 무우, 순무, 갓, 배추, 상치, 아욱, 생강, 마늘, 파, 

부추, 쪽 등의 야채, 오아, 수박, 참외, 동과, 박, 열박, 조롱박, 호박, 가지, 고추, 곰 

달래, 승겸초, 맨드라미, 양귀비씨, 오미자, 구기자, 적로채, 밤, 대추, 배, 홍시, 은행, 

살구, 능금, 복숭아, 오앗, 사과, 앵두, 포도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 섬는 법과 수확 

법을 실어놓았다‘ 

또 모란, 함박꽃, 매화, 서향화, 자미화, 난초, 국화, 연꽃, 해당화, 동배꽃, 치자, 장 

미, 사계화, 월계, 목련, 왜철쭉, 진달래, 해바라기, 대, 파초, 석창포 등 다양한 꽃을 

심는 방법과 재배볍 그리고 꽃에 대한 품평도 자세히 해놓았다. 

세시기도 덧붙여 놓아 농사와 명절, 절기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 

으로 암시하기도 하였다. 설, 보름날, 한식, 삼월삼걷날, 청명, 사월파일, 오월단오, 

유두(6.15), 삼복날, 칠월칠석, 칠월보름(백중), 팔월한가위, 구월구일, 시월초하루, 동 

지, 십이윌팔일(납일), 중화절(2.1) 등 명일(名日)의 유래와 풍습을 밝혀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까지 명절로 이어져 오는 날도 있고, 이름만 남아있거나 우리 

에게 생소한 명일도 눈에 띤다. 이 가운데 백중에 대해서는 “요즘음 시속에 흐니 

백중이라 하여 불공하기는, 불경에 목련비구가 기도하여 어미 죄를 벗긴 고로 중국 

도 또 이 풍속이 있다.”고 적 었다. 

빙허각은 집안의 몰락으로 시골로 내려가자 차밭을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래 

서 농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가 매우 중요했고 『규합총서』에 이러한 부분 

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시골에서 날씨 점치기>라 하여 바람이름, 눈, 우뢰소리, 

해무리, 달무리, 안개 등이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여러 문헌을 이용해서 또는 

경험에서 체득한 지식을 담아냈다. 

또 개나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 대한 관심도 많다. 「주사의」 에서 개 

고기 조리법을 설명한 빙허각은 이 장에서는 “비록 짐승이나 능히 주인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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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있으니 집에서 기른 것은 잡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4) 청낭결 

「청낭결」 은 병 다스리기로서, 태교, 육아, 구급방, 약물금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태교와 출산, 구급처치, 여러 가지 물린 데 낫게 하는 법, 벌레 없애는 법, 우리나라 

팔도 물산, 각종 경험방 등이 있다. 

얼핏 태교나 육아법 둥이 『규합총서』에만 있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산림경제』 에 

도 태루(服遍) • 태동(服動) • 난산(難옳) • 산후병 (塵後病) • 소아급병 (小兒急病) 등 육 

아와 부인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 이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죽거나, 어린아이 

가 갖은 병치레로 죽는 일이 허다했기에 출산, 육아, 구급방 등은 한 집안에서 대를 

잘 잇기 위해 남성들에게 중요한 학문적 탐구 대상이자 상식이었다. 

벙허각의 외숙모는 『태교신기』 를 지은 이사주당이다. 그래서 『규합총서』 』에 

는 요긴한 태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염신 중에 금기해야할 음식으로 말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잡쌀 넣고 조리한 닭고기, 메기, 산양 고기를 꼽았다. 

또 금기해야 할 약물도 31가지나 기록하였다. 아기 기르는 중요한 법으로 등과 배 

와 발을 따뜻하게, 머리와 가슴을 차게, 괴이한 것을 보이지 말고,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울음 갓 그치면 젖먹이지 말고, 자주 목욕시키지 말도록 조언하고 있다. 또 

순산을 위해 산후 목이 탈 때, 복통과 온갖 증상, 난산에 대처하는 방법이 들어있 

고, 삼 가르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벙허각의 견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남자아이를 선호하던 사회 분위기 

에 통렬한 비판을 던지기도 한다. 『동의보감』 이후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이른바 ‘날 

달 못되어서 여자아이를 사내아이로 만드는 법’이 바로 그것이다. 즉 엄신 중에 여 

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는 방법이다. 활시위를 백일동안 허리에 차기, 원추리 꽃 

을 왼편 머리에 꽃기, 수닭 꼬리를 침상 아래 몰래 두기, 붉은 수밝 고아먹기, 밤중 

에 남편의 옷과 갓을 쓰고 우물가 돌기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에 빙허각은 “어떻게 여자아이를 남자 아기로 바꿀 수 있겠는가? 대개 

아기 될 때 좌우가 각각 나뀐다 하니 여태가 바뀌어 남태될 리 있으리오마는 의학 

책에 자상하게 기록하였고 시속(時倚)에 또한 경험한 바 있다고 하여 쓰긴 쓰지 

만---이로 인해 죄인이 될까 두렵다.”라고 세속을 비난하였다. 

경험방에는 각종 처방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려면 “복숭아, 살구꽃 

을 따 그늘에 말려 물에 섞어 조금씩 7일 동안 세 번 먹으면 아기 있어 아들 낳는 

다 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 이갈면서 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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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 밑의 띠끔을 잘 적에 몰래 입에 조금 넣으면 다시는 이를 갈지 않는다 한 

다.”고 소개하였다. 아이 황달에는 “엄마 목욕 감은 물로 씻으면 신효하다.”고 하였 

다. 

이밖에도 생활상식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오리알 삶을 때에 률뿌리를 넣으면 빛이 

붉어진다, 칼에 기름을 바르면 녹슬지 않는다, 연근과 줄기를 쥐구멍에 꽃으면 쥐가 

없다, 손톱밑 때 낀 데 흰 매화와 조각 달언 물에 씻으면 없어진다, 기름 묻은 손은 

소금으로 씻으면 낫는다 등등이다.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인 면지법도 주목된다. “겨울에는 얼굴이 거칠고 터 

지는데 달갈 세 개를 술에 담가 김 새지 않게 두껍게 봉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얼 

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뿐더러 윤지고 옥같아진다. 얼국과 손이 터 피나거든 돼지발 

기름에 괴화(塊花)를 석어 붙이변 낫는다.”고 하였다. 거칠어진 얼굴을 가꾸는 방법 

이다. 

멀리 길차고 검고 윤지게 하는 법도 있다. 기름 두 되에 무르익은 오디 한 되를 

병에 함께 넣어 볕 안 찍는 처마에 달아두었다가 석달만에 바르면 검게 칠한 듯하 

고, 푸른 갯잎과 호도 푸른 껍질을 한데 달여 머리 감으면 길고 검어진다고 소개하 

였다. 

또 주목되는 내용은 전국에 걸쳐 생산되는 다양한 물산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빙허각 이씨가 밝힌 팔도의 물산은 바로 조선 산업의 현주소였다. 빙허각 이씨의 

관심은 집안일이나 농업 경영에서 끝나지 않고 당시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건이나 

물산에까지 미쳐 있었다. 일상에 대한 세섬한 관심과 사회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 

해의 바탕 위에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경기의 물산에 대해서는 광주의 사기 그릇, 안산의 게와 감, 교통의 화문석, 

양주의 생률(生果) 및 완산탄, 은구어, 남양(南陽)의 굴, 연평도의 조기, 수원의 약 

과, 평택의 우황, 용인의 오이김치, 안성의 농그릇과 우피채, 강화의 불염민어와 세 

린석어를 꼽았다. 충청도 진위의 닭구이, 공주의 쇠기름으로 만든 초, 한산의 모시 

와 섞박지, 보은의 대추, 진안의 모시와 담배, 강원도 정선의 핑꼬치 산적, 청풍의 

자초(累草), 영춘의 곰취, 철원의 송이, 강릉의 오디, 춘천의 자초나물, 황해도 황주 

의 숙지황, 연안의 인절미 연근정과, 평안도 평양의 감홍로(#紅露: 붉은 소주), 강 

계 인삼, 재령의 철물, 경상도 의성의 앵두와 화문석, 통영 자개 박은 그릇과 나막 

신, 김제 능금, 부산의 연죽(煙竹), 전라도 전주의 죽력고(竹廳홉)와 화각기(畵刻器 : 

그림을 새겨 넣은 그릇), 남원의 종이, 남평의 부채, 능주의 작설차와 허리띠, 나주 

의 수박 등이 좋은 상품이었다. 여기서 소개한 팔도 물산 중에는 오늘날까지 명성 

을 유지하는 물품이 많아 오늘날 지역 특산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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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수략 

「술수략」 은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방책이라는 의미로 집의 방향에 의해 길하고 

흉한 것을 가리는 법, 집을 안전하게 하는 법,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 입택(入흰)이 

나 이사 • 부엌 • 우불 • 뒷간 • 벌목 등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날을 택하는 법, 

부적, 길흉을 점치는 법 등을 담았다. 

빙허각은 「술수략」 에 대해 서문에서 “집을 진압하고 있는 곳을 정히 하는 법과 

음양구기하는 방법을 달아 부적과 귀신 쫓는 일체의 속방에 미쳤으니, 이로써 뜻밖 

의 환난을 막고 무당 박수 따위에게 빠짐을 멀리할 것이다.”고 하였다. 

빙허각은 조선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나 민간에서 처 

방해온 방법을 여기서 수집,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로부터 오는 공연한 기 

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천재지변이나 각종 돌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 생활 곳곳에서 일어냐는 재난은 천명을 거슬려서, 또는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 쉽기에 무당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빙허각은 생활 속에서 환난을 미리 예방한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 

다고 여겼다. 여기에 들어있는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도 그 중 하나이다. 요즘도 옛 

어른들은 못 하나 박을 때에도 함부로 박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섬하는 것이 큰 재난으로부터 가문을 집을, 식구들을 지키는 길이라 

고 확산했으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았다. 

5. 맺음말 : ‘살림문화’에 대한 전망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고대 그리스였 

다고 한다. 영어의 economy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oekonomia는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질서나 법률을 뜻하는 nomos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42) 곧 경제 

의 기원은 가정 관리였다는 뜻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소개했듯이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극단적인 분리를 전제로 하 

는 현대의 가정은 19세기의 창조물이다.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 노동의 발달은 

가족을 점차 비인격적인 시장 체제에 지배당하는 공적 세계로부터 떨어진 사적인 

42) 흥기빈, 앞의 책, 2012, 59 ∼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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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처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단순히 노동 

공간으로부터가 아나라 모든 종류의 외부 영향에서 가정을 분리시키고 말았다. 그 

리고 그 분리된 가정 안에 여성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결합이 여성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 

었다. 여성사를 연구한 연구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은 가내직공 체계 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무보수로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 역할을 해야했다. 가내직공의 아내는 직 

공이나 방적공으로 제공하는 노동에 그치지 않고 자녀도 낳고 길러야했다. 여성들 

은 재생산과 가사노동에다 남편의 일까지 도와야 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진 것 

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는 여성을 과도한 노동으로 벗어 

나게 해 준 셈이다. 그 대신에 가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 있어야 했다. 

여성주의 살림/살이는 몰가치적으로 가정성을 예찬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성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지난 시대의 한결같은 이미지에 도전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살림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계급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교육이 중시되면서 가정은 계급의 재생산을 위한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 살림문 

화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투여되는 장이다. 화폐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작은 단위의 자율적 경제 공동체이다-

과도한 화폐경제의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림이 되살아 

나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살림살야에는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투여해 

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 요리, 의복, 의사, 간호사, 건축가, 천문가, 기상예측관 등 만 

능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오늘날 이 부분은 핵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여성이 홀로 감당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여성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는 살림/살이는 현 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옛 방식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복고주의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남성도 살림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문 

제를 풀어가야 한다. 남성과 지역이 함께 살림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살림공동체로 

서의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만 벙허각 이씨와 『규합총서』 가 살림 

공동체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 유지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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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여성 노래놀이의 상징성과 놀이전승 

김지욱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1. 머리말 

2. 노래놀이의 유형과 사례 

3. 여성 노래놀이의 연행과 상징성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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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놀이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질서정연한 어떤 고유의 고정된 법칙에 따라 고유의 

고정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43) 단순한 게임이나 유희를 의미하지 

만 민속학에서는 제의를 포함하여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강하 

다.얘) 따라서 민속놀이란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우선 이 용어에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의 개념인 ‘민속’과 

유희, 오락, 경기, 연희, 예능 등을 포괄하는 놀이에 대한 역사, 사회적 개념이 포괄 

되어 았다_45) 

민속이란 한 민족의 생활문화이며 한 민족의 생활양식이요 기층문화이다.얘) 그러 

므로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전승하고 있는 민속을 파악함 

으로써 그 문화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속놀이’는 가장 폭 

넓은 민속예술이며, 노래와 춤과 연극적인 요소가 짙게 담겨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었다. 따라서 민속놀이를 단순한 오락으로만 취급하는 데서 벗어나 민속놀이 

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놀이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함으로 

써 콘텐츠로의 활용과 전승력 강화에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통시대의 여성 

에게 있어서 놀이는 

놀이 연행47)은 구술전승과 마찬가지로 구성되는 것이다. 구성되어 온 것이 작품 

인 놀이이고 또 이것을 구성해 가는 것이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속적 연행에 반복이란 없다. 연행자와 작품과 구경꾼이 이루는 삼위일체의 연행 

현장은 그때마다 창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행이란 구성하는 일이고 엮어가는 일 

이다.얘) 

특히, 향토민속놀이는 오랜 과거부터 그 놀이가 전승되는 구체적인 전숭현장49) 

43) Johan Huizinga 저·김윤주 역, li"H。m。 Lu dens,』, 일조각, 1981. 3쪽. 
44) 예를 들면 바둑, 장기 또는 아이들의 숨바꼭질이 모두 여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므로 
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굿놀이, 탈놀이, 농악놀이 등과 같은 놀이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것만은 아니 
다. 이것들은 공동제의 행사나 의례 때에 그 일부로서 행해진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놀이로 호칭되 
고 있으므로 민속학에서는 놀이의 범주에 넣고 있다. 

45) 김택규, F한국농경세시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179쪽. 
46) 김택규, 「한국기층문화론 시고」, F인류학연구』 2.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 1982. 3-4쪽, 
47) 연행(performance)은 문화적인 표현행위이다. 공동으로 조작하는 표현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영 
위하는 행위이다. 민속문화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차원에서 연행이 문제되어야 한다(김열규, 『한국신학 
와 무속연구.!J, 일조각, 1997, 136쪽). 

48) 김열규, 위의 잭, 1997, 136쪽. 
49) 전승현장은 민속자료가 전승되는 거시적 현장으로서, 이야기, 동제, 민속극, 그리고 민속놀이 등이 
전승되는 마을단위 이상의 지역공동체로 개방된 현장을 뭇한다. ‘연행현장’은 연행이 이루어지는 미시 
적 현장으로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판 , 동제가 올려지는 ‘동제당 , 민속극이 놀이되는 ‘놀이 
마당’. 등으로 제한된 현장을 뭇한다. 연행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전승은 집단적인 것이다(임재해, 「민 
속연구의 현장론적 방법」, F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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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경꾼과 놀이꾼이 일치하는 연행집단에 의해 놀아지는 놀이이다. 여기에 노 

래와 춤 등의 다양한 연행양식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승현장과 전승집단, 노래와 춤 그리고 전설과 놀이기구 등은 모두 놀 

이를 이루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각기 어울려 하나의 

놀이를 이루는 것이다. 그 중 ‘노래가 있어야만 놀이가 진행되는 놀이를 노래놀이’ 

라고 한다. 이 노래놀이의 전승양상을 살펴보면 전통시대에 여성들의 놀이가 어떻 

게 오늘날 까지 전승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놀이는 그 놀이의 기능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이러한 노래놀이 범주에 속하는 놀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았다. 

2. 노래놀이의 유형과 사례 

1) 노래놀이의 유형 

(1) 여성들의 노래놀이 

어른들이 하는 노래놀이로는 강강술래, 돗다리밟기, 월월이청청, 가마둥둥, 고사리 

꺾자, 덕석몰이, 청어엮자, 대문놀이, 꼬리따기, 지애밟기, 외따기 등이 았다. 이들 놀 

이는 주로 정월 보름, 추석, 이월 보름날 달밤에 노는 여성들의 집단향토놀이50)이 

다. 

또한 이들 놀이는 각각의 놀이로 존재하면서도 강강술래나 농다리밟기놀이와 함 

께 연행되는 여흥놀이들인데, 가마퉁퉁, 고사리꺾자. 덕석몰이, 외따기, 청어엮자 등 

은 강강술래와 함께 노는 놀이며, 실감기, 둥둥데미, 담넘기 등은 농다리밟기와 함 

께 연행되는 놀이다.51) 이들 놀이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놀이언 것이 많다. 그러므 

로 주 놀이와 함께 놀이하는 여홍놀이 전체를 종합하여 각기 강강술래유형놀이와 

농다리밟기유형놀이들로 한데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의 여성, 대지, 지모신 또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원무와 남성, 씨앗, 

일년생산신, 여름 또는 남성의 상징인 줄농다리가 열십자 형태의 대문놀이를 통해 

서로 결합됨을 형상화하였다. 

(2) 여자아이들의 노래놀이 

50) 구체적인 전승현장에서 놀이꾼과 구경꾼이 동일한 전승집단에 의해 연희되는 민속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51) 기존의 인식과 보고에서는 이들 놀이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았으나 전남지방에서는 강강술래 원무 
와 함께 놀이되는 부수적인 놀이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강강술래라고 한다. 늦다리밟기도 마찬가지 
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이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본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춘상 
은, F한국의 민속예술』을 참고로 발간한 r중요무형문화재 해설dloj]서 놀이종류를 모두 한 놀이로 소개 
하였으며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놀이에서도 이들 놀이를 모두 함께 연희하 
고 있다(지춘상, F중요무형문화재 해설di. 문화재관리국,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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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놀이에 속하는 아이놀이로는 손짱치기, 줄넘기, 고무줄놀이52), 다리세기53) 우 

리집에 왜 왔니, 두껍아 두껍아, 한고개 넘어서, 대문놀이, 꼬리따기 등이 있다. 

손짱치기는 두 사람이 마주 대하여 ‘푸른하늘 은하수’ 등의 노래에 맞추어 손빽을 

치면서 하는 놀이다. 고무줄놀이 줄넘기놀이는 각각 고무줄이나 줄넘기를 가지고 

노래에 맞추어 줄을 넘는 놀이다. 다리세기 놀이는 ‘자례야 자례야/풍 자례야’라는 

종류의 수요(數護)를 부르면서 엇갈려 펴 놓은 다리를 세어가며 노래가 끝나는 때 

에 잡힌 다리를 접게하는 놀이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노래가 있다. 

흙장난을 하면서 ‘두껍아 두껍아’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놀이도 있다. ‘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는 양펌으로 편을 갈라 노래를 부르며 일렬 횡대로 서서 전진 후퇴를 

하다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편에서 상대편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놀이다. 

‘한고개 넘어서’ 놀이는 술래인 여우를 상대로 대화체 노래를 주고 받다가 여우가 

다른 놀이꾼을 잡아 술래로 만드는 놀이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잠잔다/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밥 먹는다/무슨 반찬’으로 이어지는 문답식 노래가 았다. 대문놀이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손을 잡고 문을 만들어 그 밑으로 놀이꾼들을 들여보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끝날 때 통과하게 되는 사람을 잡는 놀이다. 

꼬리따기54)는 지역에 따라서 수박따기 동애따기 또는 호박따기라고도 한다. 놀이 

꾼을 두 패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이어선 다음 서로 상대방의 끝 

사람을 따내거나 혹은 한사람의 술래가 줄 이은 놀이꾼들 중 끝 사람을 떼어내는 

놀이다. 이 때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는 문답식 노래가 있는데, 할멈계 

신가/어떻게 왔습니까/수박따러 왔지/이제야 겨우 망울이 맺었소/내일모래 오십쇼/ 

라고 하면서 씨를 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얼마만큼이나 큰가 하는 

과정을 일일이 말하면서 문답과 동작을 반복한다.또) 

이러한 놀이는 모두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놀이다. 전남 도서 

해안지역에서는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기와밟기 등의 놀이가 지역에 

따라 처녀들이나 여아들이 독립된 하나의 놀이로 놀기도 하고 강강술래와 늦다리밟 

기의 부수적인 여흥놀이로 놀기도 하였다. 

강원도 명주군에서는 남자 초동(草童)들이 여성놀이의 하나인 고사리꺾기를 하 

고56), 익산지역에서도 초동들이 주로 산에 올라가 벌초할 때 묘판 주변에서 지게목 

발춤놀이를 하였다.57) 

또한 충남 서산지방에서는 달밤에 소년들이 모여 농다리밟기와 유사한 문답식노 

래가 있는 군사놀이를 하였다. 경남 동래에는 재(기와)밟기(또는 재볼기, 재놀이)라 

하여 소녀들이 열을 지어 엎드라고 정해진 아이가 등을 밟고 지나가는 놀이가 있 

다. “재볼자 재볼자/이재에가 누재에로/나라임금 옥재로다”라는 노래를 부른다.잃) 

52) 북한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F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64, 279-283쪽, 
53) 북한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위의 책, 1964, 295-297쪽. 
54) 김광언, F한국의 민속놀이.!I.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82쪽. 
55)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실, 앞의 잭, 1988, 249-253쪽. 
56) 문화재관리국, F노래춤」, 1988, 36-46쪽. 
57)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1988, 4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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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지역에서도 남녀아이들이 ‘기와밟기’를 널리 하였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59) 이러한 놀이는 어른놀이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으로 추측되며 전승집단과 

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았다. 

2) 노래놀이의 사례 

(1) 여성들의 노래놀이 

@ 농다라밟기 

가. 놀이의 개관 

돗다리 밟기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하는 여성 

집단 놀이다. ‘지애밟기’, ‘기와밟기’, ‘논따리밟기’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돗다리 밟 

기라는 대표 명칭 속에는 다양한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꼬개싸웅은 아주 

격렬한 편싸움에 속한다. 농다리를 농죄처럼 굳은 다리 또는 동교(鋼橋) 등으로 풀 

이하기도 하는데, 안동에서는 정월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달이란 뜻으로 

노달기라 하였으며, 이 말에서 노는 달의 밟기 놀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나. 놀이의 유래 

농다리밟기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공민왕 몽진 시 일행이 

예천, 풍산을 거쳐 소야천(所夜川)에 이르자 마을의 여성들이 나와 허리를 굽혀 노 

국공주가 등을 밟고 건너가게 하였다. 그 뒤로 농다리밟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진 

다. 

다. 놀이방법 

농다리 밟기는 성밖 웅굴늦다리와 성안 줄늦다리로 구분된다. 안동 성밖 돗다리는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행해진 놀이였다. 정월 보름 저녁에 동부의 여성들은 현재 

옥정동에 소재했던 ‘초당집’ 마당에 모여 들었고, 서부는 현재 법상동에 소재하는 

‘갯집’ 마당에 모였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가문이 좋고 총명한 7∼8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공주를 선발한다. 공주가 복장을 갖추면 놀이를 시작한다. 처음에 ‘둥둥데 

미’를 한다. 일행이 각기 손을 잡고 원형을 이루어 앉으면 「둥둥데미 노래」 를 합 

창하면서 처음에 선 여성부터 서로 잡고 있는 손을 타넘으며 원형으로 돈다. 둥둥 

데미가 끝나면 만들어진 원은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봐리 모양으로 겹겹이 감는 

다. 이어서 「실감기 노래」 에 맞추어 봐리를 푸는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선두가 

58) 거창에서는 소년들이 하는데 노래는 부르지 않으며 모두 다 밟는다(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 경남편, 1972, 811쪽), 

59) 문화재관리국, F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a 전남편, 1969, 693쪽; 문화재관리국, F한국민속종합조사보 
고서』 전북편, 1971, 5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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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손을 잡은 채 길을 찾아서 풀어 나온다. 둥둥데미는 공민왕이 포로가 된 형 

태이고, 실감기는 공민왕이 포로에서 풀려 나오는 형태라고 한다. 「실감기 노래」 

는 봐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반복해서 합창하는데 「둥둥데미 노래」 보다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뛰어서 돌게 된다. 

봐리를 완전히 풀어 돌아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원이 된다. 이어서 일행은 

모두가 원 안쪽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치마를 어깨 위까지 뒤집어써서 저고리 

가 더러워지지 않게 한다. 구부리는 사람들은 주로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처녀· 새댁들· 중년층· 노인층 등은 원형을 둘러싸고 농다리 노래를 부른다. 

한쪽에서 “어느윤에 농다리로”하고 문창하면 다른 쪽에서 “청계산에 돗다릴세”하 

며 답창을 하게 된다. 물론 허리를 구부린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구부린 

여성의 등 위에서 공주가 떨어지지 않게 좌우에서 부축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천천 

히 걸어 나간다. 이렇게 둥글게 구성하여 즐기는 늦다리가 웅굴(우물)돗다리이다. 

공주가 웅굴농다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공주가 웅굴농다리를 한두 바퀴 돌고 나면 늦다리의 선두는 원형에서 벗어나 대 

로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른바 줄농다리가 되는 것이다. 초당집에서 출발 

한 동부는 대로를 경유하여‘서문둑 다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갯집에서 출발한 서부 

역시 줄돗다리를 지어서 대로를 경유하여 서문둑 다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행렬의 선두에 노래 잘하는 선창자 두 사람이 서고, 구부리는 여성들은 역시 

어깨가 맞닿게 옆으로 서서 허리를 구부린다. 후창자들은 처녀· 새댁들· 중년층· 노 

인층 등의 순서로 공주 뒤쪽에서 시작하여 대열 양쪽에 일렬로 늘어서기도 하고, 

대열의 뒤에 서서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공주와 부축하는 

여자, 그리고 구부린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동서부의 농다리는 마침내 서문둑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서로 비켜 

가기도 하고 사이좋게 합세하여 공주를 하나만 세워 돗다리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동서부의 놀이패가 마주치변 서로 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꼬깨싸움을 

한 적도 있었다. 특히 성안의 놀이패와 마주치면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농다리밟기를 해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집안 어른들이 권장하여 처녀들과 새 

댁들이 모두 다 참가했다. 농다리밟기는 1910년 이후 중단되었는데, 그 후에는 가정 

에서 소규모로 하는 애기늦다리가 성행하여 1929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성안 줄농다리는 두패로 나뉘어 연행을 펼쳤다. 그 하나가 삼웃들패의 줄돗다리 

다. ‘삼웃들’은 현재의 안동 시내의 조흥은행 부근이며 읍성(몸城) 내에 속한다. 정 

월 보름날 저녁을 먹은 후에 노래를 잘하는 노인층들이 먼저 나와 골목골목에서 농 

다리 노래를 부르면 여성들이 삼웃들로 모여든다. 삼웃들은 성내에서 가장 넓은 장 

소로 이곳에서 농다리를 구성하여 길이 넓고 걷기 펀한 곳에서 농다리밟기를 하였 

다. 

놀이는 이른바 줄늦다리뿐이었다. 올라가서 밟는 소녀는 따로 공주라고 부르지 않 

았는데 7∼8세 정도로 삼회장 까치저고리에 털토시를 끼고 휘양을 썼다. 새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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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를 구부려서 붓다리를 구성했는데, 앞사람의 허리에 매인 명주 수건(온 폭 명주 

에 노란색 물을 들인 것)을 잡고 머리를 앞사람의 옆구리에 대었다. 이 노란색 수건 

은 구부리는 사람들이 다 매고 있는 것이다. 대열 좌우에는 머리를 틀어 올린 50세 

내지 60세 정도의 여성들이 3명 또는 5명씩 대열과 직각으로 늘어서서 농다리 노래 

를불렀다. 

소녀가 구부린 여성의 등 위를 밟아 지나가면 뒷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농다리 

가 계속 이어지게 하였으며 대열 좌우의 창자(唱者)들이 노래를 주고받았다. 대개 

우측에서 선창하면 좌측에서 후창을 하나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다른 농다리패와 

마주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우지 않고 피해 가는 때도 있었다. 대체로 밤 11시 

경까지 즐기다가 해산했으며 1910년경 중단된 듯하다. 

다른 하나는 관아앞 패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보름 날 일몰 후 성내의 여성들이 

관아 앞 광장으로 돗다리밟기를 하러 모여든다- 앞놀이는 없고 일렬로 행렬을 구성 

하면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안고 고개를 좌로 돌린다. 선두에 ‘창립’한 50대 이 

상의 노인들이 서고 그 뒤에 처녀 새댁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농다리를 지었다. 창 

립은 아전풍속인데 나이가 50여 세쯤 되고 친손·외손을 볼 나이가 되면 비녀를 꽂 

은 머리를 풀어서 앞으로 돌려 여자상투를 만드는 것이다. 

놀이는, 소녀가 허리를 구부린 사람들의 등 위로 두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 

고 등을 밟힌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가서 구부려 점차 앞으로 진행해 간다. 창립한 

50대 노인들이 대열의 선두에서 선창을 하면 40대 정도의 여성들은 대열 좌우에서 

따라가면서 후창을 한다. 

행진로의 길이는 기껏해야 lOOm 정도였다. 동쪽으로는 피문루(북을 쳐서 관청의 

집무시간을 알리는 루) 앞까지 갔었고, 서쪽으로는 ‘기다랴목’이나 삼웃들까지 행진 

했다. 원래 남자들은 접근은 물론 구경조차 못했는데, 나중에는 문란해져서 대열 뒤 

에 따라가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쫓기도 했다. 행진해 나가다가 다른 패와 마주치면 

서로 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도 하였다. 

임하면 금소리 돗다리밟기의 경우 꼬깨싸움이 더해진다. 금소의 돗다리밟기는 각 

기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로 이루어진다. 각 놀이들은 개별적으 

로 다른 시·공간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들 놀이 가운데 보름 명절의 특정한 밤이라 

는 시간적 한정성과 ‘텃논’과 ‘구무(구멍)다리’라는 공간적 한정성을 지닌 채 행해지 

는 놀이는 ‘꼬깨싸움’과 연이어 벌어지는 ‘구무다리뺏기’이다. 대단히 격렬하게 행해 

지는 이들 놀이만 동채싸움이 행해진 다음날 밤에 행해지고 나머지 지애밟가- 콩심 

기· 제달배기 등의 놀이는 명절기간 중의 어느 때나 마당이 넓은 집에서 행해진다. 

금소의 꼬깨싸움은, 대보름날 밤에 각 마을의 여성들이 따로 모여 둘씩 짝을 이뤄 

어깨를 걸고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어-허-근-루-야 늦다-래-야-”를 합창하 

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동선은 봇도랑 옆으로 난 길에서 마을 앞의 도로로 

이어지는 타원형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 동부 여성들은 서부쪽으로, 서부 여성들은 

동부쪽으로 돈다. 이 과정에서 양편이 서로 만나게 되면 길을 바키지 않으려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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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신하며, 더러는 서로 길을 뺏으려고 밀어붙여서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되기도 

했다. 

꼬깨싸움을 하는 당일이 되면 나이든 여성들은 놀이꾼들을 모으러 다닌다. 밤이 

이속해지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네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텃논으로 모여든다. 이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놀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여성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꼬깨싸움의 놀이꾼 편성은 동채싸움과 흡사하다. 덩치가 크고 역센 여자들이 머리 

꾼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강한 여성이 재빠르고 총명한 14∼ 15세의 여자아 

이를 어깨 위에 태우는 꼬깨꾼이 된다. 꼬깨의 좌우와 후방에는 꼬깨를 보호하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인원이 겹겹이 배치되어 “바람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의 

장막을 형성한다. 

꼬깨싸움의 방식도 금소동채싸움과 흡사하다. 먼저 앞머리의 여성들이 강력하게 

대치하여 밀백이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한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물밀 

듯이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앞머리가 뚫리면 승부가 이내 결정된다. 승부는 꼬 

깨 위에 탄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먼저 떨어뜨리는 쪽이 이긴다. 이때 다른 사람들 

이 꼬깨 위에 탄 아이들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감시하고 또한 변장 

하고 들어온 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몇 명의 감시자를 특별히 배치한다. 

꼬깨싸움에서 일차로 승부가 결정되면 양편은 급히 전열을 가다듬어 ‘구무다리’로 

돌진한다. 구무다리는 봇도랑에 걸쳐진 작은 돌다리이다. 구무다리 뺏기는 꼬깨싸움 

에서의 승리를 확인 받는 과정이다. 비록 꼬깨싸움에서 야겼어도 이 싸움에서 패하 

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 구무다리 뺏기의 승부는 구무다리를 먼저 많이 건 

너간 쪽의 승리로 결정된다. 따라서 양편의 여성들은 좁은 구무다리를 먼저 넘어가 

기 위해 격렬한 폼싸움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봇도랑에 빠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더러는 서까래만한 

나무를 가져와 도랑에 걸쳐놓고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상대편에서 나무를 덜렁 들어 

버려 도랑에 빠지기도 하였다. 승부가 결정되면 싸움에서 이긴 편은 환호하며 보름 

명절 동안 줄곧 놀아온 “너른 마당이 있는 집”으로 몰려가서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 

이때 또 다시 콩심기· 제달배기· 지애밟기 등의 놀이가 행해지기도 했다. 

@ 춘향이점- 방망이점 

가. 놀이의 개관 

춘향이점과 방망이 점은 여성들이 하던 놀이의 하나로 주로 겨울밤에 여렷이 모 

여서 하던 유사한 놀이다. 보통 춘향이의 경우에는 눈을 감게하고 대잡이로 뽑힌 

사람은 방망이를 잡게한다. 무당의 흉내를 내어 모여 앉은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비밀을 알아맞히거나 노래, 춤 등을 시켜 즐겁게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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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놀이의 유래 

춘향이 놀이는 특히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또는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 많이 했는데, 그 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춘향이 

점과 방망이점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아이들 혹은 갖 시집온 새댁까지 모여 점을 

보는 이유는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거나, 알고자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모인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내림을 할 폼주가 필요했는데 이는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는 것의 유사행위라 할 수 있다. 

다.놀이방법 

춘향의점의 경우 먼저 춘향이 신을 받을 술래(폼주)를 뽑았는데, 보통 “신이 잘 

내리는 아이”가 맡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었다. 춘향이놀이를 하는 방법은 술 

래를 정해 눈을 가리거나 감게 한 다음에 가운데 앉혀 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빙 둘 

러 않아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 

땅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용마루에 어깨짚고/ 설설히 내려 

주세요/ 설설히 내려주세요” 

주문을 단순하게 해서 “남원골 춘향아가씨, 나이는 섭팔 세요.”라는 말을 반복하 

기도 했다.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어느새 술래의 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벌어진 술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때 아이들도 

다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술래는 점점 더 선나게 춤추고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신이 나가면 정신을 차렸다. 다른 사람이 선이 내린 술래를 깨우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신이 내린다고 생각해서 말리지 않고 스스로 정선을 차릴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가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물을 

뿌리거나 뺨을 때려서 얼른 정신이 들도록 했다. 

방망이점은 여자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지만 종종 처녀나 새댁들이 하기도 했다. 

이 놀이는 방 안에 둘러앉아 방망이를 갖고 점을 치는 것이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아이가 원 안에 들어가 방망이나 홍두깨를 잡고 주문을 외웠다. 

일금태장 한태장 

이금무사 기양조 

삼금행정 조자룡 

사칠강모 한강모 

오감천지 가는장 

육구맹장 진시황 

철금칠금 재가령 

팔남푼지 조패왕 

구원칠서 하오리 

심년지서 각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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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서 김도령 

만익지서 고무재 

속속히 내려주십시오(김분옥, 여, 71세). 

주문을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 방망이가 흔들렸는데, 아이에게 신이 내렸기 때문 

이라고 여겼다. 이때부터 평소에 궁금해 했던 것들을 질문하면 방망이를 잡고 있는 

아이가 대답을 했다. 예컨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시집은 언제 가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가 호강하며 살 수 있는가 등을 질문했다. 질문의 내용 

은 춘향이를 불렀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찬물을 뿌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는 

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아이 몸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탈이 난다고 여겼 

기 때문이다. 방망이점은 제법 큰 여자아이들이나 젊은 처녀들, 시집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댁들도 자주 하던 놀이다. 정해진 방에 모여 방망이를 잡고 놀이를 시작했 

는데, 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놀이를 했다. 

아이들 중에서도 신이 잘 오는 아이와 오지 않는 아이가 따로 있어서, 술래는 항 

상 정해져 있다시피 했다. 술래를 세워놓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들고 있던 방망이가 저절로 떨렸다. 방망이가 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평 

소에 궁금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방망이를 들고 있던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는데, 선통하게도 맞는 것 

들이 있었다. 만약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으면 놀이가 끝났다. 

놀이가 끝나면 신을 받은 사람을 깨워야 했는데, 왼쪽으로 밀어서 쓰러뜨리거나 

얼굴에 찬물을 뿌렸다. 신을 잘못 받은 경우에는 쉽게 깨어나지 않아서 놀라는 아 

이들도 있었다. 

라. 교육적 효과 

춘향이점과 방방이 점은 노래를 부르며 신의 좌정을 춘향의 신(神)이 놀이를 하 

는 아이 몽에 내린다. 가운데 앉은 술래에게 신이 다가와서 그 뒤에 있는 아이의 

궁금한 것을 물으면 알려준다. 없어진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신이 내려 문을 

열고 나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신내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 

긴 놀이노래라고 할 수 있다. 

@ 월월이청청 

가. 놀이의 개관 

월월이청청은 여성들의 놀이노래춤으로 경상도 지역에 널리 분포한 원무 놀이다. 

놀이형식은 원무가 중심이고, 여러 가지 놀이가 함께 연행되기고 하지만 각 마을단 
위에서 몇 개의 놀이가 개별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 69 -



나. 놀이의 유래 

이 놀이는 달과 여성의 생식력에 비유하여 풍년을 기원한다거나 마을에 갓 시집 

온 새댁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공동체의식에서 유래를 찾는 등 여 

러 가지 설이 있으나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우리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맥락에서 달이 맑다 깨끗하다 혹은 밝다 즉 ‘달 

달 밝은 달’하며 밝은 달밤에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고 하여 ‘月月而淸춤’이라는 설 

로서 이는 전래되는 과정에서 한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한자화 된 유래라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왜적의 침 

략을 경계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라는 설로 이는 가사에 있어서 받는 부분이 한자로 

념을 越자와 加購淸正의 淸正자를 따서 가등청정이 바다를 넘어 쳐들어 온다는 내 

용으로 ‘越越而淸正’이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놀이가 원무에 기 

초하고 있기에 원무를 중심에 놓고 그 기원을 살피면 마한 이전의 상고시대에 발생 

해서 이후에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설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포항 지방에서는 ‘월월이청청’이라고 

하고 영덕지방에서는 소리나는 데로 ‘월워리청청’이라 하며 구미지방에서는 ‘널널이 

청청’이라고 하며 부르는 사람마다 ‘열어리 청청 얼럴리 청청’ 등으로 발음하나 일 

반적인 명칭은 ‘월월이청청’으로 보인다. 

다. 놀이방법 

이 놀이를 좁게 보면 원무를 지칭하는데 넓게 보면 원무와 함께 놀아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무인 월월이청청과 함께 놀아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나누어서 놀이노래와 놀이방법을 소개한다. 

다-1. 월월이청청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크고 연행되는 시간도 가장 많다. 대형은 원형이고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반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경중정중 뛰면서 춤을 추는데 포항의 경 

우에는 “우리 오늘같이 달 밝은 밤에 이렇게 모였으니 월월이청청 놀이나 한번 해 

봅시다. 내가 부르는 선소리에 맞춰 월월이청청을 불러주소”는 선창자의 사설로부 

터 시작한다. 

지방에 따라, 가창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가사가 만들어지고 또 첨삭되어서 

다른 노래에 비해 양도 많고 내용도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았다. 

다-2. 달넘세 

지역에서는 달람새라고도 하는 달넘세 놀이의 대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대치형이고 다른 하나는 엇갈려 넘는 방법인데 놀이방법이 

전혀 다르다. 

대형에 따라 노는 방법도 다른데 원형의 경우 모두 둘러앉아 있으면 선창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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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옆 사람의 팔을 넘고 다시 돌아서 다음 사람을 넘는 식이고, 다른 형태는 앉지 

않고 일어서서 하는데 그냥 푸는 방식으로 놀고 일자형은 마주 보고 한 편이 앉아 

있으면 다른 편이 서서 노래에 맞추어 우루루 가서 넘고 다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앉은 편 사람이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한다. 역시 노래를 부르며 연행된다. 

다-3. 동애따기 

힘 첸 사람이 기둥을 잡고 나머지 사람은 길게 허리를 잡고 앉는다. 이때 외 따는 

사람이 앞에 가서 외 따기 노래를 문답창으로 하면서 노래가 끝나면 외를 따러 간 

다. 꼬리들은 외 따는 사람을 피해 이리 저리 도망 다닌다. 끝에서부터 한 명씩 따 

는데 떨어진 사람은 한 쪽에 앉아 있고 다시 놀이가 시작된다. 

다른 한 가지는 기둥을 잡지 않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 위의 방법보다 활동 공간 

이 많고 앞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대체로 덩치가 큰 사람이 대장이 된다. 나머 

지 방법은 위와 같다. 

다-4. 설꾸리 감고 풀기 

이 놀이는 원무에서 변화하여 나선형의 형태가 되는데 마치 실을 감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의 실이 되어 중심을 향해 말려나간다. 그런데 멍석 말아 풀기와 다른 

점은 가운데서부터 풀어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명주를 감았다가 푸는 과정과 연 

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원형에서 나선형, 나선형에서 다시 직선으로 빠져 나와 원형이 되는 대형의 변화 

가 많은 놀이이다. 놀이방법은 실꾸리 감자 노래에 맞추어 원형에서 손을 놓고 한 

사람이 붙박이로 서 있는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감아져 들어와 점차 말려 나중에는 

팔을 벌리고 모두 끌어 안는 형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실꾸리가 다 감겨진 것으 

로 다시 풀자라는 노래에 맞추어 풀어져 나옹다. 이때 맨 처음에 서 있던 사람부터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은 손을 위로 들어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다 빠져 나오면 다 

시 원형이 된다. 이 놀이는 인원이 많아야 하고 원무에서 나선형으로 바뀌는 점을 

보면 월월이청청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놀이로 부르는 노래다. 

다-5. 대문 열기 

문열기라고도 하는데 영덕, 포항지역에서 고루 보이고 경주에서는 대문이 아나라 

삽작열기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문을 두 명이 만들기도 하고 혼자서 팔을 들어서 

만들기도 한다. 이때 문을 만드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눈짓으로 알아서 했 

다고한다. 

1자 대형으로 문을 만드는 사람이 종대형을 이루어 양팔을 벌리고 문을 만드는 

형과 2명이 문을 만들고 나머지가 1렬 종대로 문을 통과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한 원형의 대문열기가 있는데 이때는 문이 여러 개가 된다. 즉 동대문도 았고 남 

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게 된다. 문을 만드는 사람은 서로 손을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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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재밟기 

전라도에서는 기와밟기라고 하는데 재밟기 재와밟기라고 한다. 놀이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옹골 농다리 밟기와 같이 앞 사람을 잡지 않고 머리를 한쪽 방 

향으로 가지런히 하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앞 사람을 붙잡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 

밟는 것은 공통이다. 

놀이방법은 3명을 제외한 모든 놀이꾼은 허리를 굽히고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종대를 만든다. 3명 중 한 사람은 놀이꾼의 등 뒤에 서고 균형을 잡도록 나머 

지 두 명의 놀이꾼이 부축한다. 이때 손을 잡기도 하고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았 

다. 등을 밟은 사람이 다 밟으면 내려서 다사 업드리고 다음 사람이 위와 같이 계 

속 한다. 따라서 놀이의 인원에 따라 놀이의 길이는 달라지고 놀이의 시간도 증감 

된다. 안동에서는 돗다리밟기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놀이가 강화되어 남은 형태 

로 공민왕의 파천이라는 전설과 맞물리며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뿌리는 재밟 

기와같다. 

다-7. 절구세 

이 놀이는 이열(二列)로 마주보고 전진 후퇴하는 일종의 군사적 놀이이다. 두 조 

로 나누어 횡 대로 마주보고 선다. 옆 사람과 양을 잡고 한 조는 앞으로 전진하고 

다른 조는 후퇴한다. 이때 잡은 손은 손을 어깨의 높이 정도로 올려서 든다. 다음번 

엔 반대로 하면서 위와 같이 멀리고 밀고를 반복한다. 

다-8. 기타 

이상의 놀이들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따 

라 특히 선창자의 주도에 의해 가변적으로 연행되었다. 따라서 인원이 작으면 간단 

한 외따기를 하고 점차 사람이 많으면 윌월이청청이나 실꾸리 감기 등으로 넘어가 

는 식으로 파악된다. 

그밖에 구룡포 지역에서 콩감추기와 콩 숨기기란 놀이를 했다고 하고 경주에서는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놀이흘 했는데 콩숨기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 

시에 콩숨기기가 있지 않았냐 싶다. 

@강강술래 

가. 놀이의 개관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부녀자들의 민속놀이. 주로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손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 라는 후렴이 있는 노래를 부르 

면서 원무(元舞)를 추는 놀이다. 강강술래는 노래와 춤, 놀이가 잘 어우러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놀이이다. 원무언 강강술래와 함께 ’청어엮기’ ’문지기놀이” 

- 72 -



고사리끊기’ 등의 놀이가 함께 행해진다.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해졌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 밤을 비롯하여 봄·여름·가을 어느 때든지 달 밝은 밤 

에 수시로 즐겨 왔다. 지금도 해남·진도지방에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찍부 

터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나. 놀이의 유래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임진왜란(王辰慶亂)과의 연관설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의 제사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전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李舞뭄) 장군아 침략해 

오는 왜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남장 

시키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퉁그렇게 원을 만들며 춤추게 했더니, 이를 본 왜군들 

이 질겁하여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셜은 학자들에 의해 점차 부정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藏)의 무천(舞天) 등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거나, 만월제의(滿月聚嚴)에서 나온 놀이라는 것과, 마한(馬韓) 때부터 내려 

오는 달맞이와 수확의례의 농경적인 집단가무 등 다양한 설이 있다. 강강술래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조선 말기 정만조(鄭萬朝)가 쓴 《은파유필》 이 있다. 

”높고 낮은 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느릿느릿 몰고 돈다. 한동안 섰다가 이리저리 돌아가 

네. 젊은 여인들의 마음에는 사내 오길 기다리네. 강강술래를 하니 때맞추어 역시 사내들이 

찾아오네, 이날 밤 집집마다 여자들이 두루 모여서 달을 밟으며 노래하는데, 한 여성이 선창 

을 하면 여러 여성들이 느릿느릿 소리를 받기를 강강술래라 한다.” 

강강술래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한자 기원설로, ’彈훈水越 

來(강강수월래)’ 즉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으로 풀이하여 백성들로 하여 

금 왜적을 경계하라는 뜻의 적개심을 높이려는 구호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억지 

로 한자를 꿰어 맞췄다는 견해가 많다. 다른 설은 우리말 기원설로, 강강술래의 ’강 

I은 원(圓)을 뜻하고, ’술래’는 수레[輪]를 의미하는 말로 둥글고 둥글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한문 혼합기원설로, ’강강f은 우리말 원(둥근), ’술 

래 I는 순유(파遊)·순라(젠羅)에서 나왔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라도 남해안지방 

의 사투리 f강강f은 둥근 원을 만들고 돈다는 뜻이며, f술래’는 도적을 잡는다는 뜻 

으로 풀이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원과 어원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추측될 따름이다. 다만 강강술래가 먼 옛날부터 집단의 대동적인 축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로 분포지역이 해안지방인 점에서 주로 남자들은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 

러 나가고, 여성들이 마을에 남아 있으면서 달 밝은 밤이면 풍농(豊農)과 만선(滿 

저
 



船)을 기원하는 공동굿 형식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다. 놀이의 방법 

걷기와 뛰기가 주를 이루지만, 중간 중간에 여흥놀이로 멍석말기와 풀기,문지기놀 

이,남생이놀이,기와밟기,고사리끊기 등이 았다. 

1) 가장 중심이 되는 원무(圓舞)는 주로 오른쪽으로(시계 반대방향) 돈다. 

2) 손잡기와 걷기: 오른손은 손등이 위로,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가게 옆 사람을 

잡는다. 걷기에서의 발은 뒤꿈치부터 노래에 맞추어 딛는다. 

<걷기에서 부르는 노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 강강술래 동해동창 달떠온다 / 강강술래 

저 - 달이 뒤달인가 / 강강술래 강호방네 달이라고 / 강강술래 

강호방은 어디가고 / 강강술래 저달픈줄 모르는가 / 강강술래 

* 강호방은 강씨 성을 가진 호방(戶房 ;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벼슬)임. 

3) 뛰기 : 걷기보다 빠르게 경중경중 노래에 맞추어 띈다. 다리를 많이 별리지 않 

고 무릎을 올리면서 흥겹게 띈다. 

<뛰기에서 부르는 노래> 

뛰어보세 뛰어보세 / 강강술래 유신유신 뛰어나 보세 / 강강술래 

얄은 마당 깊어지고 / 강강술래 깊은 마당 얄아나지게 / 강강술래 

4) 멍석 말기와 풀기 : 노래에 맞추어 아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멍석을 말았다 

푼다. 돌아나올 때도 처음 말기 시작한 사람이 방향을 달리하면 안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말았다가 앞사람을 따라 풀어져 나와야 한다. 

<멍석 말기와 풀기에서 부르는 노래> 

몰자몰자 덕석몰자 // 비 온다 덕석몰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 볕 난다 덕석풀자 

5) 문지기놀이 : 멍석말기와 풀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문을 만들어 나가는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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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놀이가 이어진다. 맨 앞사람과 다음 사람이 문을 만들면, 이어져 나오는 사람이 

차례로 문을 만들어 나간다. 

<문지기놀이에서 부르는 노래>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동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남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서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덜커덩병 열렸네 

5) 청어엮기 : 노래에 맞추어 청어를 엮는다. 청어 엮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보 

통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이 한 모둠이 되어 청어를 엮는다. 

6) 청어풀기 : 청어를 다 엮은 다음 마찬가지로 노래에 맞추어 청어를 푼다. 

<청어엮기와 청어풀기 노래> 

청청 청어 엮자 위도 군산 청어 엮자 

청청 청어 풀자 위도 군산 청어 풀자 

7) 고사리끊기 : 노래에 맞추어 고사리를 끊는다. 끊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8) 기와밟기 : 앞사람의 허리에 허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길게 늘어선다. 그러 

면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등을 밟고 올라서고 옆에서 두 명이 양손을 잡아 떨 

어지지 않도록 보조한다. 이때 노래의 박자에 맞춰 천천히 걷는다. 

<기와밟기 노래> 

어덧골 기완가 전라도 기왈세 // 몇 닷 냥 쳤는가 스물닷 냥 쳤네 

9) 남생이놀이 : 남생이놀이는 모두 원이 된 상태에서 자리에 앉는다. 앞소리가 

나와서 놀 사람들을 부르면 흥겹게 원 안으로 나온다. 이때 점잖게 나오는 것이 아 

니라 남생이처럼 뒤뚱뒤뚱 까불까불 나오고, 나머지는 뒷소리로 ”출레출레가 잘 논 

다”라고 노래한다. 

乃



(2) 여자아이들의 노래놀이 

@ 고사리 꺾기 

가. 놀이의 개관 

고사리 꺾기 놀이는 우리가 자주 해먹는 고사리나물의 재료인 고사리를 꺾는 것 

을 흉내 낸 놀이이다. 서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앉아있으면 한명씩 일어나서 그 손 

을 넘어간다. 주로 여자 아이들이 많이 한다. 

나. 놀이의 유래 

『전남의 세시풍속』 에서는 이 놀이를 고사리 꺾기의 흉내 낸 춤으로 그 여음(餘 

音)은 별 소리의 의성어(擬聲語)라며 중중모리 가락으로 부르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고λ}리 대사리 껑갖} 

만부대사리 껑자 

유자콩콩 재미나 보자 

아장장장 벌이어 

껑짜껑짜 

고사리를 껑짜 

수양산 고사리 껑까다가 

우리아배 반찬하세 

껑짜껑짜 

고사리를 껑짜 

지리산 고사리 껑짜 

우리 엄매 반찬하세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이 놀이가 서구 덕남동 덕남마을, 북구 일곡동 일콕마을,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광산구 동호동 남동마을에서 조사되어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모여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영”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 

에서 팔을 뻗어 손을 잡고 럴썩 주저 앉아 “쩍자 쩍자 고사리 쩍자. 제주 한라산 

고사리 쩍자”6이라고 부른다. 이때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순서대로 한사람씩 일어나 

자기 다리로 팔을 결쳤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차례대로 념으면서 제자리로 

앉고 마지막 사람끼리 다 넘으면 모두 다리를 죽 뻗어 둡는다.” 

60)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제보자 : 김애님(女,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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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연마을은 노래 가사가 같은 광주염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데, “윷데 윷데 넘자. 윷데 넘기도 지지러다, 지지리명당 고명당, 고사리 데사리 끊 

자 망치(망태) 망치 끊자 고사리 끊기도 지지러네 지지리 명당 고명당”61)이라고 부 

르며 논다. 

다. 놀이방법 

먼저 양쪽으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앉는다. 어깨를 들썩이며 다 같이 노 

래를 부르다가 한명이 일어서서 노래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 다음 사람과 맞잡고 

있는 팔위를 넘어간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잡은 손에 이끌려 일어나 또 옆에 

사람의 손 위를 넘어간다. 이와 같이 끝까지 다 넘고 나면 다시 퉁근 원이 된다- 마 

지막 사람까지 다 넘으면 모두 다리를 쭉 뻗어 둡는다. 

@덕석말기 

가. 놀이의 개관 

덕석말기 놀이는 농촌에서 멍석을 말았다 푸는 모양을 흉내 낸 놀이이다. 처녀들 

이나 여자아이들이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덕석을 말았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덕석을 말듯 똘똘 말았다 푼다. 

나. 놀이의 유래 

멍석을 말고 푸는 일은 과거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될 멍석말기의 모의놀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지』 에서는 이 놀이가 강강술래의 부수놀이 중 하나로 ‘지와 밟기’가 

끝난 후 한다고 소개한다. 우선 설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면 놀이 

꾼들이 받는 소리를 하며 놀이를 진행시킨다고 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 (설소리)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 (받는 소리)”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 (설소리)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 (받는소리)” 

이 놀이를 광주지역에서는‘덕석몰이’라고도 하는데 광주 서구 덕남동 덕남마을, 

북구 일곡동 일독마을,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광산구 동호동 남동마을에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덕석몰이 노래는 제보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기록되지 않 

았다. 

또 이러한 놀이는 『전라남도 세시풍속』 을 보면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 연행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도군지』 와 『장흥군지』 에서도 이 놀이의 명칭이 언 

61) 제보자 ; 박귀례(女, 78) 

- 77 -



급되고 있다. 

다. 놀이방법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양쪽으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다가 한 명 

의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움직인다. 이때 맨 끝에 있는 아 

이가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톨면서 중심을 잡고, 나머지 아이들이 차례로 멍석을 

말듯 똘똘 만다. 이때 모양은 마치 달팽이 진처럼 된다. 다 말아지고 나면 이제 반 

대로 맨 바깥쪽이 있는 아이가 돌면서 원을 풀어간다. 

라. 교육적 효과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폼을 밀착했다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친근감과 협동심을 형성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며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반지받기 

가. 놀이의 개관 

‘반지받기’는 실내에서 여자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로서 콩숨기기의 변형이라고 

할수있다. 

나. 놀이의 유래 

반지받기는 실내에서 하는 여성 아이들이나 청소년 놀이로 노동의 부담에서 비교 

적 자유로운 겨울에 많이 했다고 한다. 겨울 따뜻한 방에 가까운 또래들끼리 둘러 

앉아 이야기판을 벌이다 놀이판을 벌이다 하며 놀던 놀이다. 숨기는 물건은 반지가 

되기도 하고 구슬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콩이 되기도 했다. 

다. 놀이방법 

아이들이 모이면 둥글게 둘러 앉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를 정했다. 술래가 원 

안에 앉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반지를 주고받는다. 이 때 “내 반지 받게∼내 반지 

받게∼”라고 하면서 치마폭으로 반지를 던지고 받았다. 다 함께 소리를 내기 때문 

에 술래는 반지의 행방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술래는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만 반지의 행방을 쫓아야 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술 

래의 눈을 피해 반지를 여기저기 던졌다. 술래를 속이기 위해 반지를 던지지 않고 

치마폭에 숨기기도 했다. 사전에 정한 횟수만큼 던지기를 하면 술래가 “내 반지 주 

게.”라고 하며 한 사람을 지목했다. 지목당한 사람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 

의 술래가 됐다. 지목한 사람이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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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적 효과 

반지받기는 술래에게는 주의력과 상황판단력이 요구되며, 술래가 아닌 아이들에게 

는 과장된 연기와 시치미 떼기가 요구된다. 술래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반지 

가 움직이는 대로 눈을 쫓아야 하며, 놓쳤을 경우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 

장 적절한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술래가 아닌 아이들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치미를 떼고 술래를 어떻게 속이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마. 기타 

지역에 따라 콩숨기기 콩섬기 구슬숨기기 등 다양하게 불린다. 

@닮살아 

가. 놀이의 개관 

술래잡기의 한 유형으로 약한 닭과 닭을 잡아 먹는 여러 가지 동물을 등장시켜 

닭은 도망가고 동물들이 닭을 잡는 것인데 중간에 울타리가 있어 닭을 지켜주면서 

놀이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닭을 잡는다고 해서 닭잡기, 닭살이라고 부르는데 

지역에 따라 잡아가는 동물이 소리개면 소리개 놀이라고도 한다. 주로 여자 아이들 

이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한다. 

나. 놀이의 유래 

옛날에 집에서 키우는 닭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이였다. 따라서 닭을 잡아 먹는 

솔개, 너구리, 족제비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놀이로 

재연시켜 만든 놀이로 구한말까지의 자료는 없지만 이후 자료는 풍성한 것으로 보 

아 예전부터 널리 행해지다가 근대에 들어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 놀이방법 

가위 바위 보로 1등부터 꼴찌가지 순서를 정한다. 맨 끝에 지는 사람이 너구리, 

그 앞에 진 사람이 닭이 된다. 나머지는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미리 정한 닭을 원 안에 두고 너구리는 밖에 있게 된다. 놀이하는 사람이 많을 경 

우 울타리를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놀이 준비가 되면 너구리와 닭이 아래와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너구리: 닭아 계란 한개 주게. 

닭: 십 년이 지나서 허물어진 울타리 기둥을 일으켜 세워 준다면 한 개 주지. 

너구리: 그럼 일으켜 주지. 

라고 말하며, 원올 만들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너구리: 자, 모두 일으켰어. 계란을 다오. /닭; 냄새 나는데. 

너구리: 냄새가 나도 다오. /닭: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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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썩은 냄새가 나도 다오. 

너구리: 비린내가 나도 줘. 

너구리: 쓰더라도 줘. 

/닭: 비린내가 나. 

/닭: 쓰다구. 

/닭: 없어 

너구리는 위와 유사한 문답을 여러번 주고 받으며 틈을 노린다. 매번 물을 때마다 

닭이 “못주겠다”고 약을 올리면 화가 난 너구리는 닭을 잡기 위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 가려고 애를 쓰면 둥그렇게 울타리를 친 아이들이 못들어 오게 막는 

다. 막는 방법은 손을 위로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앉거나 서로 밀착하여 온 

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 그러면 너구리는 들어 가는 곳을 포기하고 주위를 

벙벙 돌면서 약한 구석을 찾아야 한다. 

만약 약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면 울타리들은 재빨리 손을 들어 닭을 내 보낸다. 

이와 같이 너구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서 너구리가 들어오면 다시 안으로 들 

어가 잡히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계속하다가 닭이 붙잡히면 너구리가 되고 너 

구리는 울타리가 되며 처음 정한 순서에 의해 다음 사람이 닭이 되어 놀이를 계속 

한다. 

라. 교육적 효과 

닭은 너구리를 피해 도망가야 하고 너구라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와 닭을 잡아야 한다. 닭은 긴장하고 있으면서 너구리의 동태를 살펴야 하고 너 

구리도 어떻게하면 울타리를 뚫고 잡을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울타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너구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닭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혼자가 아닌 여렷이 

한 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일체감과 소속감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서 

로 쫓고 쫓기는 과정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켜 주며 날랜 몸동작을 키워주기도 한 

다. 

@ 공튀기 놀이 

가. 놀이의 개관 

잘 튀기는 고무공으로 여러 가지 노래에 맞춰 튀기는 동작과 함께 그에 따른 규 

격화된 율동이 어우러져 하는 놀이로 노래에 따라 동작이 다양하다. 논산 지역에 

서는 ‘공치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주로 여아들이 많이 했다. 

나. 놀이의 유래 

풀이나 짐승의 털, 가죽, 오줌보 등을 묶어서 둥글게 만들어 발로 차고 노는 것은 

아주 오래 된 일로 중국의 옛 문헌인 <구당서 > 동이전에 “고구려에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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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국을 잘한다(人能鐵輪)”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삼국시대에 공차기와 같은 

공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삼국유사>권1 기이편과 삼국사기에 았다. 내용은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 마당에서 공차기를 하다 옷자락을 밟아 옷끈이 떨어졌는데 

김유신의 동생이 이를 꿰매게 하여 결국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 “바람이 들어가면 공은 불룩하나/ 발길에 채여 

쭈그러드네/ 바람이 빠지변 사람들도 흩어지고/ 공은 어느덧 빈 주머니처럼 되네” 

라고 옳었던 것을 보면 바람을 넣어 튀기는 형태의 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런 자연물로 만든 공은 탄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인공물인 

고무공이 나오면서 새로운 양상의 놀이가 전개된다. 바로 노래에 맞춘 공튀기기가 

그것이다. 

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근대의 기록은 『조선의 향토오락』 62)이다. 

제주에서 조사된 놀이로 수시로 소녀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과는 다른 형 

태지만 공을 이용한 놀이로 보여 지고 놀이명도 ‘공놀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공 세 개를 사용해 노래에 맞춰 던져 올리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논다.” 

그밖에 전라남도 보성지방에서는 여름에 아이들이 풀 공을 만들어 차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공 튀기의 공은 아니다. 

위의 기록은 모두 땅에 튀기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제주의 베공놀이에서 

베공 대신의 공, 후자는 발로 차는 형식으로 공튀기기 놀이의 기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소재가 공이란 측면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에 공이 아이들이 놀이도구로 활 

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공치기놀이’란 이름으로 민속조사가63) 이뤄졌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녀들이 공을 한손으로 같은 정도로 고정적으로 당에다 친다. 노래에 맞추어 다리 밑으 

로 뻗치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치고 얼른 돌아서 다시 오른손으로 치기도 하며 발로 살짝 눌 

러 치기도 한다. 이대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3박자이다.” 

이후 기록은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논산지역의 민속놀이』 64)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놀이가 행해졌지만 위의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놀이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62) 무야아마지준 저·박전열 역, F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210쪽 및 238쪽 참고. 
63) 이두현, 「민속놀이」, F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북편, 문화재관리국, 1976, 542쪽. 
64) 논산문화원, 『논산지역의 민속놀이』, 논산문화원, 1996, 127∼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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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놀이방법 

여아들이 둘 또는 셋이면 개인별로 하고, 넷 이상이면 편을 갈라서 한다. 

먼저 직경 5- 8cm 정도의 주먹 크기의 조그만 고무공을 가지고 3박자 혹은 4박자 

의 노래에 맞춰 한 손으로 땅에 뒤어 오르는 공을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계속 치거 

나 한 다리를 들어 그 밑으로 공을 돌리기도 한다. 때에 따라선 공을 뒤겨 놓고 한 

바퀴 돌아 다시 공을 튀기기도 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노래는 뒤기 

는 아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불러준다. 

맨 마지막 노래 ‘얼른-감춰라’부분에서 노래에 맞춰 공을 치마폭에 감추어 버리면 

이기는데 만약 실수하면 차례가 바뀌어 다시 한다. 

그밖에 부르는 노래는 ‘l월부터 10월까지’라는 것으로 월마다 동작이 다르다. 이 

놀이는 조금 어 렵기 에 큰 아이들이 한다. 

“ l월 이래요, 1월이래요.//1 월에서 6개월 성공하는 날//영희 야 공을 받아리.” 

1월에서는 공을 튀겨 올려 오른발로 공을 넘기면서 한다. 

2월은 왼쪽발로 공을 넘기면서 하고 

3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에 올려놓고 두 번 공을 치고 팔목을 한번 돌려 왼손을 

오른 손목 아래에 대고 두 번 친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영 

희야>할 때 공을 손등으로 올렸다가 손바닥으로 치고 <공을 받아라>할 때 공을 

양발 사이로 넣고 뒤로 받는다. 

4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 밑에 대고 2번, 위에 대고 2번하며, 

5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 밑에 댄 채로 공을 돌려 친다. 

6월은 오른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오른 손을 다리 밑에 대고 공을 친다. 

7월은 왼발을 들고 왼손으로 다리 밑으로 공을 친다. 

8월은 오른발을 앞으로 밀고 공을 다리 밑으로 밀어 넣어 앞으로 친다. 

9월은 오른손으로 치면서 한 바퀴 돈다. 

10월은 공을 오른손으로 2번치고 오른발 밑으로 한번 튀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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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몰려 가면 계속 노는데 중간에 잘못하면 차례가 넘어간다. 

라. 교육적 효과 

노래에 따라 공을 정확하게 튀기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튀기는 것이 아니라 박자 

에 맞아야 하며 그에 따른 동작도 일치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를 무난히 해내기 

위해서는 리듬감과 유연성 집중력이 요구된다. 자주 하다보면 공이 손에 딱 들러붙 

어 원하는 동작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3. 여성 노래놀이의 연행과 상징성 

이 두 유형의 놀이는 명절 보름날 달 밝은 밤에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 

르면서 원무를 추고 다리밟기를 하면서 다양한 내용의 여흥놀이를 함께 놀았던 것 

으로 정리된다. 

먼저, 명절 보름날 달 밝은 밤이라는 놀이의 연행 시기는 이 놀이가 세시풍속으로 

서 대부분의 세시놀이가 그렇듯 농경의례와 관련된 제의성이 강한 놀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들이 무리지어 노래 부르며 함께 놀았다는 것은 놀이 연행 집단과 

놀이 특징이 ‘여성 집단 노래놀이’로 개인놀이가 아닌 마을공동체 놀이로 풍요다산 

을 상징하는 여성에 의해 놀아진 마을 굿의 기원의미를 지닌 놀이라고 하겠다. 또 

한 놀이의 내용이 원무를 추고, 다리밟기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여홍놀이를 함께 

놀았는데, 그 놀이 진행구성을 보면, 서로 별개 놀이들을 순서 없이 놀았던 것으로 

보이나 놀이형태의 상대적 의미를 새기고 보면 놀이전체의 구성에서 나름대로 일관 

성과 논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놀이 형태는 원형과 나선형 일렬형, 그리고 열십자형이다. 이러한 형태 

의 놀이가 순서 있게 진행되었는데, 놀이 순서는 엄격한 법칙은 없으나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자연스럽게 연행자들 사이에서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다리밟기가 주 놀이인 유형의 놀이에서도 놀이 처음은 원무부터 시작되며 이어 

원무형태의 변형으로 보이는 나선형의 놀이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일렬형의 농다리 

밟기와 열십자형의 대문놀이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놀이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여흥놀이를 행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여흥놀이는 끝에 연행하였다.65) 동일한 형태의 놀이를 중복하는 

것은 놀이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여러 놀이 

중에서 전승현장에 따라 강강술래와 농다리밟기로 주 놀이가 강조되고 그 주 놀이 

의 명칭이 놀이 전체의 명칭으로 대표되었던 것이다. 여타의 부수적인 여흥놀이는 

65) 놀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놀이가 끝나고 다음 놀이로 바뀔 때에는 제목과 일치하는 노래의 
후렴이나 첫 구절을 “후렴선창”으로 먼저 불러 다음 놀이를 지시하고 진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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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혹은 변형되기도 하였다. 

놀이의 형태가 상징하는 의미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강강술래, 월월이청 

청, 둥둥데미, 남원선선도재기야, 얼얼이청청은 모두 그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원무 

형태의 놀이로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원주상을 천천히 노래에 맞추 

어 걷거나 뛰면서 도는 놀이다. 원은 일반적으로 보름달을 상징한다. 보름에 하는 

놀이라는 것과도 어울리는데, 보름은 달이 가장 차오른 때이므로 한껏 풍요로움을 

상정한다. 그래서 풍농기원의 제의는 대부분 보름에 행해진다. 또한 원은 여성, 대 

지, 지모신, 또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다.%) 

열십자형태 놀이는 쥔쥐새끼놀이, 꿀집짓기, 문지기놀이, 대문놀이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두 손을 맞잡고 위로 올려 퉁글게 문을 

만들면 놀이꾼들이 서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줄을 만들어 그 밑을 통과하는 놀이 

를 말한다- 주로 대문열기 대문놀이라고 하며 어린이놀이로 많이 노는 놀이인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기를 상징하는 사물67)이다.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 

행위의 상징이며 남, 여의 결합으로 풍요로운 생산올 기대하는 풍요기원의 유감주 

술에 의한 성행위굿이 형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행위의 모방주술적 

상징성을 가진 놀이68)로 바늘귀끼기 남생아 놀아라 여물썰기 절구세와 같은 놀이 

가 함께 놀아지며, 외따기, 콩심기와 같은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놀이도 풍농을 기 

원하는 농경모의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행위를 하면 비슷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는 원인행위인 유감주술이다. 즉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고 하 

거나, 또는 결과는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유사의 법칙’에 근거한 주술이다.%) 참 

외가 많이 열려 풍년이 되고 청어가 많이 잡혀 풍어가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놀이인 것이다. 

일렬 형태의 늦다리밟기, 지애밟기, 재밟기는 놀이꾼들이 등을 구부리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마치 기와를 일렬로 이어 놓은 것처럼 줄다리를 만들면, 그 위를 한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밟고 지나가는 놀이다. 이때 만들어진 일렬형의 

다리는 남성 또는 남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줄농다리를 밟아 

오는 공주는 일년생산신의 내방70)을 상징한다. 

또한 도굿대당기기, 꼬깨싸움 등은 싸움굿 요소를 지닌 겨루기 놀이로 이 승패는 

점복성이 있어 미래를 상점(像古)하는 놀이로서 단순한 오락적인 놀이가 아님을 말 

66) 최정여 외, 「안동농다리밟기 연구」, F한국민속연구논문선」, 일조각, 1982, 148쪽. 
67) “…그래서 여성기를 더러 小門 또는 下門이라 일걷는다.” 아이를 낳을 때도 “문이 열렸다”는 말을 
한다(임재해, 「늦다리밟기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17.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55쪽 각주33 참고)‘ 

68) ‘바늘귀끼기’는 ‘꿔자꿔자 바른귀 끼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원주상 서 있는 한사람씩을 앞뒤로 건 
너 한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오는 놀이로 남녀의 결합을 모의한 것이다. ‘남생아 놀아라’는 전원을 중 
심으로 앉아 엉덩이를 방아쩔듯이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손빽을 치면 남생이 역을 하는 한두 명의 곱 
사춤, 궁퉁이 춤 그리고 남생이의 몸짓을 흉내내는 춤을 춘다. 두 사람이 성행위를 묘사한 춤을 추기 
도 한다. ‘절구세’는 두편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절구세 절구세/유지나 장 
판에 절구세”라는 노래를 부르는 놀이다., 절구를 쩡는 모양을 모의하였다. 

69) Frazer 저·김상일 역, F황금의 가지」, 을유문화사, 1975, 42쪽. 
70) Frazer 저·김상일 역, 위의 책,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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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이와 같이 이 놀이들은 놀이 전체의 구조를 보아도 성적모의 형태의 놀이 

염이 드러나고 그 각각의 놀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 

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강술래와 늦다리밟기 유형의 놀이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에 의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보름달 아래에서 노는 성적모의 형태의 놀이로 

풍요기원의 농경 의례적 의미를 지난 같은 성격의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놀 

이의 성격은 원시공동체의 제의적인 의려'l, 고대 제천 행사에서부터 있어옹 가무사 

제 형식의 대동굿에서 부터 비롯된 놀이임을 알게 한다_71) 

전통시대 여성들에 대한 기록에서 놀이와 여가에 관한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 

렵다. 특히 여성들의 자유가 조섬스러웠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모여 놀이를 한다 

는 것은 세시명절에 명분이 있는 놀이가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놀이의 

전승집단은 놀이의 연행시기와 놀이의 종류, 놀이의 구성방법과 관련된다. 특히, 노 

래놀이의 전승집단은 노래의 주 향유집단으로 노래를 통해 집단의 의식을 표현한 

다. 이러한 집단세시여성놀이는 향토놀이로서의 대동성 전통성 그리고 여성놀이로 

서 여타의 세시 민속놀이보다 강하게 표현된 제의적 주술성과 교훈성, 제한성, 종합 

성, 예술성, 오락성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놀 

이들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형성되고 변화되었을 것으 

로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놀이는 점차 제의적 주술성이 약화되어가고 오락성이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노동요 자장가 등의 육아와 관련된 노래 정도가 구 

비 전승되는 정도이며.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에서 단편적인 흔적을 찾 

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래놀이로 작은 축제를 펼칠 수 있다. 놀이는 축제에서 참가자 

들이 동참하기에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래 노래놀이 

를 축제장에서 체험하고 나아가 경연대회를 펼칠 수도 있는 요소가 된다. 

축제의 내용은 크게 ‘놀이 체험’과 ‘경연대회’로 나눈다. 놀이 체험은 대표 전래 노 

래놀이를 체험하는 부스를 설치 -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그리고 노래놀이 경연 

대회의 경우는 크게 여성부문과 여자아이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예선을 통해 각각 

몇 개의 팀을 선정한다. 여기서 선정된 팀이 경연대회장에 나와 겨루는 방식을 지 

향한다. 노래놀이 경연대회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경기 노래놀이 ‘명예전승단원’으 

로 선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도 기획해 볼 수 있다. 

71) 심우성, F한국의 민속놀이」, 을유문화사, 1975, 42쪽.; 이두현, 「한국축제의 향방-역사민속학적 고 
찰」, F놀이문화와 축제.!J,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167-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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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잘렴의 전문가들: 바느질과 음식 

신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며: ‘살림’을 묻는다 

2. 살림 교육으로 길러지는 여성 

3. 바느질의 명인들 

4. 자수 공예와 한국근현대미술 

5. 자수가의 한 

6. 자수 공예와 미술 

7. 살림의 또다른 명인; 장과 김치의 명인 

8. 나가며: 살림과 여성의 역사를 위하여-힐데가르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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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살림’을 묻다 

이 글은 여성의 ‘살림’을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집에 가서 아이나 보 

라’라는 말이 있다. 할 일 없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듣는 사람에게 모 

욕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여성의 일 ‘살림’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고 보면 집에서 아이 보는 일이 무능하고 할 일없는 사 

람이나 하는 하잘 것 없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육아 뿐 아니라 여자의 일 

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집안 일’, ‘살림’이라는 이름하에 평가 절하되어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 이라는 프레이즈는 

70년대 여성주의의 모토였다. 이 반세기 전의 여성주의의 슬로건을 21세기 한국사 

회는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60, 70년대의 여성주의의 성찰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주의 모토에서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아무런 

정치적인 힘의 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_72) 

사회적 억압이라든지, 정치적 지배는 가정과 반대되든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모든 부조리한 힘의 관계가 판을 치는 공적사회와 달리 집 

이라는 개인적, 사적 영역은 순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낙원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성의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사적인 영역, 집에서 일어나는 얼이다. 집은 

권력 관계가 없는 곳도 억압과 폭력이 없는 낙원도 아니다.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개인적 영역’은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그렇듯 노동과 폭력 억압 등 사람 

살이 꼴을 지니게 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도 않 

고 법적으로 별로 문제 삼지도 않는다_73) 그런데 여성의 살림은 사적 영역의 일이 

다. 여성주의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고, ‘사적인 것’이 또 ‘공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오히려 사회는 이렇게 ‘개인적인 것’, ‘사 

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 ‘공적인 것’의 반의어로 이름 지으면서 여성의 문제를 섬 

72) Carole Pateman, Feminist Critique of the Public/Private Dich。t。my’'(1983). An 
Jntrouduction to Women 낭 Studies. 155∼160, An Intr。duction t。 Women’s Studies, Inderpal 
Grewal and Caren Kaplan, ed .. Mc Graw Hill Highter Education. B。st。n 2006, pp.155∼ 160. 

7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 폭력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도 개인의 문제로 공적 개입하기를 꺼려했 
다. 2013년 울산에서 일어났던 계모의 아동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가족 학대 등은 사적 영역으로 치 
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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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한다.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기여를 해도 보상이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사 이분법에 대한 여성주의의 거센 저 

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사 이분법은 어느 사회나 상식이 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여자 남자라는 성별 

에 의해 역할이 지정되고 거하는 공간도 나뉘어져 있다. 공적인 영역은 남성이, 가 

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역 

할을 달리 하는 성별 분업이 되어 었다는 말이다. 남성은 보통 공적인 일을 담당하 

고 여성은 집안일을 곧 ’살림‘을 산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통 유교 담론에 따른 내외법이 있다. 21세기에 이 

러한 전통 내외법은 깨어졌다고 하지만 실상 아직도 여성은 이러한 한국판 공사담 

론, 내외법의 문화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직장 여성이라도 하더라도 바깥 

일에만 전념하는 남자와 달리 여성은 직장일 이외에서 전통적으로 담당하던 가사 

노동,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살림일은 여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꺼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과 일 사이에 허덕이다 직정 

을 그만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56.6% 

로 OECD 평균 78.4%를 훨씬 못 미치는 꼴찌이다.껴)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이라면 

무조건 여성일이라는 공사분리 문화적 규범 때문에 출산율도 현재 1.22% 로 전 세 

계적으로 가장 낮다. 

70년대 여성주의의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라는 모토를 한때의 유행으로 지 

나간 슬로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한다. 여 

성의 일, 살림 일을 아직도 ‘개인적 일’로 치부하고 아무 보상도 평가도 하지 않는 

영역에 밀어두지 않는지 다시 보자는 것이다. 여자가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통 ‘살림’이라고 부르니 살림을 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살림 

노동에 대해 공적으로는 임금으로도 커리어로도 가치 평가 하지 않겠다는 것아다. 

공사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사회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제외된 개인이 알아서 하 

는 사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가 여성에 대한 억압은 다른 곳에 있 

는 것이라 사적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이 이분 담론 자체에 있다고 소리치는 이유 

이다. 19세기 이래 여성주의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여성의 일 곧 ‘살림’을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 명명하는 가부장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폭력과의 싸움이었다. 

육아나 교육 같은 중요한 일도 일단 ‘집안 일’로 불리면 ‘집에 가서 아이나 보는 일’ 

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집안을 돌보는 ‘살림’에는 커리어나 임금 보상도 없다. 무엇 

이든지 ‘집안일’로 불리면 그때부터 사회적 공식적 보상 체계가 없으니 이러한 문화 

74) F파이넨셜뉴스」 2014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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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은 폭력과 진배없다. 

공식적인 가치 평가는 없어도 우리 모두 체험으로 여자들의 얼, 어머니들의 살림 

이 어떤 것이라 것을 안다. 살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다. 생명을 살리고 나와 가 

족을 키우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었다. 살림의 힘으로 우리가 커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상 공사 담론을 걷어내면 살림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살림은 전문적이다. 보통 의식주로 나뉘는 살림은 삶의 전 분 

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살림은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식구들이 쉴 수 있는 노동 

재생산 공간 곧 집을 만든다. 이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양육시키는 것 

도, 노년층을 돌보는 것도 여성의 살림의 중요한 몫이다. 여자들의 살림은 의식주, 

육아, 교육, 노인 가정 경제 등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한다. 이 중 어느 분야 

하나 경험과 지식, 숙련,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평가 되지 않을 뿐 

이고 커리어로도 임금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뿐이다. 

2. 잘렴 교육으로 걸러지는 여성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는 대로 재능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여성교육 

은 내외, 살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유교적 내외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내외법으로 남녀를 성별에 의해 교육되었다. 여성은 안살림 할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림의 기술과 부덕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였다. 공자는 

‘논어’에서 여자와 소인을 같이 두어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부도에 어 

긋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엄격한 내외 분리에 의해 여성들은 남성의 일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안일, 곧 ‘살림’ 만 하도록 강요당하였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거의 집안에 갇혀 살았다. 

상식이 되어있는 고전적인 유교 문화와 교육을 다시 들추어 보는 이유는 이 문화 

적 규범에서 아직도 21세기 한국사회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여 

성의 교육은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살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교육, 즉 살림 

기술을 늘리는 일이었다. 15세기조선의 왕, 성종의 어머니 소혜 왕후가 쓴 ‘내훈’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서로 대표적인 것인데 여성 교육의 목표를 현모양처의 교육 

적 인간상에 두고 있다. 이 책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여성에게 강조하는데 그 

첫째가 한 남자의 지어미로 수절을 지키는 정절교육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권장 

하기 위해 많은 열녀비가 세워졌으며 아직도 여성은 정절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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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지 못하다. 둘째 여성의 가부장에 대한 봉사였는데, 한 집안의 여언으로 시부 

모를 잘 모시고 시가 친척에게 잘 하는 것을 중히 여겼다. 셋째는 봉제사 접빈객으 

로 시가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봉제사 접빈객은 

여성의 가장 큰 의무였는데 손님과 제사를 위해서 그 절차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정갈한 음식 솜씨가 강조되었다. 넷째는 어머니로서 의무로 자녀 교육 육아법에 대 

해 강조했다. 다섯째 여성은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포함한 가사기술 

과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바느질 길쌍 부엌일 등의 가사기술은 사대부에 

서부터 서민 모든 계층에서 여성이라면 익혀야 할 것으로 바느질 길쌍, 음식 솜씨 

가 좋은 여성들은 혼인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_75) 

18세기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도 이 살림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되어 있 

다.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나 여자 자체를 의미하므로 요즘말로 바꾸면 ‘가정총 

서’가 된다. 이 살림 총서는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모두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한 것이다. 즉 첫째 장은 음식에 대한 것으로 술과 음식, 장, 김치 반찬 만들기, 

기름 짜기 떡 과자 만들기 과일 채소 보관 등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는 입는 

것, ‘의’의 장으로 바느질, 길쌍, 염색, 빨래, 다듬이와 누에치기 뽕 기르기, 폼단장 

등 집안 식구들의 옷을 마련하는 법에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 부분으로 밭 

갈기, 과일 따는 법, 가축 기르기, 양봉 등의 기술로 집안 경제에 도움 되고 살림 

을 윤택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의약으로 육아 구급처방, 

벌레 없애기 등등 식구들을 돌보는 것을 또 다섯 번째는 민간 풍습으로 길흉 귀신 

쫓는 법등 집을 재난에서 돌보려는 민간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 76) 벙허각 이씨가 

단순히 ‘음식과 의복에 대해 말하는 것’ 으로 정의하는 이 책은 여자들의 살림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로 살림이 얼마나 많은 방대한 영역을 다루며 경험과 전문 지 

식을 펼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가사 살림 교육은 근대화 이후 이 시대의 공교육에서도 그 

대로 계승되었다. 여성의 근대 교육은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 

당을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 글을 가르치는 여성 교육이 부덕을 헤친다하여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시대 이화학당은 버려진 어린 여자 아이 한명으로 

시작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 시기 조선에서는 구국운동으로서 여학교들 

이 생겨나는데 이때 선각자들은 엄격한 내외로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은 전통을 

개탄하였다. 여성인구는 나라의 반인데 남녀차별로 여성연구를 교육시키지 않아 스 

스로 국가를 약체로 만들었던 것이다.77) 

75) F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성교육’, http;//naver ‘ naver.c。m.
76) 정해은,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F여성과 사회a 8, 창작과 비평사,1997, 8∼ 10쪽. 
77) 신용하, F독립협회와 개화운동.JI,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8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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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의해 1894년 평양에 정의여학교가 설립되고 1895년 서울에 정신여학교 

부산 동래 일신여학교 1898서울 배화여학교 등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정부 

에 의한 여학교 설립은 1908년에 이루어지는 데 이때 발표된 ‘고등 여학교령’은 여 

성에게 공교육을 시키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교육은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 및 기예를 교수함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4월 ‘한성 

고등여학교’ 설립하였다. 

국권 상실이후 일제는 1911년 일제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여성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이 

었으며,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도야하며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본과 외에 3년 이내의 기예과를 두어 재봉 및 수예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 

시 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의 학과목은 국어 및 한문·일어·역사 지리·산술·이과·가 

사·도화·재봉·음악·체조·수예 등이였다.78) 근대화와 더불어 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공교육에서도 여성에게는 가사 살림 교육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살림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일은 1987년 5차 교육 과정까지 계속되었 

다. 남녀 평등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슬로건과 다르게 19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 

의 남녀 학생은 성별에 따라 배우는 것을 달리 했는데 남자는 그때까지 과학 기계 

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기술’과목을 여자는 살림을 잘 할 수 있게 기술 대신 ‘가 

정’, ‘가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은 데로 재능을 

발전시키게 된다. 여성은 재능을 발전시키더라도 음식 바느질 육아 등 교육에 의해 

자신이 친숙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살림 교육을 받은 여 

성들이 공사이분법에 의해 이 살림 영역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평가되지도 기 

억되지도 보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3 ‘ 바느질의 명언들 

살림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살림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일이 

다. 자수가들이 대표적인데 바늘과 설, 천을 사용하는 자수가들은 알게 모르게 가 

정과 학교에서 살림 교육에 충실하였던 사람들이다. 설과 바늘이 가까이 있는 환경 

에서 자라는 여성들이 자수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현희는 세 

계적으로 알려진 보자기 작가이다. 그는 수놓인 보자기, ‘수보’에 집중한다. 전 근대 

78} F한국민족문화대백과.!J, ‘여성교육’, http://terms.nave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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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우리나라에서 보자기는 일상의 요긴한 물건이었는데 김현희는 전통 보자기에 

놓인 도안을 찾아내고 또 재창조해낸다. 전통 자수를 복원하여 현대적 미감으로 보 

여주는 그의 작품은 정교함에서나 미적 성취에서나 일급으로 1994년 한국전승공예 

대전에서 국무 총리상을 받아 대한민국 자수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은 그러나 여성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본 

래 손으로 하는 일에 능했던 그는 어머니가 수를 배우는 바람에 전문인의 눈에 들 

게 되었다. 학교 자수 시간 이미 빛을 발했던 그는 어머니 따라 19살에 자수에 입 

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바늘과 실은 이 작가에게 너무나 가까 

이 있었던 것이다. 

1980년 이화여대 자수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대 섬유예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차영순도 마찬가지이다. 자수를 입문하게 된 계기를 차영순은 이렇게 이야기 

를한다. 

“처음에는 자수과를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철학이나 간호학을 해서 독일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수부를 특활할동으로 하고 있었고 내가 원래 손으로 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수 대회에서 일등을 했어요. 배추와 고추 양파 

등의 채소를 수로 놓은 것 이였는데 일등을 하고 덕수궁에 전시가 되었어요. 당시 이 

작품을 몹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 작품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풍금 

을 샀어요. 고등학교 자수 담당 선생님이 저보고 자수과를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 

서 자수과를 가게 된 거지. 그 때는 학교에서는 늘 수를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가 

사 시간이 있었고 수를 놓았고 항상 수는 내가 제일이었어.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 

는데 중학교 때도 가사에서 애이프런 같은 것을 만들고 장식을 하고 수를 놓아 손으 

로 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었지.” 

1936년 포항에서 태어나 슬하에 자식 둘을 두고 평생 주부로 살아온 78세의 이병 

옥씨는 여성의 바느질 살림 교육과 연관하여 자신의 시대를 이렇게 회고 한다. 60 

년대까지만 해도 한복을 많이 입었고 또 옷은 사 입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늘 바늘을 들고 살았지. 나보다 두어 살 더 먹은 고모, 고모 

같은 사람은 늘 아미모노 손으로 짜는 것 그런 거 했잖아. 뜨개질 배우고. 개실 있으 

면 양말 짜고 했지. 그것도 개실이 있어야 되지만. 수도 놓았는데 옛날에는 수는 베개 

모서리도 놓고 액자에 넣어서 그림도 만들고 병풍도 만들고 했지. 시칩갈 때 가지고 

가기도 하고 했지. 바느질이야 집에서 딸들에게 가르치지. 옛날에는 한복을 주로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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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고 우리 처녀 때도 몽당저고리 입고 살았으니까, 양장도 입었지만 그래도 한복도 

많이 업었으니까. 한복은 짓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치마는 주름 살살 잡아서 조끼 

해서 바느질 하면 되니까.” 

20세기 전반기 까지만 해도 한복 생활이 일상이었고 한복은 수시로 뜯어 빨아 늘 

침선이 필요했다. 한번 빨 때 마다 뜯어서 세탁하고 다시 기우는 것이 일이었으므 

로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바느질은 살림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우련 한복 입고 살았는데 그때 한복 입을 때 옷은 다 집에서 만들어 업는 것 

인줄 알았지 사 업지 않았으니까. 또 빨래하면 옷을 뜯어 하니까 여자들이 바느질은 

다 할 줄 알지. 딸애들은 집에서 가르치지. 그래야 시집가서 시아버지 바지저고리도 

꾸미고 하지. 옛날에야 바느질은 기본이지, 적삼, 여름옷 광목, 안동포 같은 거야 틀로 

박아서 입었지만 옛날에 솜옷 같은 거는 다 따서 빨았잖아. 어릴 때 아직도 생각나는 

데 나도 우리 엄마가 노란 솜 저고리를 해 주는데 그건 거는 다 솜이 들어 있었잖아. 

그러면 다 따서 빨고 다시 꾸미지. 바느질을 다시 하지. 그 때는 또 여유가 되는 집은 

틀이 있었는데 재봉틀, 싱거틀이 제일 좋은 거였지, 그거는 사르르 박으면 다 바느질 

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했지. 요새야 수선집 양재사들이 남자들도 많더라만, 옛날 

에는 그런 거 없지. 남자들이 무슨 바느질을 해.” 

78세의 할머니는 자신이 젊을 때 만 해도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해도 또 시집가면 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자는 시집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 때는 취직 할 때도 없었고 여자는 시집간다고 생각했지 바깥에서 일한다고 생각 

안했으니까. 그 때 우리 고등학교 나올 때 은행에 취직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 시집가면 사표 받잖아.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생각도 안했고 또 할 수 도 없었지. 

학교 선생 그런거 좀 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남녀 공학 이런 데는 여선생들이 가르치지도 못했어. 여학교 조금 가고 그랬 

지, 그러니까 별로 일한다고 생각도 안했고. 옛날에는 대학도 가사과 같은 게 좋았지. 

요새 같으면 어려운 의대 법대 이런 것은 또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이 그때는 많이 

달랐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뭐. 일한다고 생각 안했는데. 일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 

결혼해서 안살림 맡는 것이 여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만큼 여 

성들의 살림 교육이 중시되었다. 바느질 기술은 공적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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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로 받지 못한 여자들이 그나마 가정 경제를 떠맡을 때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 

였다. 살림의 일부로 옷 만들기 바느질에 단련된 여자들은 집이 기울어 공적 영역 

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도 평소 훈련되었던 살림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시집가서 못살면 샀바느질 하고 그랬지. 그때는 바느질감이 많으니까. 명 

숙이 엄마는 아이들 키우는데 전부 바느질로 키웠지. 우리 할머니 옷은 그 명숙이 엄마가 

매번 바느질 해다 주었지. 바느질로 먹고 살았는데 빨래 할 때 마다 옷을 뜸어 다시 꾸였으 

니까 바느질이 많았지. 잘 사는 집에는 빨래를 하면 늘 뜯어서 다시 꾸며야 되는 것이 많으 

니 침모 같은 사람들이 있어 바느질을 주면 해 오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은 바느질은 그래서 

모두 할 줄 알았지. 밥하는 것처럼 옷 입고 살았어야 되니까. 자수는 고급이라는 인상이 었 

지. 베개 잇도 수놓고, 수놓아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병풍도 만들고 이것 너무 하는 사람 꼽 

추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해서 시집갈 때 가져가기도 하고.”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빨래 할 때마다 옷을 뜯어야 하는 경우 바느질은 일상 

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감이었다, 지금 6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어머니를 회고할 

때 바느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집안 식구를 위해서 늘 바늘을 쥐고 

있던 어머니가 살림이 궁해지면 샀바느질 감을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고단한 저녁에 밤늦도록 희미한 호롱불 밑에 바느질 하 

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교육받은 데로 재능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어려서부터 성별분업 공사분 

업에 의해 살림을 책임지도록 길러지는 여성들은 요리, 바느질, 육아 등 살림의 여 

러 분야에 더 친숙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재능을 발전시키는 분야도 그래서 이 여 

성적인 살림 영역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바늘과 실과 가깝게 바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바늘과 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살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어떠한 성취도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자수공예와 한국근현대미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 미술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시대에 시·서·화에 일가를 이뤘던 신사염당을 꼽고 나면 나혜석, 박래현, 천경 

자가 고작 우리가 기억하는 근대기의 여성 미술가이다. 여성은 예술적 재능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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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일까?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것과 달리 당시의 여성 예술 인구는 이보다 훨 

씬 지평이 넓다. 1920년에서 40년까지 나혜석, 천경자 박래현이 다녔던 동경여자미 

술전문학교를 다녔던 한국 여성이 13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_79) 한국 현대 미술사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의 수입과 함께 일본 유학을 통해 시작되었다. 흔히 알려진 데 

로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도 이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라는 근대적 교육을 통해서 

미술가가 되었다. 실상 근대 교육은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의 미술가 탄생의 교두보 

이다. ‘내외법’이라는 조선의 엄격한 공사 분리제도 안에 묶여 었던 여성은 교육에 

서도 소외되었고 더불어 미술 교육에서도 제외되었다. 

한국 전통에서 여성 미술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전통 미술 교육제도의 영향 

도 크다. 전통적인 미술교육은 도제식 장인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미술가가 되 

고 싶으면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 선생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집안 살 

림도 도우며 그림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릎제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방에서 무릎이 닿을 정도의 친밀한 거리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당연히 내 

외가 엄연하였던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이러한 도제식 교육을 통해 미술가가 된다 

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 미술가는 유교적 섹슈얼러티 담론이 

다소 힘을 잃고 미술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는 근대기에 출현하게 된다. 근대기의 

여성 남성 작가들이 큰 학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제교육으로 작 

가가 될 수 있었던 남성들은 유명 작가라고 해도 학력이 시원치 않았는데 알려진 

바데로 여성 미술가들은 모두 일본 유학 출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미술가는 모두 ‘미술’로 분류되는 ‘회화’분야를 전 

공한 사람들이다. 나혜석은 양화 천경자 박래현은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실상 이 

여성들이 알려진 것은 동양화 서양화라는 ‘미술’을 전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역사가 있다. 이 시기 더 많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유 

학을 하였는데 여성들의 유학은 서양화 동양화 등 ‘미술’ 부분이 아니라 자수라는 

‘공예’부분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동경 여자 미술전문대학 ‘자수과’로 유학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 현대 자수공예의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한 박을복이 1935년 동경 미전 

자수과로 유학하였다. 그전에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1915년 장선복, 1930년 전명 

자, 김연엄, 1932년 김소판례, 박여옥, 심재순, 1934년 최복녀가 유학하였고 같은해 

1935년 조정호, 나사균, 박순경, 김태숙, 석춘봉이 수학했으며, 1936년에는 박유분, 

이장봉 윤봉숙, 1937년 원예례 등이 동경미전 자수과에서 공부하였다.81) 

79} 김철효, 「구술사를 통해서 본 20세기 한국의 자수 미술사들」, F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 
수」,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8이 신지영, 「여성의 역사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미술사」, F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하나의 예로 검기창과 박래현은 유명한 부부 미술가인데 김기창이 
거의 무학에 가깝다면 박래현은 통경여자미술전문학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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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학생이라면 일본 가서 대학교육 받는 신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장안에 

화셋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 여성들이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이들은 ‘미술’이 아니라 여성적인 ‘자수’를 했기 때문이다. 하잖은 ‘살림’을 했다는 것 

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외법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살림에 집중되어있었던 시기 

설과 바늘은 여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미적 공간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권장되던 자수는 신식 교육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을 때 여성이 신 

문화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여성이 바깥 세상에 나가 교육을 받 

는 것을 두려워하던 전통 사회를 넘어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은 분명 근대기 신문 

화의 혜택이다. 그러나 아직 여성 교육에 대해 저항이 거센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 

문화와 접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자수는 전통적으로 부덕의 상징이었다. 내훈이나 

규합 총서에서 보듯 집에서 실을 잣고 의복을 만들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바늘과 실 

은 살림의 상징이었다. 자수는 여성교육에서 여성의 도덕적 수련의 도구이기도 하 

였는데 땀을 기워나가는 침선 작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덕 수련의 

수단으로 여겨졌다,82) 근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초에도 자수는 여성들의 생활의 중 

심이었는데 양가집 규수라면 베개, 수젓집, 방석 등의 혼수품을 스스로 만드는 관 

습이 있었다. 자수를 비롯한 침선 작업은 20세기 초까지 엄연히 여성들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또 규방 예술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1935년 같은 학교에 자수과로 유학한 나사균이 그 대표적 예이다. 1913년 경기도 

수원 나씨 집안에서 출생한 나사균은 나혜석과 육촌지간이다. 1934년 동덕여고를 

졸업하고 도일하여 1937년 동경 여미전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하였다. 그 뒤 호수돈 

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1938년 1939년 조선 미전에 입선하였다. 나사균은 나혜석 때 

문에 어려웠던 자신의 일본 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학교 졸업한 나혜석이 나와 육촌 지간인데 다들 알다시피 그녀의 삶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많이 앞서가 집안 어른들이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셨 

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 친구 몇 명과 사흘 동안 배를 

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일본으로 건너갔다.않) 

‘나혜석 콤플렉스’라는 말이 종종 쓰인다. 나혜석같이 재주 있고 교육받은 여성은 

오히려 불행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1896에 수원의 갑부 집 나씨 집안에 태어난 

총명하고 아름다운 나혜석은 장안의 화제였다. 1913년 진명여자고등보릉학교를 졸 

81) 김순애, 「근대 한국 자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5, 10쪽. 
82) 허동화, F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큐방 문화」, 현암사, 1997, 43쪽. 
83) 심철웅, 「동경여자미술학교와 한국근대미술」, F월간미술.!I. 200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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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할 때는 최우등이었다. 선각자 집안으로 당시 여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본 

유학도 하였다. 서양 그림을 본적도 없고 유화 물감을 ‘고약’이나 ‘쥐똥’ 쯤으로 알았 

던 시대 통경 가서 ‘양화’를 전공할 만큼 선진적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보는 부덕과 

살림을 중시하는 전통 여성과 반대였다. 교육받은 신여성답게 자신의 애정 표현도 

자유로웠는데 그러나 이 자신만만한 삶으로 나혜석은 집안에서 내쳐지고 거리의 행 

려병자로 죽게 된다. 나혜석의 조카 나영균은 고모인 나혜석을 이렇게 기억한다. 

내가 고모를 처음 본 것은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1941년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집 앞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떼를 지어 어떤 남 

루한 할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 회색 승복을 업은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지척거리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아래턱이 내려앉아 입은 벌어진 채 럴덜 떨리 

고 안경 렌즈 뒤에서 유난히 커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 없이 멍청해보였다. 아이들의 

무리와 함께 걸어가던 나는 그 할머니가 우리 집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 

랐다. 그리고 그녀가 나의 고모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어머니는 고모를 

건넌방에 숨겼다 ... 고모를 보면 아버지의 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모를 숨 

겨야 했다. 84) 

여기에서 아버지란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을 말한다. 이 오빠의 지지로 나혜석은 

여자의 교육이 금기시 되는 시기 일본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바깥교육을 

받아 당당했던 나혜석은 여필종부와 정절이 목숨보다 중한 당시 연애 사건으로 장 

안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곧 사랑했던 오빠와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1946년 52세의 

젊은 나이로 거리를 떠돌다 죽음을 맞았다. 그 시대 보통의 집안이라면 딸들이 재 

주 있어도 바깥 교육이 딸을 망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행려병자로 죽음을 맞 

았으니 나혜석은 여자가 여필종부 안살림에 충실하지 않고 바깥바람 들 때 얼마나 

비참해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었다. 

130여명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유학한 한국 여학생들이 자수를 전공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이다. 집안에 충실하고 부덕을 갖춘 순종적인 여자가 되는 길만 

이 여자의 살길이었던 시대 전통 부덕의 상징이었던 자수는 신교육을 갈망하던 여 

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1915년 경기도 개성에 태어나 1935년 

같은 학교 자수과에 유학하였던 박을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수에는 취미가 있었으나 이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으리라고는 당시 생각하 

지 못했었다. …문학소녀로서 넓은 세계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웠다…여고를 졸업 

84) 나영균, F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3, 195∼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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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서울로 올아와 이화여전 영문과 예과에 입학했다. 서울의 생활이 개성에 비해 

낯설고 폭이 넓게 느껴졌지만 나는 팬지 무언가 다른 더 넓고 큰 세상으로 가야할 것 

같은 공상에 잠기곤 했다. 마침 이종사촌언니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방학 때 

고향을 찾은 언니에게 동경유학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도움을 청했다. 집안에서는 

어린 딸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이 불안하여 동경 유학을 반대하셨으나 한번 마음먹 

으며 꼭 해내야 하는 나의 고집을 쩍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술대학을 선택한 것 

도 사범과 자수부를 선택한 것도 언니의 조언에 따라서였다.£) 

여성 살림, 부덕의 상징이었던 자수는 새로운 세상과 신교육에 열망이 가득한 여 

성들이 그마나 신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던 과목이었다. 박을복은 1933년 호수돈 여 

고를 졸업하고 1937년 동경 여자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하였다. 호수돈 

고등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8년 조선미전 입선, 1961년, 1962년, 1963년 국전 

입선, 1962부터 97년까지 개인전 총 6회를 가진 대표적인 자수가이지만 자수라는 

여성적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을복은 평생 작업에 매진해 현재 서울 우이동에 자신이 살던 살림집을 개조해 

만든 박을복 자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은 데로 자신의 재 

능을 발전시키기 쉽다. 여성들이 바느질과 살림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바느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그 

일이 공사 이분법의 ‘사적영역’의 ‘살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는 아무런 공 

식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자수가의 한 

한상수는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 일인자이다. ‘자수패불’로 제 6회 전승 

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198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80호로 지정되었다. 올해 

80인 그는 20살 때부터 60 평생을 자수에 받혀온 셈인데 어린 시절 동네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자수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선 것은 한국 전쟁 막바지인 1953년 동경여미전 출신의 자수계의 대 

모 조정호 선생을 만나면서이다. 그 후 그는 전통 자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옛 자수 

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수집도 했다.%) 1963년 수림원 자수 연구소를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60여 가지 한국 자수기법을 복원한 책도 출간하였다. 1971년 

85) 박을복 자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embromuseum.c。m
86) F아시아경제a 2013년 9월 6일, F농민신문a 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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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수, 1974년 이조자수, 1979년 흉배, 1983년 불교자수를 출간하면서 한국 자 

수를 정립하였다. 

여든의 나이를 맞아 한상수는 2014년 봄 ‘한상수 60년 전‘을 계획하고 있다. 스 

무 살 때부터 육십 평생을 자수에 받쳐 대한민국 자수명장에 오른 한상수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일에 그러나 의외의 답을 한다. 수공과 품이 많아 들기로 자 

수만한 것이 없다. 한 땀 한 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자수인데 60여년 그 

가 쏟아 부었을 시간에 숙연해진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더디고 힘든 노동이 힘들 

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를 놓을 때는 ’신이 나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데‘ 정작 힘든 일은 자수를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소일거리‘로 취급하는 것이 

라고 말한다. 

그동안 학교를 세워보고도 싶었고, 학자가 나와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연구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자수가 예술품으로도 고급 상품으로도 취급받지 못하 

고 있다87) 

고 하소연한다. 우리 전통 자수가 가진 우수한 기술과 세련된 아름다움, 오랜 역사 

에도 제대로 입지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무관섬’이 가장 문제라고 한 

다. 평생 실과 바늘과 싸워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 

라 자수를 예술로 보지 않고 자수가를 ’쟁이‘쯤으로 보는 인식이 더 그를 아프게 했 

다. 

한상수가 돈 없고 해서 자수 하는 줄 알아요. 자수는 쟁이로 불려요. 수는 이론이 있 

어야 해요. 지금 명지대학인데 그때 나는 서울 물리 사범대학 출신이었고 당시에는 2 

년제 이지만 그 후에 국립 자미원 수예과 양재과에서 가르치고 경기고녀에서 가르치 

고 정수 직업 훈련소에서 가르쳤어요. 74년 ‘이조의 자수’ 책을 내고 83년 ‘불교 자수’ 

책을 내었어요. 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는 자수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과거의 한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일을 하는데 일본식 서양식 중국식 자수에 밀리던 한국 자수 

를 복원하기 위해 수기법이 다른 한국 자수법을 복원하여 책으로 정리하였다. 60 

여가지 한국 수를 정리 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사라져 가던 ‘안주수’ 기법을 전수받 

았다. 평안남도 안주는 예부터 명주가 유명하고 자수를 배우는 남자들이 양성돼 있 

었던 것이다. 

87) F아시아경제a 201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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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뿐 아니라 자수품들, 왕가의 자수품이나 관가나 민간에서 쓰던 복식류, 쓰게 

같은 여성 장신구나 신발 혼인 제사 민속품 등 자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집하였다. 자수는 의복, 장신구를 넘어서는데 주거 장식용 병풍이나 종교적 목적 

으로 불사에도 이용되었다. 그래서 한상수의 작품은 고고학적인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분에 따라 용 기린, 사자 공작 해태 등이 각 흉배보자기 한복, 노리개 등 

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 추적하였다. 삼국시대 천수국수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 

자들과 함께 20년을 소요했으며 조선시대 순조임금의 딸 복온공주(1818-1832)가 혼 

인할 때 업었던 대례복을 복원하였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활옷은 길복을 의미하 

는 각종 화훼, 과일이 수놓아져있고 보문과 색실 수무늬에 테두리가 금실로 둘러져 

있어 궁궐의 공예양식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자수 대례복은 공주의 6대손 김귀년씨 

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자 대여섯 명과 다섯 달에 걸려서 복원한 것이다.잃) 

한상수는 자수를 ‘바늘과 실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한다. 60평생 자수에 폼 

바친 그는 자수는 ‘미술과 공예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평한다. ‘미적 감각과 기 

능성을 실과 바늘을 통해 잘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수가 미적 극치라 

고 이야기 한다. 

자수는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문학도 아름답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자수라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수가 마치 규방여성의 인내와 성품을 위한 가사쯤으로만 생 

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라며 오래 쌓인 섭섭함을 럴어놓는다. 

김현희도 마찬가지의 슬픔을 토로한다. ‘보자기’를 한다고 하면 백이면 백 ‘도자기 

냐’라는 질문을 한다.%) 그만큼 보자기 같은 수보에는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조선 

궁중 자수의 맥을 이어오는 김현희는 1994년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 수 

상하였고 이어 97년에 문화재청에서 ‘자수명장’으로 인정받았다. 허동화 자수박물관 

장이 ‘신이 내린 솜씨’로 극찬하는 그는 수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이다. 어렸을 때부 

터 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잘 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스승이 

‘고등학생보다 낫다’고 했고 붓글씨를 쓰면 ‘22년동안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 

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수를 좋아해서 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윤정식 장인은 조선 궁중의 수방 

나인에게 직접 자수를 배운 수예가인데 당시 주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자수를 가르 

88) 한상수 박물관 웹사이트(www, hansangs。。.c。m); F아시아경제a 2013년 9월 6일. 
89) F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90) F메종(Mais。n)』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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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주고 있었다. 이곳에 어머니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김현희는 어머니가 가져옴 수 

본을 보고 수를 따라 놓았다고 한다. 어머니 편에 전해진 김현희의 자수를 본 윤정 

식은 ‘이 아이는 내가 끼고서 가르쳐야 겠다’ 했다고 한다. 이때가 64년이었고 그때 

부터 김현희는 스승이 정릉으로 이사 간 68년까지 매일 그의 집으로 가서 수를 배 

웠다. 처음에는 베갯모를 배우고 그 다음 한문 전서를 놓았다. 자수만이 아니라 활 

옷 흉배 같은 바느질의 모든 것을 익혔다. 윤정식 선생은 김현희에게 수본까지 물 

려줄 정도로 제자를 아꼈다. 

김현희의 하루는 구도의 길을 가듯 수에 집중되어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느질 하는 그는 저녁 먹은 뒤 두세시간 잠들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 

시까지 바느질을 할 정도로 수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지녔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바느질을 잘하면 샀바느질로 연결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스승은 ‘네 바느질은 샀 받 

고 팔게 아니다. 작품을 하라’고 일깨워주었다. 먹고 살려고 꽃꽂이도 해보고 꽃집 

쓰는 리본을 말아주는 부업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밖에 볼일 있어 나가면 주머니 

에 리본 천을 잔뜩 넣고 가 걸어가면서도 리본을 접을 지라도 자수로 돈 벌 생각을 

안했다고 할 만큼 예술로서의 자수에 자부심이 강하다.91) 

초창기에는 이불보, 베게보등 일상의 다양한 형태를 하다가 1986년부터 수가 놓 

인 보자기 곧 수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 궁중자수 도안을 사 

용한다. 수보의 문양이 해학적이고 아름다워 옷과 그릇에 디자인해도 손색없다 고 

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순박하면서 해학적인 수보에 빠지게 되고 이렇 

게 훌륭한 도안을 남겨준 선조에게 감사한다고 한다. 그는 이 수보에 40년의 예술 

가적인 열정을 지켜왔다. 

머릿 속에 남아있는 그림을 내 보자기에 다 담으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 어찌 쉴 수 있겠어요 .. 난 이제 전시를 해도 내 작품을 안 팔아요, 내 자료로 

모아놔야지 .... 92) 

그가 하는 보자기 작업도 예술이자 고고학에 버금가는데 보자기는 사용계층, 제 

작 방법, 구조, 문양의 유무, 종류, 용도 색상 재료 등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 

류할 수 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것은 궁보, 민간에서 상용하는 것은 면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특수 의식용 보가 있고 제작 방법에 따라 수보, 식지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건을 포장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 

보 이불보 옷 보등 일상생활에 구석구석 쓰였고 복을 비는 종교적 주술적 의미도 

91) F한국일보a 2004년 4월 20일. 
92) F메종(Mais。n)」 2010 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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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자수와 천이 어우러진 그의 보자기 작업은 또 하나의 고고학이며 창작이라고 

할 수 었다. 박물관에 가서 옛 자수도안을 찾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재창 

조하기도 한다. 비슷한 도안이라도 해도 그는 색의 배합과 형태로 네, 다섯 개로 다 

시 바꾸어 놓는다. 조각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색의 조합이다. 꽃을 잘 기르는 김 

씨는 ‘자연에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단풍 든 오대산을 보고 온 다음에는 붉은 계 

통 천을 모아 ‘낙엽진 오대산’을 만들기도 했다.93) 

인천 무형문화재 13호 김계순도 마찬가지이다. 1923년 함경남도 4남 1녀 외동딸 

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예술 재능이 많아 자수시간 자 

수 밑그림을 그릴 때면 예술 표현이 풍부했다고 한다. 숙명여대 기예과를 졸업하였 

고 미술에 대한 꿈으로 중국 대련 미술학교에 유학하였다. 1953년 국방부에 정훈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기관의 요청으로 자수 도안과 수를 맡을 기회가 생겼 

다. 생각지도 않게 맡은 자수품이 완성되자 상대방에서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받 

게 되고부터 본격적인 자수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김계순은 원래 회화적 소질이 

풍부해 밑그림도 복사를 하기보다 직접 붓으로 천에 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 김계순의 수는 자연 염색으로 시작하는데 숨겨진 색을 자연에서 찾는데서 시작 

한다. 전통 자수를 현대화하여 현대 미술과 마찬가지 추상으로 수작업을 할 뿐 아 

니라 실험적으로 실을 대신하여 머리카락으로 초상화 자수를 재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에 버금갈 만큼 지적이고 현대 미술에 못지 않는 창의성에 

번뜩이며 미적으로도 일급인 자수 작업은 한땀 한땀 공들여 만들어지고 나면 규방 

공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 수보는 일급의 미적 성취를 보여도 고가의 현대 미 

술 작품 같은 인식이 없다. 김현희 말대로 ‘보자기를 한다’면 ‘도자기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6. 자수공예와 미술 

그러나 실상 자수를 질적으로 보면 ‘예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대 미술은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다. 캔버스를 칼로 찢기도 하고 물감을 통째로 쏟 

아 붓거나 던지는 것도 모자라, 캔버스에 담배꽁초나 오줌을 뿌리기도 한다.94) 쓰레 

기를 주어서 작품을 하고 폐차를 기계로 우그려 뜨려 조각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 

작품들은 예술적인 성취가 엄청난 걸작들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품이 들 

93) F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94) 대표적인 예가 앤디 워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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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적 성취가 일급인 우리네 자수는 왜 예술이 되지 않을까? 쓰레기도 담배꽁초 

도 현대 미술이 되는데 왜 유독 실과 바늘은 되지 않는 것일까? 공사담론은 재주 

있는 여자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고 한없이 땅으로 끌어내는 몇이다. 한상수는 ‘수 

에 대해 인식’이 나쁘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수에 대한 인식이 나빠요 학생들도 가르치면 좋은데 유치원에서 만들기로 해보았더니 

손 찌른다고 하면서 안 가르쳐요. 손 찌르는 것 한 본도 본적이 없는데 수에 대한 인 

식이 나쁘니 안 가르치려 해요 

결국 해결책은 그의 말대로 수를 ‘예술화’시켜야 된다. 실상 자수를 현대 미술처 

럼 보이게 하는 일은 아주 쉽다. 한상수는 자수 현대화에 따라 추상화에 영향을 받 

은 자수도 작업한다. 한상수도 김계순도 자신들이 추상 자수를 했더니 미술 하는 

화가들이 놀란다고 업을 모은다. 

내가 추상화로 수를 놨더니 깜짝 놀라고 화가들이 수도 이런 것을 하냐고 해요 

현대 미술처럼 추상 자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과 바늘이 들어가는 

자수는 아무리 해도 ‘집에서 여자들이 인고로 하는 규방예술‘ 인식이 있다는 것이 

다. 식구들 옷과 이불 같은 것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을 모아두었다 수를 

놓았던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쓰레기도 폐차도 현대 미술이 되지만 

여자들이 집에서 옷 만들어 주다 남은 천 조각 실타래로 작품을 하면 현대 미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살림’이지 ‘미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해보아 ‘공예’이지 ‘미술’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상수, 김현희 같은 사람 

들도 ‘장인’, ‘명장‘으로 불리지 ’예술가(artist)’가 되지 않는다. 한상수 말대로 ‘쟁이’ 

라는 것이다. 

1957년 이화여대 자수과를 나와 유럽에 유학 벨기에의 루뱅 시립 아카데미 장식 

미술과와 라 캉브르 국립시각예술학교 연조각과(軟影刻科)에서 수학한 차영순은 젊 

은 예술인답게 실과 바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는 자수 공예와 현대미 

술을 잇는 교두보이다. 차영순은 현재 이화여대 섬유예술과 교수로 재직중인데 

2004년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은 섬유를 사용하였지만 섬유와 실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회색 바탕에 노란 천이 놓여진 그의 작품은 몬드리안 같은 거하 추상을 

연상시킨다. 2011년의 전시에서는 닥종이를 꼬아 실처럼 씨설과 날실로 만들었다. 

일렬로 늘어선 실이 튀어나와 부조 같은 느낌이다. 차영순은 실과 바늘 섬유가 단 

순히 살림의 도구가 아니라 현대 미술의 완벽한 미디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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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순에서 보듯 자수가들의 한이 쌓이는 공예와 미술의 경계가 따지고 보면 석 

연치 않다. 겉보기에 미술과 공예를 분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미술 작 

품을 능가하는 미적 완성도와 정서적 깊이를 지닌 공예품이 얼마든지 았기 많다. 

실상 공예(craft)와 동떨어져 ‘미술(턴ne arts)' 이라는 장르가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 

지 않은 일이다. ‘공예 (craft)'라는 말은 원래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미상 ‘미술(art)'과 동의였다.%) 라틴어 ’ars'는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미술(따t) ’의 어원이 되었는데 로마시대 이 말은 ’공예 (craft)'와 같은 뜻으 

로 사용되었다. 두 낱말 모두 ‘기술’을 의미하였다 .. %) 실지로 미술과 공예가 분리되 

기 시작한 것은 근자의 일이다. 공예와 독립된 미술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이지만 오늘날에 가까운 의미의 미술이라는 분야가 생긴 것은 18세 

기였다. 같은 세기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도 이때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단어 ‘미술(fine arts)’이 생겨난 것은 그보다 늦어 18세기 후 

반의 일이였다.97) 

공예와 미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는 ‘유용성’이다. 현대 미학을 확립시킨 칸트 

의 영향으로 칸트 이후 미는 ‘무목적성’ ‘무용성’과 결합되었고 칸트 미학이 기반이 

되어 ‘무용성’이라는 것이 현대미술과 그 이외 것 곧 ‘공예’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아무리 그 미적 특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쓸 용도로 제작되었다면 이는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98) 

그러나 공예는 여성 미술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다.%) 여성주의관점에서 

공예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여성의 작품들이 ‘미술’이 아니라 ’공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사규범에 저촉되어 있는 여성들의 미적 작업은 대부분 집안에서 식구 

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자수가 대표 

적인 경우이다. 미술사는 ‘미술(fine arts)’에 대한 역사이다. ‘공예’로 분류된 여성들 

의 작품이, 그것도 살림에 요긴한 물건들이 무용성을 주장하는 ’미술‘의 역사에 남 

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70년대 여성주의 운동이 거세지자 서구에서는 뀔트 논쟁이 촉발되었 

다. 1960, 70년대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하던 뀔트가 하나의 예술 장르가 

95) Kenneth R. Trapp, A Theo.η7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ε'xpression, The University 
。f N。rth Carolina Press, 2007, p.13; 신지영, 「여성의 역사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미술사」, 
F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JI,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96) Trapp. p.210. 
97) Trapp, pp.71∼73. 
98) Trapp, pp.215∼217. 
99) 미술사에서 공예와 미술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 Griselda p。11。ck 1983, R。zsika

Parker 같은 미술사가에서 였다. 이들은 서구에서의 자수와 그림의 변화하는 위상을 역사적으로 리 
서치 하면서 순수미술의 위상을 탈신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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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현재 ‘뀔트 아트(quilt 따t)’ 혹은 ‘아트 렬팅(않t quilting)’은 공예라기보다 

미술품(fine 따ts)로 분류된다. 1971년 휘트니 뮤지움의 전시 ‘미국 뀔트의 추상 디 

자인(Abstract Design in America Quilts)’는 뀔트가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이정표적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뀔트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하얀 벽에 한 작품 씩 독립적으 

로 전시되었다. 뀔트는 보통 시장의 매대에 아무렇게 쌓여 있기가 보통인데 갤러리 

의 흰 벽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전시되자 미술품과 진배없었다. 마침 렬트는 당시 

유행하던 넓은 색면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던 색면 추상, 마크 로드코, 바넷 

뉴먼의 작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휘트니 전시는 여러 나라를 순항하였고 이 후에도 1986년 로스앤젤레스에스부터 

시작한 국제 순회전인 ‘뀔트전 (The Art Quilt)’ 전, 1976 뉴욕 컨랩포러리 공예 미 

술관에 열린 ‘새로운 미국 뀔트(The New American Quilt)’ 등에 의해 여성의 실과 

바늘은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 즈음 순수 미술 장르에서도 여성주의에 공 

감하여 실과 바늘로 작업하는 Jean Ray Laury, Radka Donnell 같은 여성 미술가들 

이 나타나므로 설과 바늘의 다른 위상을 보여주었다. 

마침 1980년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밴드 렬트(The guilts of Gee’s 

Bend)'는 기성 현대 미술에 대한 의문과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확장 하 

였다. ‘지 벤드는 렬트’는 알라바마 주의 지 밴드(Gee Bend)라는 곳에 거주하는 흑 

인여성들이 집단으로 만든 렬트이다.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된 것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는데 미국 흑인의 역사가 그렇듯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이들은 이 곳 목화 

농장에서 일하였다. 그 백인 주인의 이름이 조셉 지 (Joseph Gee) 였다. 여성 노예들 

은 짱이 나면 모여서 고된 나날 속에서 짜투리 천을 가지고 뀔트를 만들었다. 이 

뀔트는 물론 험한 시절 아이들을 덮어주고 식구들을 따뜻하게 하기위한 것이었다. 

지밴드 궐트가 널리 알져지게 된 것은 그 독특함과 아름다움 때문이다. 대담한 

아프리카 패턴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뀔트는 독특한 색채 배합과 패턴을 보 

이고 있다. 공동체를 지탱해왔던 힘과 그 예술적 아름다움 때문에 1969년부터 지밴 

드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 브링검 도서관에서 구술사와 함께 전시 

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2년 휴스턴 미술관에서 이 궐트에 대한 미술적인 조명이 

벌어졌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고상한 미술작품만을 주로 취급하던 휴스턴 미술관 

관장, 피터 마리조(Peter Marizo)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미술관이 이러 

한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 나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여성 미술의 가능 

성을 제시했다. 곧 지 밴드 궐트는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의 휘트니 뮤지움에서 

전시되고 더불어 “미국이 이때까지 생산했던 예술작품 중 가장 기적적인 예술”이라 

는 것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위상을 달리 하였다. 지밴드의 뀔트는 그 후에도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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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어 전시를 하였는데 스미소니언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둥 미국 대표적 

인 미술관을 순회하였다. 100) 

여성의 실과 바느질은 현대 미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독립성과 

일회성, 개인의 영감, 천재를 주장하고 또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곧 무용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술을 새삼 반문하게 한다. 험한 세월 아이들을 살리 

기 위해 가족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 

를 이어가기 위해 여자들이 묵묵히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천조각들은 왜 미술이 되 

지 않는단 말인가? 70년대 80년대 여성주의의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이 나타났고 예술로서의 뀔트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공적 영역에서 개인적으 

로 오만하게 제작되는 현대미술과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림의 형태로 만들어 지는 

여성들의 미적 작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짜투리천으로 이름 없이 그것도 집단으 

로 만들어 지는 이런 미적 작업들은 어느 모로 보나 현대 미술의 정의에 맞지 않 

다.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살피려는 이 한땀 한땀의 예술 작업들은 그 바깥 

의 정의야 어찌됐던 진정한 예술의 무게가 실려 있다. 현재 휴스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궐트 축제가 열리고 있다. 

7. 잘렴의 또 다른 명언: 장과 검치의 명언 

바느질과 더불어 음식 또한 살림의 커다란 축이다. 내훈에 따르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음식을 정갈히 하여’ 조상과 집안어른을 모시는 

것이었다. 딸들은 가사 일을 도우면서 가정교육으로 음식을 배웠다. 음식 솜씨 좋은 

집안의 딸들이 더 좋은 색시감이 되곤 하였다. 나주 나씨 반계공파 25대 종부 강순 

의는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친정 어머니 덕에 얼굴 한 번 안보고’ 나주 나씨의 종 

부가 되었다. 종갓집 며느리로 일 년에 제사만 14번인 시집에서 그는 봉제사 접빈 

객을 위해 시어머니로부터 고된 음식 수련을 받았다. 

덕분에 200여 가지의 김치와 130여 가지의 장아찌를 포함해 10007}지의 전통음식 

을 만드는 명인이 됐다. 총 5대가사는 층층시하에서 익힌 음식솜씨이다. 먹 솜씨만 

하여도 식구들이 방앗간 떡을 싫어해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제철에 재료로 만들어 

제철 맛 을 낼 뿐 아니라 자연색으로 물들여 모양도 좋게 해 냈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도 음식 만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 살림 사는 주부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 

한다. 

10(]) http://www.smith。nianmag.c。m, http://en.wikipedia.。rg/wiki/Boy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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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 식구들 건강 지켜 주려면 주부들이 항상 구정물에 손을 담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돼, 나도 손 예뻐지고 싶고 폼매도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식구들 건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떨 때 김장철에는 두, 세 시까지 김치 

를 절이고 하지 ---우리가 죽으면 전통음식은 끝나잖아. 지금 가르치는 것은 선생도 

퓨전이잖아. 

이 혹독한 종가 집 살림 때문에 ‘전통음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강순의의 

경우 ‘사방 80리가 종가 소유였던 땅을 다 팔 정도로 하는 사업마다 잘 안된 종손’ 

때문에 자신이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강순의는 김치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 

데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남편 때문 이라고 한다. 다 팔아먹고 가진 것이라고 

는 친정과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살림 음식 솜씨뿐이었다. 남편이 승승장구 하였다 

면 주부의 ‘살림’으로 끝나고 말 음식 솜씨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공적 영역 

으로 나왔다. 폐백 음식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해주면 그 사람이 두어명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현재 강순의는 김치 장인으로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 

순의 경우는 여성의 가사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가를 보여준다. 

경기도 안성 일죽변에 자리 잡은 서일농원 서분례 원장은 살림을 기업화한 사람 

이다. 가족에게 좋은 장을 먹이기 위해 시작한 콩 농사와 장 담그기가 업소문을 타 

지금은 2천500여 개의 장독에 된장과 간장 고추장과 장아찌가 그득하다. 거무스름 

한 장독이 줄을 서 장관을 이루는 그의 농원은 이제 사람들이 밀려오는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처음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1년 농사를 지으니까 콩 5가마가 나오더라고. 그걸로 메주를 만들어 간장, 된장 

을 담그니까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돌렸지. 반응이 좋 

아 다음 해엔 콩을 107}마로 늘렸어. ---우리 것을 지켜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먹거 

리야. 요즘 보니까 웰빙이다, 슬로우푸드다 찾고 있던데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 온 게 바로 최고의 건강식이야. 101) 

현재 농원은 3만 평으로 늘어났다. 11월 12월부터 장 담그는 일이 시작된다. 콩을 

가마솥에 삶아 초겨울에 메주를 띄운다. 메주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서 말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잘 정돈된 농원 한편엔 콩을 삶는 데 쓰는 13개의 무쇠 

가마솥이 장작불을 때는 부뚜막마다 걸려 있고 원두막 지붕 밑엔 건조된 메주들이 

한가득 달려 있다. 재래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데 ‘어머니의 그리운 손맛’이라는 살 

101) F연합뉴스」 2007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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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여자들의 사적 영역에만 두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 

와 상업화한 셈이다. 

그의 살림 사업은 상업화, 전문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분야까지 폭을 넓혔다. 

25000개의 독이 늘어져 있는 농원은 장관을 이루는데 ‘식객’ 같은 영화 촬영 장소로 

쓰여 이미 경기도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농원 앞에는 수많은 소나무들이 빼독히 

들어서 있는데 댐건설로 수몰위기에 있는 소나무들을 옮겨 심었다고 한다. 휘고 구 

부러진 제각각의 형태가 예전 우리네 마을을 생각하게 한다. 줄을 지어 늘어선 장 

독대, 무쇠 솥이 걸려 있는 부뚜막, 누런 메주덩어리가 열을 지어 걸려 있는 원두 

막, 이 모든 풍경들은 기억 저편에 묻어 두었던 옛 살림집을 끌어내고 있다. 나지막 

한 기와 돌담에 소나무와 장독대가 있는 풍경은 조선 살림집의 미감을 이 농원에 

적용한 것인데 그 방향이 맞아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이 농원은 장이라는 음식 살 

렴 뿐 아니라 살림집의 공간구성 그 미감까지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상업화 전 

문화 한 데 성공하였다. 

무시되고 하잖게 여겨졌던 여성들의 일 음식도 전지구화 시대 서구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슬로우 푸드는 1986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졌다. 슬로 

운 푸드는 말 그래도 ‘느린 음식’이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같은 ‘빠른 음식, 패스트 

푸드’에 대항한 사회 문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몇 개의 회사가 쏟아내는 빠르고 거 

친 음식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지역의 음식 문화 

는 사라지고 있다. 지역 식당 및 지역 경제가 고사할 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도 

변하고 있다. 각 지방마다 발전시켜오던 조리법이 사라지자 음식의 문제는 이제 단 

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느린 음식’은 오랜 시간 지역의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발전해온 조리법으로 만들 

어지는 음식이다. 말 그대로 느리고 오래된 음식이다. 바다가 가까운 지방이면 바다 

와 갯벌에서, 고산지면 고산지대로 그 자라나는 먹거리가 다르다. 이들은 세월에 숙 

성한 조리법을 가지게 되는 데 이 지역 음식은 오랜 여성들의 살림이었다. 이 살림 

이 전지구화 시대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 중시된다. 그래서 느린 음식운동은 오래 

된 전통 조리법을 찾아내고 이를 기록화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느린 음식 

의 이러한 음식, 문화 운동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 현재 500여개국 각기 다른 나 

라에서 1000개의 지역 전통 음식을 모으는 카탈로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먹는 것은 살림, 여성의 일을 넘어 지역의 가장 독특한 문화인데 이 때문에 느린 

음식의 음식 페스티벌은 음식과 여성을 넘어 지역의 문화 페스티벌이 되었다. 격년 

제마다 열리는 느린 음식 페스티벌에서는 요리사가 조리법을 공개하기도 하고 시연 

하기도 한다. 티뱃 승려가 가져온 염소 치즈와 슬로바키아의 소세지, 알래스카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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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서 말리는데 만 6개월이 소요된 연어 껍질 등 기후와 지역 특색에 

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느린 음식’ 축제에서이다. 감자뒤김과 거칠게 만 

맞는 특이 

가 

경 

넘어 

어떻게 

있 

지역 소농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전지구적 

것이고 여자의 살림을 

먹거리들이 어디에서 

음식들이 마구 소비되고 

든 햄버그로 잊어버렸던 맛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102) 

운동은 ‘테라 마드레(대지의 어머니)’라는 

능하게 했고 현재 ‘테라 마드레’는 생산자 직매 마켓를 

제는 먹거리마저 일원화하고 있다. 음식은 매일 

건강과 지역 경제, 문화 정체성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 

오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리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일원화된 지구 경제에 지역의 땅이 생산해내는 농산물로 지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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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성의 일을 평가하지 않고 여성이 

자취,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 남성이라는 성에 따라 역할이 

공사이분법은 여성을 가정 사적영역과 동일시하면서 무엇이든지 이 사적 

일이라면 가볍게 평가한다. 아이를 키우고 음식과 옷을 만들고 나이든 사람을 

피고 식구와 집안을 살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공적인 보상이나 

여자의 살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정치 경제 같은 공적인 

여자들이 집과 살림에 묶여 있었으므로 여자들의 

푸코가 이야기 하듯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다. 

지나간 과거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으므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의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선택 과정이 힘의 관계를 반영할 수 

따라서 한 사회가 회고하는 과거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권력관계를 

수밖에 없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공사 영역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역사는 남자들의 영역 

정치 경제등 공적인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자들의 살림이 

리 식구들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다고 해도 아무도 기록해 주지도 기억해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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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존감이 낮다면 이는 살림의 역사를 하잖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 

이기도 하다. 여성의 일을 평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하는 살림이 아무렇 

지도 않게 평가 받고 그 ‘하잖은 일’만큼 여자들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여성들은 자 

신의 살림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 주부들은 흔히 집 

안일을 다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집에서 논다’라고 대답한다. 집안 살 

림은 ‘일’이 아니라 ‘노는 것’이라는 남성 중심사회의 일반적 시각, 곧 여성의 일을 

무시하고 하잖게 보는 시각을 여성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내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을 하고 집안을 살리면서도 주부들이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많은 것도 이 때 

문이다. 여성주의 의식이 일찍 발달한 서구는 그래서 여성의 역사, 살림에 대한 재 

평가를 하는 작업을 21세기 민주사회의 큰 소명으로 삼고 있다. 여성은 계급, 피부 

색과 함께 분명 억압받는 또 다른 집단이기 때문이다. 

2009년 독일의 여감독 마가레타 폰 트로타(Margarethe Von Trotta)는 ‘비전 

(Vi son)'이라는 영화를 출시했다. 독일의 12세기 수녀 힐데가르트 폰 빙엔 ( 

Hildegard von Bingen)에 대한 영화이다. 마가레타 트로타라는 여 감독은 여성들 

의 지워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잊혀진 위대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였 

다. 그러던 중 이 12세기의 이 위대한 여성을 발견하고 20여년 준비했다고 한다. 지 

워지고 무시되는 여성의 위대한 자취를 찾으려는 여성주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녀는 영화로도 역사로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힐데가르트는 빙허각 이씨 같이 재능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중세에 여성들이 책 

을 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녀는 신학적 비전을 담은 3권의 책 

과 2권의 자연과학과 치료법에 대한 책, 3권의 성인들 전기, 77곡의 노래와 1개의 

음악극과 300여권 이상의 서신을 남겼다. 관심도 방대해 신학에서부터 자연과학, 식 

물학, 의학 음악, 연극을 넘나들었다. 

힐데가르트는 1098년 라인란트의 벙엔 마을의 귀족 가문의 10번째 자녀로 태어났 

다. 당시에는 흔히 그렇듯 독설한 그녀의 부모는 10번째 아이인 그녀를 하느님께 

받쳐 10살 때 베네덕트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중세의 수도원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수녀들은 사목의 목적으로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교육을 받았다. 또 수녀들은 성경 펼사본에 참여하여 글씨와 그림 

을 그리기도하였다. 힐데가르트는 수도원에서 지적 훈련을 받은 셈인데 어려서부터 

하느님의 비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그는 여성의 능력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능력을 오래 숨겨야 했다. 42살 다 

시 비전을 보고 힐데가르트는 자신이 본 것을 남기는 작업을 한다. 그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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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과 작곡, 일은 모두 이 비전을 받아 적은 것이다. 

힐데가르트의 첫 번째 저서, Scivias(know the way of God)는 10년 간의 노고로 

이루어진 저술로 1151년 완성되었다. 힐데가르트 학자 바바라 뉴먼은 이 책이 12세 

기라는 이른 시기에 포괄적인 기독교 신학의 형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한다. 

책은 성서의 중요한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하느님의 권위, 삼위일체, 루시퍼와 

아담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 마지막 심판 새로운 세상의 도래 곧 창조주와 창조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 성직자, 성체, 성령 묵시 

록 등 기독교의 방대한 주제를 보여주고 었다. 

성서적인 작업뿐 아니라 힐데가르트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베데덕트 

수도원의 영성에 따라 식물과 약초, 치유에 대한 방대한 책을 남겼다. ‘창조된 다양 

한 자연 의 차이 Subtililates Diversarum Naturarum Creaturarum, (The Subtleties 

of the Diverse Nature of Created Things,1151-1158‘는 두권으로 되어있는데 과학 

의학 서적인 ’자연역사, The Physica(Natural History)‘ 라는 책과 ‘원인과 치료 

Causae et Curae(Cause and Cures)’라는 책 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이 중, 자연 의 역 

사(Physica)는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장에는 2007R가 넘는 식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책은 땅, 물, 강, 공기, 나무 돌, 물고기, 새 고래, 

파충류, 금속 등의 장도 있어 자연, 식물에 대한 세밀한 과학적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는 병에 대한 책 ‘원인과 치 

유’(Cause and Cures)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는 다섯 개의 장으로 우주와 인간의 

구성요소들 음식 조리법이 들어 있다. 

힐데가르트의 비전은 신학, 과학에 그치지 않는데 그는 뛰어난 음악가였고 희곡 

작가였다. 수녀들을 위해 77곡의 의례곡을 작곡했으며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을 그 

린 최초의 도덕극을 쓰기도 했다. 힐데가르트는 교회음악의 창시자일뿐 아니라 도 

덕극이라는 희극 장르의 창시자 극작가이기도 하였다. 

힐데가르트는 교회 개혁가이기도 하였는데 남성만이 신의 비전을 보는 예언자 

사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그녀는 예언자로 인정받았고 그 권위로 여성 

들만이 함께 하는 수도원을 열었다.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베네덕트 수도원에서 

떨어져 나와 아이빙헨에 최초의 수녀원을 창설하였고 이때부터 그녀는 벙헨의 힐데 

가르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고립된 수도원 생활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사회의 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써 서 

간을 남겼으며 십자군 원정을 강행하는 당시의 교회에 반대하였다. 1179년 죽기까 

지 그녀는 네 차례나 예언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 여행을 다녔다. 103) 

103) http;//www.hildegar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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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이라고 해도 놀라운 힐데가르트의 업적이 알려진 것은 근자의 일이다. 지 

난 25년간 힐데가르트의 역사가 조금씩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했고 2009년 그녀의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역사를 ‘남자들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 (History)라고 

하는 이유이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여성적’이라거나 ‘살림’으로 명 

명하여 하잖게 보는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인 사각이 빙허각 이씨나 힐데가르트 같 

은 위대한 여성을 오랜 망각의 무덤 속에 묻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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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박올복 2010년 박올복 자수관 전시 팝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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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사진 20> 김제순, 2010년 인천무형문화재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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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김현희 자수 보자기 전시회 포스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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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북촌 한상수 자수 박물관 내부, 가운데가 복원공주 활옷 

<사진 24> 차영순, 2013 [바람에 날리는 꽃씨를], 캔버 스, 비 단, 레이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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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지 밴드 컬트, 휴스턴 뮤지움 

<사진 26> 뀔트 제작 중인 지밴드 여성들, 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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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벙허각의 딸들이 만들어 가는 잘럼 공공화: 현질과 전망 

김정희 (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1. 들어가는 말: 살림 공공화(公共化)=마을살렴의 배경 

2. 육아 • 교육의 공공화 

3.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4. 옷 • 거주 살렴의 공공화 

5. 생태마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살림 

6. 살림 공공화의 섬화 • 확산을 위하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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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잘럼 공공화=마을잘렴의 배경 

‘발전=개발=근대화’의 과정은 일상 삶을 규제하는 권력이 자본과 국가에 집중되 

면서 그 권력이 철저하게 근대 이전의 다양한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형성되었다. 서 

구에서는 삼 세기 동안, 한국은 지난 ‘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근대화는 지역 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시민, 다중(多聚) 등으로 명명되었고 과정에서 풀뿌리 자치 

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아파두라이 (Appadurai)에 의하면 근대 민족주의 

견지에서 보면, 주민성은 순응적언 국가 시민을 배양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한 

다. 근대 국가를 위한 현장성은 주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협동적으로 영 

위해가는 현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유되는 향수, 찬양거리들, 기념거리들의 장이 

거나 국가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성은 경 

계로서 거의 철저하게 감시된다104)_ 

이러한 상황은 근대화와 더불어 남성우위의 노동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 

축을 꾸준히 진행해온 유럽과 달리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 여 

성 모두에게 억압적이다. 취업 여성에게 장시간 노동구조는 가정 밖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가임 여성 한 가구당 출산율 1.22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결과하고 있다. 2000년 대 들어와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고 전 

업주부 여성들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오전에 여가를 보내거나 집안일을 하거 

나 재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에 시간을 보내지만,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미혼 시기의 경력을 인정받으며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35세 이상 연령에서 비빈곤 상용직 평균 비율이 여성 40.3%, 남성 73%, 빈곤 상용 

직 평균 비율이 여성 9.5% 남성 16.4%로 두 계층 모두에서 여성 상용직은 남성 상 

용직의 55∼58%에 불과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105). 

또한 전세계적으로 ‘근대화=산업화’는 자연을 한없이 파괴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 

고, 서구에서 수 백년 동안, 한국에서는 반 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산업화는 오늘날 

에는 지구 온난화로 압축되는 섬각한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1970년 대에 이미, 산성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탄산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 온난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화학물질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들, 사막화, 

104)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a-Cultural Dimension of αobalizat1’on, University 。f
Minn es。ta Press, 1998, 190∼191쪽; 김정희,F생명여성 정지의 현재와 전망Jj, 2005, 32쪽에서 재인용). 

105) 조은, 「시장사회와 여성학 : 왜 여성주의인가?」, F시장사회 ; 감정의 정치경제학과 여성주의 대안으 
로서의 노동윤리학JJ(2013년 한국여성학회 제 2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13,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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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의 감소, 물의 오염, 핵 문제 등, 환경문제의 심각함이 드러나면서, 지구 멸 

망의 위기감이 대두되었다106). 최근에는 각종 암, 아토피, 천식 등과 같은 환경병 

(Environmental Illness), 광우병으로 압축되는 먹을거리 오염의 문제 등이 더해지면 

서, 이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암초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위기에 비 

유될 정도이다. 특히 오늘날 지구 온난화는 연이은 쓰나미 재앙이 보여주듯이, 인류 

와 지구상의 생명들에게 파국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정부 

간협의체(IPCC) 제 4차 보고서는 21세기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대 6.4。C 상승하 

고 해수면이 59cm 상승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 

류 최대의 과제임을 천명하였다107). 

이같은 생태적 재앙도 여성, 살림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은 자기 자신 환경병의 

피해자로서 또한 아토피, 천식, 자폐 등과 같은 환경병을 앓는 아야를 둔 어머니로 

서 생태계 파괴의 피해자이다. 다른 한편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의식주 생활재에 대 

한 무분별한 (과)소비의 주체로서 지구 생태 위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이같이 기업과 국가는 ‘돈벌이 경제’에 몰입하여 이러한 경제 구조에 종속당한 생 

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아동이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역경과 자연의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여성들은 기업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치부하나 엄연히 존재하는 살림과 그 살림의 위기에 다 

양하게 대응해 왔다. 일부 중산층 주부들은 자녀교육 전문 매니저로서의 헬리몹터 

맘, 재테크로 취업한 것 이상으로 가족의 부를 늘리는 신종 주부처럼 기존 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또 다른 여성들은 이 체제에 완벽하게 떨어 

져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 체제와 다른 논리를 갖고 상대적으로 거리를 갖는 공공 

살림의 영역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일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전략 중, 후자의 전략, 요컨대 우리의 생존이 사방으로 찢겨 

나갈 거 같은, 어찌 보면 강캄하기만 한 신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자본주의가 삼켜 

버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삶 살림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살림 공공화의 시도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공공화되고 있는 살림 공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온 생 

명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살림’이라는 살림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 

속되어 온 살림이 더 이상 개별 가구안의 살림만으로는 이 본연의 가치를 지속해가 

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까지 살림의 주 단위였던 가정은 오늘날 가정과 

작업장,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분화해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한 

106) 러브럭, 홍욱희 옮김, F가이아의 시대-살아 있는 우리 지구의 전기di. 범양사출판부, 1993, 27쪽. 
107) 오일영, 「기후변회와우리나라의 대응현황」, F워와다음』 46호 환경정의 시민연대, 2떼,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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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루어지던 삶의 기본 단위이자 포괄적 단위였다. 그러나 과거 가정 살림의 이 

러한 통합적 기능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 살림에 여전히 과거의 

통합적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과거 살림이 가정 밖으로 

분화 • 확대되어 가는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심심하면 터지는 식 

품 안전에 위배되는 먹을거리 오염, 맞벌이 부부가 흡족할만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 

하지 못해 육아기 여성이 육아를 기점으로 경력 단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족이 편히 발뻗고 자기 위한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십 수년 이상 때로는 허 

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감당에 혁혁대는 주거 현실 등 현대 사회의 위기는 분화되가고 있는 살림의 위기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별 당사자들과 지역 공동체, 모두 만 

족할만한 혹은 만족할만한 잠재력을 지닌 ‘살림 공공화’의 앞선 실천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민관 모두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살 

림 공공화’의 실천들은 각 삶의 영역에서 신자본주의와는 다른 사고, 다른 비전으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었고, 어떻게 살림을 공공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과나 어려 

웅, 전망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살림의 공공화(公共化)’는 ‘돌봄의 사회화’, ‘복지’와 같은 개념들과 중첩되거나 유 

사하지만, 연구자는 이를 연구자가 이전(2005)에 생명여성주의로 표현한 살림여성주 

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실천과 이 실천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의 총화로 정의한다. 살 

림여성주의는 첫째로 초록정치의 조건들을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전 

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다108)_ 초록정치 

는 일반적으로 생태주의 세계관109), 자치, 마음(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수성과 소 

통의 정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문제는 초록정치가 이 

러한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생태주의 담론과 실천은 종 

종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이다. 즉 남성의 초록정치 혹은 생태 담론은 자신이 명 

료화한 자신의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즉 체화하지 못하고 분열을 노정하고 있 

다. 따라서 살림여성주의는 초록정치와 다른 별개의 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이 담론, 혹 그 전제조건을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요청한다. 두 번째로 살림여성주의는 성찰적인 살림감수성에 기초하거나 살림 감수 

성의 회복을 수반한다110)_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살림의 공공화는 1) 생태주의 

세계관, 자치, 마음(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수성과 소통의 정치, 사회적 고통에 대 

108) 김정희, F생명여성정치의 현재와 전망」, 푸른사상, 2005, 41쪽. 
109} 생태주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가 생태계 파괴를 결과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 
루며 사는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세계관과 만물생명론으로 요약된다(김정희, 앞글, 
26∼31쪽). 

11이 김정희, 앞글, 4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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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감이라는 초록정치의 조건을 원만하게 체화해가고자 하는 노력과 2) 성찰적 

인 살림 감수성에 기초하거나 살림 감수성의 회복을 수반하는 공동체적 실천과 제 

도의 총화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공동체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의 

결속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는 본 연구를 위해 섬층면접을 한 구술자들과 참여 관찰 행사 목록이다. 본 

연구는 섬층면접 외에도 문헌 연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표 7> 구술자 면접표 

사려l 공공살림 
면접일 

이름(나이) 단체(직위) (2013 
번호 시작연도 

년) 

1 김은령(54)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운영위원) 1996 1.10 

2 김정란(55)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공동대표) 1996 1.10 

3 변희종(53)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야동젠터 2001 1.13 

4 박흥섭(52) 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만들기(주식회사) 1994 1.13 

5 한옥자(58) (사)수원가족지원센타 
2000년대 

1.14 
초반 

6 강현숙(45) 새날복지회 운영위원 1997 1.14 

7 김소희(46) 어린이도서관 잭읽는엄마 잭읽는아이 관장 2001 1.15 

8 김주옥(51) 녹색마을사람들 이사장 1995 1.17 

10 아정수 초록상상운영위원 2001 1.17 

11 조은영(39) 구랴여성회대표 2008 1.20 

살림의 공공화를 열어가고 있는 여성들을 살림살이 알음알이를 실학의 반열에 당 

당하게 올려놓은 ‘빙허각 이씨의 딸들’로 호칭하고자 한다. 근대 여성주의 운동은 

국가로부터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을 얻어내는 운동에 이어 직업에서의 성평등한 

기회, 직장에서의 성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에서는 사반세기, 서구 

에서는 한 세기 동안 이 운동에 주력하다 보니 이리가라이 (Irigaray, 1990)의 비판처 

럼 공적 영역에 진출해 성공한 여성일수록 ‘명예 남성화’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립된 가족 살림이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전념할 

가치가 없고 적게 할수록, 안할수록 좋다는 태도와 살림의 수행 방식에 변화가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살림살이 시간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과도한 직장 노동, 일 

중독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화학 조미료로 범벅된 공장 생산의 장맛에 길들여져 전통 장 담그기의 가치 

와 그렇게 만들어진 장의 가치를 굳이 구별할 필요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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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자신은 장을 담그지 못하더라도 전통 장 담기의 가치를 알고, 그 맛을 찾 

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전통 장 담기를 계승 • 보존되어야 할 살림 문화유산으로 보 

는 여성들도 있다. 이 거리가 명예화된 남성과 빙허각 이씨의 딸들간의 차이이다. 

이 딸들은 이제 살림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으로 끄집어내어 ‘마을 살림’ 

‘시군 살림,’ ‘나라살림’으로 살림의 가치와 내용을 공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 

다. ‘공공 살림꾼’으로 부를 수 있는 벙허각 이씨의 딸들이 한국 근대에 들어와 집 

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에 유엔 북경여성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위 

해 모인 r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워크’ 이다lll)_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여성들은 여성이 중심이 되되 남성도 함께 하는 공공 살림을 

제안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공공 살림 활동을 이끌어 오는 정신적 가치이자 동 

력으로 공유되고 있다. 

2. 육아 - 교육의 공공화 

한국의 근대화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0년 대 한 여성잡지의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라는 슬로건은 아파트 단지의 기퉁이나 빌딩 옥상의 옥외 광고 

로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화이어스톤에 의하면 여성을 거짓 숭배의 대상 

으로 격상(?)시키는 낭만주의적 사랑화112)의 한국화의 진행이었고 다른 한편은 집 

살림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 근로자를 표준 근로자 모댈로 하는 지독히 남성 

중심적인 한국 근대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는 전업주부나 집밖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 모두에게 억압적이었다. 이 모델은 인류 역사와 

오늘날의 여성의 생애 주기를 통해 볼 때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돈벌어 오는 남편 

과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부인과 그 자녀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핵가족을 보편 

적인 가족 모델로 상정한다. 이 모텔은 ‘살림과 육아’라는 과중한 노동의 장인 가족 

을 비노동 영역인 ‘이성애와 가족애’라는 사랑의 영역으로 재현함으로써 회사나 공 

장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효과를 결과하고 이는 집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택하는 여성에게는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효과를 결과한다. 

2009년 조사에서 한국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227분이었 

지만, 남성은 45분에 그쳤다(OECD 평균 남성 일일 무급 노동시간은 131분)113) 집 

111)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원크’, F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 
발』, 1995. 1. 

112) 학이어스톤,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131 ∼ 160쪽. 
113) OECD, Clo꾀1g the Gender Gap.’ Act Now,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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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집에서 3∼4시간을 노동하고 출퇴근으로 두 시간 이 

상을 소모하면 15∼ 16 시간이 된다.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제하면 한, 두 시간 밖에 

남지 않거나 이마져 야근을 하게 되면 남는 시간은 없다. 한국의 노동구조는 전일 

제 직장 여성에게는 수면 외 시간은 노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많은 경우 수면 

마저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생존해내야 하는 구조이다. 반세기 이상 관행으로 굳어 

진 이러한 노동구조는 가임 여성 1인당 세계 최저의 출산율인 1.22명(세계 평균은 

2.56명, 2010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 살림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 근로자가 표준 근로자 모델이 되는 한국의 

근대화는 전업주부에게도 사상 유례없는 억압을 결과한다. ’80년 대 이후 핵가족 연 

구들은 한없이 무력한 유아를 고립된 핵가족 하에 아이와 덩그렇게 홀로 집에 남겨 

진 전업주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핵가족 육아가 아이와 전업모,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음은 물론 양자 모두에게 매우 억압적임을 한결같이 지적한다114)이런 

현실 속에서 ‘90년 대 이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민간 놀이방, 어린이집의 증 

대와 함께 국가도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도 기존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나 보육의 질에서 취업모의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2005년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이나 보육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가 28.9%나 되며 20.3%(혈연 • 비혈연 보육 

49.2%-28.9%)는 보육시설 - 기관 보육과 혈연 • 비혈연 보육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육시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외 (2004)’115)의 연구에 

서는 간호사, 철도종사자, 생산직, 언론, 방송, 사회복지사, 은행원, 공무원 등에 종사 

하는 취업 여성들은 최소한 주 2회 이상의 연장근무 혹은 업무상 요구되는 비공식 

적 활동으로 인해 정규보육 시간(오전 7:30 오후 7:30) 이외의 시간에 대한 보육 요 

구 시간제 보육 27.9%, 24시간 보육 25.8% 야간보육18.4%-를 가지고 있었다. 

114)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V。1.16 N。.1. 한국여성학회, 2000; 이경아, F엄마는 괴로워」, 동녘, 2011. 

115)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 최현진,F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연구」, 여성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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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취업별 아동구분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1)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기관 71.1 48.9 77.4 
보육시설 42.8 20.l 37.0 
보육시설 외 기관(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일반 

40.9 31.6 52.6 
학원, 공부방, 기타) 

혈연(동거 혹은 비동거의 조부모1 친인척) 44.5 6.9 79.6 
비혈연(동거비혈연, 이웃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4.7 0.2 3.7 
개인교육(개별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27.6 31.2 11.3 

-/「‘ 984 1,917 53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서문희 외(때5)의 〈표 3 3 17) (117쪽)을 간략히 작성함.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이나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자조적인 보육 공공화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공동육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동육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 

모참여형이다. 현재의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 속해 있는 50여개의 공 

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부모 참여형이다. 부모 참여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 

기는 부모들이 몇 백 만원씩 출자를 하여 어린이집을 전세로 얻거나 소유한다. 공 

동육아의 두 번째 유형인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예로 인천의 ‘작은 

세상 어린이집’과 ‘희망 세상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출자가 원칙이되 출자 

금을 내기 힘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자금 면제 제도인 ‘장 

학 아동’, ‘지역아동’ 제도를 통해 정원의 총 20%를 출자금 없는 장학 아동과 지역 

아동으로 충원하고 있고 자기 아이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출자를 한다. 이 두 유형 

모두 부모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모 참여형이나 후자의 경우는 교사도 

출자를 하여 전자보다는 훨씬 더 교사 중심적 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 아래에서 살 

펴볼 새날복지회가 처음 운영한 ‘새날아기회’도 이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는 품앗이 공동육아이다. 품앗이 공동육아는 구심 센터의 부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997년 외환위기 모습을 드러내어 개별 품앗이들이 생 

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침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운영되고 있 

다116). 특별한 출자 없이 마음에 맞는 엄마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게 하면 

서 요리, 동요, 그림 그리기, 산행 등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116) 김정희, F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섭의 가능성」, 대학문호1아카데미, 2007, 19쪽, 38 ∼ 7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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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돈은 가장 

공동육아다. 외환 위기 

보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 

유치원이 많이 보급되었고 사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 1, 2회 

‘구리여성회’의 장난감 도서 

활동도 품앗이 

적게 

당시 

공
 

소모임 1s1R 

한 가지씩 맡아 

것이 품앗이 

유치원에 

보육시설, 

품앗이 공동육아는 더 

존재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모두, 교육면에서는 자연친화 교육, 놀이와 

중시와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이 세 

체험하는 놀이는 아이의 생명력 자체이며 삶이고 교 

유형 

유형 

교육, 전통 놀이의 

사회를 

공동육아의 세 

1) ‘구라여성회’ 

::;r n1-
면1/.〔 책읽는엄마 책입는아이’의 

핵가족 육아로 인한 힘겨운 경 

구리여성회와 바로 뒤에서 살펴볼 ‘어린이도서관 

이 육아에는 공통적으로 엄마가 아이와 홀로 던져진 

전업주 

하 

구리여성회를 

이틀만 홍보 

논술강사, 

토론하는 모임을 

2008년 9월에 

했는데 

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관심이 있는 4명이 모여 책을 읽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이사장인 서형숙씨가 강의를 

구리여성회는 

읽기 모염에 

있다. 

책 

험이 놓여 

부 이렇게 

다가 여성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창립하였다. 2009년에 한 살림 

엄마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 

싶어도 못가고 모임도 작은 도서관서에 

엄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들이 모 

엄마가 되면 왜 다 미뤄야 하냐, 우리가 엄 

있는 그 역할을 하자고 해서 4명이 

왔다. 이때 

어디 가고 

하루에 70∼80명이 

현 대표도 애가 어려서 

했다. 돌 지난 아기를 둔 

시-회적 존재인데 여성은 

일을 하게 지원해 

했는데도 

다.당시 

서 겨우 하곤 

여서, 사람이면 

마가 되도 하고 수
 
’ Z 

T 

}
』

대출을 받아 5500만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2010년 ‘구리여성회’ 사무실 겸 

‘꿈가득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했다. 문을 열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백 명이 몰려왔 

다. 그 때만 해도 엄마들이 갈 데가 없었고 여기 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 동네는 결혼해서 새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데 엄마들 활 

없었고 이때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책 

있는 프로그램을 날자 별로 돌아가면서 

들이면서 최고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품앗이 공동육아는 자녀를 아예 어린이집이나 

영되는 전일제 형태들도 있었다117). 그러나 

교육도 번창한 요즈음 전일제 

1, 2시간 진행되는 형태로만 

관 활동과 ‘어린이도서관 

동육아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이 통합된 생활 

모두에서 자연과 지역 

육으로 이해된다. 

부설 

싶은 

.,_ -,_ 

엄마 놀이터, 별로 동이 

117)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V。1.16 No.I. 한국여성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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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애아동 엄마모인 “대기만성”, 교과서 인문학, 친환경생활모엄 “자기야” 등 6 

개 동아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학치료 엄마선생님 양성, 여성리더십 강좌 

등 여성 교육, 지역문화예술 배움터 “상상학교”와 월례 생활문화 강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학교”,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성평등 세미나 진행, 경기자주여성연 

대와 경기북부여성연대와 월 1회 워크숍 등 연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 

문화재단, 한국여성재단, 경기도여성발전기금 프로젝트 사업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 

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1년에 한 개 정도 해오다가, 작년에는 여성재단의 안전안심 

프로젝트, 경기여성발전기금 사업인 ‘마을 여성이 만드는 친정네트워크’, 10회기로 

진행된 동네 힐링 캠프의 3개 사업을 힘들게 수행하였다. 헐렁 캠프는 아파트 주변 

청소 아줌마들을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였는데 결과는 좋았다. 오라고 해 

서 진행했으면 참여자가 적었을 것인데 사업 참여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은 찾아가 

야 한다는 걸 절감한 기회였다. 

운영은 장난감 도서관 100명 정도가 월 18000원씩 내는 회비가 주 수입원이다. 이 

외에 20명 정도가 구리여성회 회비를 15명이 후원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월 임 

대료가 130만원이고 관리비 부담이 있어 살림이 빠듯하여 재정사업도 하고 운영위 

원들의 기부도 받는다. 2011 ∼ 12년은 구리시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어 거기서 운영 

비를 충당하였다. 관리비 중 큰 비중이 도서관 일을 하루 2교대로 5시간씩 보는 두 

분 인건비이다.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인데, 프로젝트 사업일 경우 

는 일인당 몇 십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애 키우고 살림살면서 일을 하니까 빠르 

게 일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학하면 여기서 공동육아를 한다. 혼자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엄마들이 겪었던 힘옮, 답답한, 소외감과는 다르게 같 

이 산다는 느낌이 들고 재미있기도 하다. 이 느낌을 회원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구 

리여성회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2006년부터 YMCA전국연맹은 지부 회원들과 함께 시간제 주변 사각지대 아이들 

을 대상으로 열린육아센터인 ‘아가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광명YMCA도 2007∼2008 

년 철산 4동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의논하였다. 동네 언덕 맨 위쪽에 2003년 시작된 녕쿨어린 

이 도서관이 있다. 이것도 YMCA 회원들과 10명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 도서관까지 올 

라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아래 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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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2009년도에 어린이도서관 ‘동네한바퀴’ 

를 만들어 안은 도서관, 밖은 상설 나눔장터로 1년 운영을 하였다. 1년 운영 후 지 

역 아동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 갖고는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2010년 9월 준비팀이 만들어 

지고 2개월 동안의 준비 작업을 흥해 11월 5일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를 개원하였고 현재 19명의 초등생들을 돌보고 있다. 2005년부터 I챙이와 팽이’(올 

챙이 어린이집과 달팽이 방과후 교실) 놀이방을 ‘광명 YMCA’ 회원 동료들과 설립 

해 운영해 온 대표가 준비팀에 합류한 것은 센터가 선속히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법정 교사는 2명이지만 4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지 얼마를 받느냐는 이차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두 명은 ‘아가야’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이고 두 명은 법정 교사이다. 

현재 운영팀의 목표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살핀 

다’는 의식을 갖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도 철산동 주민 

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철산동 어르신둘이 오전팀은 청소를 해주시고 오후팀은 

안전 귀가를 책임져 주신다. 급식 도우미는 자활센터에서 파견해주신 아주머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서 스스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 팀은 나올 

생각이다. 

선생님 몰래 동생들을 괴롭히던 6학년을 상담해왔다. 이 아이들이 졸업할 즈음 교 

사 회의를 통해,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해 여학생들도 중학교에 가도 센터에 계속 나오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가 

해 누나와 피해 학생, 양쪽 부모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가해 여학생들이 중학교 

에 가서도 계속 센터에 나오게 하였다. 몇 개월은 말투가 금방 변하지 못해 피해 

동생들이 계속 무서워했다. 놀이상담, 미술 치료, 집단상담 등을 계속해가니 뚱한 

성격이던 이 친구 표정, 말투도 예쁘게 바뀌고 동생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었다. 특 

히 피해 동생에게 댄스를 가르쳐 줄 정도로 관계가 향상되었다‘ 

올해 (2014년 2월)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서도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고 

민이다. 아이들은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에요. 집에 있으면 외롭고 무서워요. 계속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다. 여기가 초등아이들을 위한 곳이라 중등생을 위 

한 프로그램이 없어 힘들다니까 자기들이 동생들 공부를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고 한다. 이 아이들이 계속 다니면 이 아이들을 위해 자원 연계라도 해서 뭐라도 

해줘야 하니까 힘이 들겠지만,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칠 수 있을까, 이 

게 가장 큰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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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오는 아이들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학습지도를 해보면 집중력이 십 분 이 

상을 못 간다. 국어 읽는 거, 수학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학습지 

도는 공부 잘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십 분 지속하는 습관을 놓고 가지 않고 

더 뒤처지지 않게 하는 거다. 여기 오면서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이 생겨 싫고 좋고 

는 분명하게 말하고 놀이 할 때는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수업 후 관련된 다른 작업 

을 하려면 이런 거 하는 걸 싫어한다. 예를 들면 ‘동네한바퀴’ 수엽의 경우 나가서 

동네 어른들을 만나고,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을 돌아와서 정리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싫어한다. 아이들 스스로 학습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 

다. 

중학생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기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50점 미만을 받던 학생이 동물에 관심이 

있어 해서 수의사, 애견센터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학고 싶은 

것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 주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답 

답해 하였다. 몇 달을 밤새서 공부를 하더니 스스로 공부 요령을 터득하였다. 연말 

에 80점 후반대로 올랐다. 오후에 국영수를 지도해주는 대학생 공부방 지원 동아리, 

다솜아띠도 도움이 된다. ‘다솜아띠’는 대학생 1 2학년이 공부방 봉사를 하는 동아 

리로 5년 이상 된 동아리인데 멤버는 바뀌지만 매년 신입생 봉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3) 어린이도서관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육아와 살림을 공공화하는 여성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 자신의 

용망에 충실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동체 속에 

서 충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이하에서 ‘책 

엄책아’로 칭함)를 설립한 김소희 관장의 리더십도 바로 이런 특성을 보인다. 그녀 

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핵가족 하의 육아가 주는 고립감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를 봐 줄테니 살림도 좋 

지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하는 시어머니의 자매에 덕분에 글 쓸 토대를 만들 

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성공회대 엔지오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대학로에 작업설을 

마련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고립된 작업실 생활에도 힘겨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개인 작업실을 접고 결혼 전의 환경운동 참여와 엔지오 대학원을 다니면 

서 꾸게 된 ‘생활 속의 엔지오’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시민 리더로서의 꿈과 아이를 

데려가기 힘든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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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있으면서 글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작업실을 정리한 자금을 종잣돈 삼아 작은 도서관 ‘책엄책아’를 2001 

년 열게 된다. 

2003년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였고 지금은 약 3007}정이 월 5천원에서 2만원씩 

내주는 후원바로 운영되고 연 1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받아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구로부터는 연 2백만원 지원받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은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사용 

된다. 하는 가족이 300가정이 도서관에는 18개의 소모임이 운영된다. 책을 노래로 

만드는 ‘노래소풍’, 그림책 주인공을 인형으로, 그림 속 한 장면을 생활소품으로 만 

드는 ‘햇빛공방’, 5.6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토론하며 글을 완성해 신문을 

만드는 ‘최고의 이야기꾼’ 4개의 유아엄마 모임(<엄마랑 놀자> <가온누리> <레인 

보우> <두루두루>), 주제별 • 학년별 6개의 초등엄마 모임(<색깔아이> <마더구스> 

<땅강아지> <피노키오> <햇살아이> <어깨동무> <무한조사>), 3개의 청소년 엄 

마모임(<크레파스> <마녀스프> <딱정벌레>), 성동구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의 교 

육복지 대상 아이들을 찾아가 ‘교과서 속 책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엄마 선생님 모 

임인 ‘아이두레’, 성동종합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중증 장애 아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다하미’가 그것이다. 보통 소모임은 주 2회 모임을 갖는다. 18개 소 

모임이 주 2회 굴러가고 엄마들이 강좌를 들으러 오고 하니 66평 도서관은 늘 사 

람들로 붐빈다. 

‘책엄책아’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같이 품앗이 공동육아와 교육의 거점이 있을 

때 품앗이 공동육아 •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가며 거기서 여성의 자기발전, 

이 자기 발전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이 작은 민간 도서관이 수억 예산의 공공 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주민자치 

적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은 살림의 공공화는 주민자치와 결합될 

때 그 빛을 발하게 됨을 보여준다. ‘책엄책아’의 가장 큰 성과는 평범한 엄마들의 

성장과 변화이다. 그냥 애를 키우던 엄마들이 강사료를 받으며 초중고등 학교, 방과 

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단체의 책놀이 강사로 나가게 되었다. 강사를 

하는 엄마들은 7명인데 이들은 강사 활동을 통해 월 20∼30만원의 강사비를 번다. 

한편, 창작 의용이 많은 ‘햇빛 공방’ 엄마들은 돈을 모아서 18평 공간을 임대해 

작업실을 만들었다. 그 엄마들이 공동출자하여 ‘햇빛공방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 

어서 서울시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3년이 된 ‘노래소풍’ 엄마들은 책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2013년까지 19곡을 만들었고 작년에 8곡을 만들어 저 

작권 있는 시디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아이들과 엄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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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노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수동적인 문화소비자였던 엄마와 아이들이 노래를 

만드는 생산자가 되는 그런 성장의 공간이 되고 있다. 

‘책엄책아’는 당연히 아이들의 성장 공간이다. 도서관을 거쳐 간 아이들에게 이곳 

은 추억의 공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곳으로 자원봉 

사를 옴다. 올해 (2014년)에는 도서관에 처음 왔던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이전 

에는 인근의 한양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왔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원봉사하 

고 자신들이 갔던 캠프에 이제는 교사로 함께 참여한다. 

한편 ‘책염책아’ 활동의 주체는 엄마들이지만, 육아 • 교육에 아빠를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또한 병행한다. 장시간 노동 체제 속에서 아빠들의 일상 활동은 어렵다. 그 

러나 저녁에 교육 강좌를 잡으변 아빠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말에 ‘나랑 같이 놀자’ 

마을 축제 할 때, 또는 소모임별 가족 체험 활동 때도 거의 오신다. 

‘책염책아’가 마을에 확고히 뿌리박았다는 것은 도서관 엄마들이 일체를 준비하는 

마을축제 ‘나랑 같이 놀자’가 2013년에 12회째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자체들에서 하는 축제들은 기획사가 주관하는데 참가자는 이보다 못하면서도 비 

용은 수천만원이 든다. 반면 ‘나랑 같이 놀자’ 축제에는 약 천명의 주민들이 참가하 

는데 진행비는 2백만원에 불과하다. 소모임 엄마들이 ‘우리 축제’라는 의식을 갖고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3. 먹을거리 잘렴의 공공화 

식사 준비, 요리 등으로 불리는 먹을거리 살림은 보육이나 노인 수발과 같은 돌봄 

노동에 비하면, 지자체나 국가 주도의 사회화가 뒤떨어진 분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산업화되어 있다. 2011년 국민총생산 1235조 1605억원 중118), 식품 

산업은 143조 7151억 7900만원(음식품 제조업 70조 2081억원 51조, 음식점업 73조 

5070억 2800만원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3/4분기 가 

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구입비는 373,338원, 식사비 323,742원 

을 차지하고 있다119). 식료품·비주류음료 구입비는 373,338원 중 반 정도는 완제품 

형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의 먹을거리의 약 75% 이상이 구입한 먹 

118) 국민총생산(명목), 
http: I /kosis.kr /nsportalStats/nsportalStats_O 102Body.jsp;jsessi。nid= Erx5wUw8h WyILqx9MtRx 
4wHszfGMFLLcblkJX7RxMRBhxdD120AyCj0LyWpRsdO.ST AT_ WASZ_servleLengine 1 ?menuld= 
3&NUM=168, 2013년 2월 1일 다운) 

119)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 농림축산식품부,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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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거리 상품이나 외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 

우 집에서 조리해먹는 비중이 다소 높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이같이 시장이나 식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 

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끼 이상 때로는 세끼 모두를 집밖에서 

해결하게 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이같이 먹을거리의 시장·식당 의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22%라는 낮은 식량 자급율, 역시 

낮은 10%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12이과 더불어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1) 소벼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으로 축약)은 식품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고조되던 

불안감,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 당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출현 등이 맞물리면서 1980년대 말에 민우회생협, 한 살림이 출현하 

였다. 지금과 같은 매장이 없이 생협운동의 초기 멤버였던 주부들이 자기 아파트의 

라인 이웃들을 공동구매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일주일에 한번 공동구매로 소박하 

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생협운동은 약 35년 만에 생협 6개 연합회의 총공급 

액이 2012년 현재 6천5백억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121). 친환경 시장 매출액이 

2011년 3조 2602억 원에 달하니 이는 친환경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국제협동 

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니라 가치 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7 

가지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그 7원칙은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민주 

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6)협 

동조합간의 협동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말한다122). 생협은 이 협동조합의 7원칙 

을 생협의 원칙으로 수용한다. 또한 생협은 제초제와 농약을 대량 살포하며 자연을 

파괴해 온 자본주의적 상품농업에 대한 비판에서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 농업을 하 

는 농민을 직거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생협의 협동조합 7원칙의 수용과 친환경 농법 농민을 지원하는 정체성에 

도 불구하고 생협을 먹을거리 살림을 공공화한 살림 경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5 여년 생협 발전의 현 시점에서 생협은 조합원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많은 상근 직원과 주로 

12이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http://krei.re.kr/kor/issue/quick_ view.php?rep。rtid=PRN014&rclass=j

121) 채성훈,「국내 생협의 사업특정과 시사점」, li"CEO FOCUS」319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5쪽. 
122) http://ica.c。op/en/what-co-op/ c。-。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2014. 11.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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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조합원 활동가의 성별 구분은 생협 밖 주류 사회의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 

규직이라는 성별 계급 구조를 내부에 복사하고 었다123). 이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이는 부불의 봉사와 구분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여성 중심의 단위 생협과 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남성 중심의 연합회라는 성별 이원 구조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 

구조 속에서 단위 생협에서 여성 이사장 비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을 

생협의 성평등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 이사장이 직업을 갖지 않는 주부일 경 

우, 그녀는 상근 이상으로 과하게 조합과 매장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 

고 그 보상은 몇 십만원 받는 활동가에 그친다. 한국은 대졸 주부들이 혼인,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후 그 능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며 복귀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다. 이런 여성들 중 일부가 엔지오나 생협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여성들에게 보 

수와 상관없이 생협 이사장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적 직위이다. 따라서 이사장 직위에 오른 많은 여성들은 활동비와 상관없이 생협 

활동에 헌신한다. 생협이 흑자를 내고 상근 직원의 연봉이 5천만원에 야르고 자신 

이 상근자 이상의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생협이 안고 있는 ‘시한 폭탄’이라 

는 인식 1강)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만원 활동비를 받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규 직원과 활동가 (여성)조합원의 분리를 생 

협의 성차별성이라고 인식하는 여성들도 있다. 또한 생협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구 

조가 남성중심적이고 여성 조합원들은 그 둘러리나 단순 소비자에 불과하다고 느끼 

는 경우도 았다125). 지난 십년간 생협의 수익이 배송센터 설립이나 매장을 새로 여 

는 데 투자되는 매장 신설의 생협간 경쟁 속에서 조합원 활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 

나 마을 살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온 것도 여성 리더십을 배양하 

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생협 지부나 마을 모임이 없어졌고, 그러다보니, 지역에 

서 스스로 예산도 세워 써보고, 경영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사라졌고, 대의원 제도도 

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조합원 간 소통 라인이 상당히 축소되고 조합원들은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합원은 배가 되었어도 활동가는 제 

자리 걸음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이사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도 전개되 

고 있다126). 이것을 문제로 인식할 즈음 여성 생협 이사장들은 생협 이사장의 경력 

을 바탕삼아 생협을 떠나 지역 사회의 또 다른 엔지오 활동이나 지자체 준공무원으 

123)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1.2., 2013, 65-67쪽. 
124)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6) 왕당파와 재벌식 경영 , F경향신문a 2011. 4. 12. 
125) 진힘향, 「주민자치와 여성 환경인의 정치적 주제 형성」,F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펀 

저, 박영률출판사, 2001; 박주희, 「주부의 생협운동과 가치 지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논문, 2007; 백은미,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 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F여성학연구」제 
22권 제 2호, 2012. 

126)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F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6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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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아가거나 아예 봉사단체로 들어가기도 한다. 

먹을거리 살림의 비자본주의적 사회화를 지향한 생협의 발전이 위와 같이 여성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대중들에게 친환경 판매조직으 

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는 운을 떼기도 어려울 만큼 

척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 

은 눈여겨볼만하다. 

2) ‘(사)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 

‘(사)수원가족지원센터’는 현 대표가 십여년 전에 가족이 겪는 문제가 너무 아파 

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세워졌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타를 위탁받아 운영 

하였고 가족 상담, 가족 서비스를 해오면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생각이 미 

쳤다. 정작 자신은 생협에서 사먹는다지만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를 먹 

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 경기대 교수님들과 ‘인문학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기 

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음식 인문학이었다. 2012년 음식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제까지 음식에 대해 환경적 요리학적 접근을 해온 것 

과 달리 음식을 현재 그 사람의 모습으로 문화로 접근하면서, 우리 음식의 우수성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상업화된 장문화 보존의 필요성과 장을 공동으로 

담가먹는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일었다. 아파트에서도 된장을 담가 먹었는데, 왜 요즘 

주부들은 안 된다고 하는지 토론이 되었고 수원시가 건강 도시를 표방하니까 사업 

계획서를 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 시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도시 일상생활 속에서 장을 담그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여 수원 

시청 옥상에 항아리를 놓고 담기로 하였다.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음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한 구좌에 10만원씩 200구좌를 모아 

매주 20가마 분을 만들었다.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항아리는 두 말 정도 들어가 

는 크기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항아리 93개를 시청 옥상에 놓았다. 처음 

에는 냄새 난다고 시청 공무원들 중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경기음식연구원장인 박종숙 전통장전문가가 콩 선별, 메주 담그는 법, 항아리 소 

독, 염도 측정 등을 지도해주었다. 우선 GMO가 아닌 콩을 선정하여 계약 재배를 

하여 메주를 잘 띄웠다. 된장에서는 염도가 중요한데 춘장은 달갈 띄워서 500원 동 

전 크기로 가을장은 100원 동전 크기로 계란이 보이면 된다. 겨울 장이 덜 짜도 된 

다. 보통 소금 농도는 17∼21%인데 우리는 3% 줄여 14.4%로 했고 수원에서는 이 

렇게 담근 저염 된장이 성공을 하였다. 짜게 하는 건 곰팡이가 생기지 말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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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는 항아리 소독, 위생이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옛날에 

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곰팡이가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몰랐던 건데 항아리 

에 새빨장게 달군 숭을 넣고 거기에 꿀을 부으면 연기가 나면서 항아리 안의 잡균 

이 죽는다. 저염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은 봄에 장 가르기를 할 때, 된장을 다 

꺼내서 큰 다라이에 넣고 버무려서 그때 메주가루, 삶은 콩을 주가한다. 이때 발효 

를 돕기 위해 김장 김치국물을 넣기도 하고 지역마다 넣는 게 다 다른데, 여기서는 

액젖을 넣었다. 보통 된장 위에 비닐울 깔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데, 농민들이 쓰 

는 이 방식은 소금이 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추씨가 소독 

력이 있어서 된장을 다진 그 위에 뿌리고 뚜껑 덮어놓으면 된다. 

일본의 야마또마찌라는 마을은 노인들만 사는데 혈압이 엄청 높았다고 한다. 저염 

식사 개선 운동을 벌여서 일본 전체에서 요양보험 이용율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그만큼 저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므로 여기도 저염 된장을 만들기 위해 신경을 

쓴다. 

한편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항아리를 닦아주었다. 이게 힘이 든 

다. 항아리 닦다가 오식견이 온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니 

결과는 좋았다. 곰팡이가 하나도 안 생겼고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았고 맛이 있게 익 

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 장이 1등을 하였다. 한 구좌당 된장 5키로, 간장 1.5 

리터를 가져갔고 어려운 가정 100가정에 된장 l키로 간장 500cc씩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항아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작년 사엽 반향이 좋았다. 수원을 가족친 

화도시로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매년 3 4천만원씩만 지원받으면 아파트 

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옥상에 항아리를 두는 것과 아파트에서 담글 경우 염도 

가 같은지도 실험 해봐야 한다. 올해(2014년)도 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 지원비가 

줄어드니까 1구좌를 12만원으로 해서 300구좌로 늘리고 초중고 5개교에도 장을 담 

그는 사업을 벌여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 마을에서 다섯 집 이상이 장을 담그 

겠다면 지원해주고자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 담그기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면서 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쳐 100곳의 7세 어린이 4천명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교육을 시켰다. 단맛, 비만, 고열량 음식이 얼마나 위험하며 색소 

는 얼마나 위험한지 등과 손 씻기 등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아이들이 유해 식품 

여부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체의 된장 담기는 이제 첫 해를 한 데 불과하지만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로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실천이다. 다만 하나의 의문은 한 구좌 비 

용을 내고 장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과 이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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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수 백명의 장을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일을 하고 나서 오식견이 왔다고 할 정도로 항아리, 항아 

리 뚜껑, 큰 다라이를 닦는 일은 소수가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항아리를 닦아주어야만 한다. 폭우나 태풍이 올 때는 

한걸음에 달려가 장독대 뚜껑을 제대로 덮어놔야 한다. 이런 일들을 현재는 모두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혜자들은 된장 구좌를 산 개인블이다. 

된장 담는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하고 된장 구좌를 산 사람들 

은 이들의 노동을 전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이 이런 구조로 계속 지속가능할 

까? 무엇보다도 장담기의 과정이 먹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정상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당을 담가주는 분들에 대한 노고는 장값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관이 장 담그기 문화를 장려할 의지가 았다면, 장 

관리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는 지자체 예산 

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는 ’장 관리사’라는 직종, 더 나아가 공식적인 

살림 경제의 창출로 나아가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옷 - 거주 샅림의 공공화 

1) 과천 녹색가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가구 

에서부터 소소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것틀을 버리고 새 것을 구입하는 

과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생협 등의 출현과 함께 조합 내 조합원 

교육과 소모엄 학습 활동을 거치며 성찰적 살림 감수성을 갖는 소비자군도 형성되 

었다. 과천 녹색가게도 이러한 생협조합원 활동의 결과로 탄생되었다. 1991년 6월부 

터 시작된 생협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두 명이 1996년 3월 ‘과천녹색가게’를 개장하 

였다(남미정, 2005). 1997년 서울YMCA는 과천알뜰매장 모댈링을 검토하여 자원재 

사용을 전국 “녹색가게 운동”으로 기획하게 된다. 

전국 최초의 녹색가게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물건을 나누고 바꾸어 쓰는 재사용운동인 녹색가게운동을 1996년 3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천을 중심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녹색가게운동은 지역 

사회 주민들 간의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생활문화운동이다. 녹색지역사 

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시설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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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녹색가게운동은 

바로 후자의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지역화시키는 지역 공동체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녹색가게는 그 운동의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에 가입 

한 녹색가게는 2013년 현재 서울 8곳, 경기 13곳(가톨릭대 포함), 강원 1곳, 충청 3 

곳, 영남 5곳 해서 모두 30개이다1강). 

이 단체의 첫 활동은 1992년 11월 시작한 “1단지아파트 자원재활용 캠페인”이었 

다. 당시는 분리수거 개념이 없던 때였고 과천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지금도 봉사자 3명이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나가 90분 동안 진행한다. 시보조금이 줄어들면서 4키로 당 비누 한 장을 

드리던 것이 8키로당 비누 하나 드리는 걸로 바뀌면서 주민 참여가 약간 저조해졌 

지만, 지속되고 있고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1994년 6월부터는 재사용 운동의 장인 “알뜰시장”(flea market)을 개최해 오고 있 

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중앙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연다. 약 

30 가족이 단골 판매자로 참여하고 있고 고객은 약 400∼600여명에 달한다. 알뜰시 

장의 운영이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정책인 ‘나눔장터’ 모댈의 하나로 소개되었고 

2003년 6월에는 환경부 한명숙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과천시와 함께 대규모로 장을 

펼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제는 알뜰나눔장터가 전국 각 지역에서 다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과이다. 과천도 이제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주게 되면서 각 단체가 주관하는 알뜰장이 중앙공원에서 매 

주 열리고 있다. 점점 더 남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누구 

든 중앙공원에 가면 좌판을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장사 목적인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하고 

아나바다로 관리되고 있다. 단체 회원 4, 5명이 조를 짜서 아이들이 물건 값을 터무 

니없이 싸게 매긴 거 없는지 봐주고 천막도 쳐주는 정도로만 관리한다. 

단체 상설 활동은 녹색가게 운영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해 가는 방식이다. 단 가져온 물건 가격의 60%만큼 교환해 갈 수 있고 거래 내 

용이 적힌 ‘녹색카드’를 만들어 이용한다. 본인의 물건은 가져오지 않고 현금구매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수를 제한한다. 하루 현금 수입은 5-6만원, 교환 판 

매는 20만원, 연 후원금은 3 4백만원 정도이다. 교환 물건 가격의 40%와 후원금은 

매장 관리비 지역사회 장학금 등 월드비전 아동돕기 등으로 환원한다. ‘녹색카드’는 

9000번을 넘었고 중복 발급도 있고 사장된 것도 있을 거고 이 중 6, 7000명은 살아 

127) http://www.greensh。p.。r.kr/subOLl.html (2014년 11월 20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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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회원이다. 서울 방배동, 안산, 안양, 평촌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녹색가게는 과천시 지원으로 1998년 4월, 시민회관 2층에 25평의 새 공간으로 이 

전해서 현재는 50명의 주부 자원봉사 회원과 1명의 실무자가 함께 운영해 오고 있 

다. 시의 공간 지원이 감사하지만 지금은 가게 매장이 비좁아져 회원들은 더 큰 공 

간 지원을 기대한다. 가게에 나와서 노력 봉사하는 회원은 35명이다. 가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데 오전, 오후 각 3시간씩 각 두 세분 봉사자, 하루 

최소 5, 6명 봉사자가 가게를 운영한다. 봉사자들은 거의 십년 이상씩 봉사해 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큰 불협화음 없이 운영된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회원들과 

그렇지 못한 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난 적도 있지만, 초창기 멤버 

들의 지혜로운 조정과 “자원봉사자 수칙”이 강화됨으로써 극복되었다. 

녹색가게 행사 중 ‘교복물려입기 행사’는 가장 성공적인 행사 중 하나이다. 작년 

(2013년)에는 교복 1618점을 접수하여 1200점을 자켓 7천원, 바지 5천원, 블라우스 

4천원에 판매하였다. 판매액 약 1137000원에 500여명이상이 참가하였다. 이틀 접수 

받고 하루 판매한 성과다. 남는 것은 한 달 정도 무인 판매하는데 거의 다 팔린다. 

안 팔리고 남은 것은 상시 걸어두면 전학 온 아이들이 사간다. 학교에서도 전학 오 

면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낸다. 그래서 학생이 전화를 주면 가게는 4시에 문을 닫아 

도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을 기다려준다. 교복의 경우는 판매가의 90%를 교복을 내 

놓은 학생에게 되돌려준다. 

봉사자 조직으로 7개의 분과(교육, 후원회, 마을, 홍보출판, 재활용연구, 알뜰장, 

녹색가게)가 활발히 분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회 분과는 후원받을 곳을 찾고 

봉사하러도 간다. 여름철 장마나면 피해 지역에 지원냐가거나 후원 물품 보내고 연 

중 행사로 길상사 김장 봉사 나가고 지역사회 후원을 관리한다. 

이외에 ‘천연화장품 팀’, ‘행복한 바느질 세상 팀’, ‘1단지재활용 팀’, ‘푸른산 사랑 

운동팀’, ‘소식지팀’ 등이 활동 중이다. ‘천연화장품 팀’은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비누 

를 만들어서 쓰고 선물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제는 만들어서 녹색가게서 판다. 화 

장품은 제조 허가가 있어야 해서 판매 못하고 탈취제, 모기퇴치제 리팡, 링크로스 

정도를 만든다. 

‘바느질 팀은’ 이전 1998년에 ‘장바구니 페스티벌’로 전국서 처음으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었고 재활용 전시회, 패션쇼를 한 이후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 회원 

들이 지금은 ‘바느질 팀’이 되어 3년째 시로부터 연 260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재활 

용 강좌를 열고, 망가진 우산의 우산천이나 현수막으로 가방이나 선풍기 커버 등, 

생활 소품을 만드는 되살림 강좌를 5명의 강사가 진행한다. 손으로 만들다가 재봉 

틀을 가르쳐 드려 재봉틀로 하고 있다. 강사들은 회원들인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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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전에 만들어보고 연구하면서 한다.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이 참가하는데, 

대기자도 있고 인기가 높지만 재봉틀 수량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하기 어렵다. 장소 

도 마땅치 않다. 지금은 가게 앞 복도에서 하는데 여름에는 시민회관 근처 시원하 

게 바람부는 곳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한다. 고정 장소가 필요해서 시에 지원 요청 

을 했지만 장소 제공은 어렵다고 한다. 

‘푸른산 사랑운동’ 팀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계산. 휴지를 줍고 관리한다. 이전 

에는 야생화 심기,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했었다. ‘소식지팀’은 년 3회 소식지를 발 

간하는데 여러번 회의를 거쳐서 소식지 내용을 정하고 인터뷰하고 글을 받고 소식 

지 편집을 하는 일을 한다. 회원 20명이 교육을 받고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친 

환경 상품을 써보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외에 연 1회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생명학교’를 연다. 그때그때 이슈를 중심으 

로, 유방암, 핵 반대, 노후생활 동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호응도도 다 다르다. 어떤 

주제는 지역의 다른 활동 팀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고 보통은 30명 정도 참여한다. 

청소년봉사활동도 지도한다. 3-4년까지만 해도 과천에 있는 학교에 자원봉사 교 

육을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 학교는 안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자체에서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교육 의뢰가 오면 학생들을 받아 가게에서 봉사하 

게 한다. 작년에는 과천여구 학생들 두 팀이 봄, 가을로 와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녹 

색가게 플랭차드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였다. 주제를 주면 아이들 머리가 반짝반 

짝 돌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원봉사인증센터라 방학에는 오전 1명 오후 1명 

학생이 봉사를 옹다. 연 2회 우산 고치시는 80살 넘은 할아버지를 모셔와서 우산살 

하나에 천원을 받고 주민들 우산을 고쳐주는 행사도 한다. 작년에는 389개의 우산 

을 고쳐주었다. 

운영위원회는 7개 분과장과 부회장 회장으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외에 봉사회원 회의가 월 1회 있다. 봉사회원 회의에 

는 20-25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 회의를 보고하고 회원들이 문의하고 결 

정할 것은 결정한다. 회원간 친교를 위해 1년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고 연말에는 

송년회를 한다. 

이같이 분과 활동, 팀 활동, 녹색가게 봉사, 행사 참여 등 여러 활동이 있다 보니 

봉사자 한 사람 당 기본으로 두 세가지는 한다. 운영위원들은 주 2∼3회 나오고 

회장님은 매일 상근하다시피 한다. 문제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 았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들어온 봉사자는 두 세 

분이다. 젊은 엄마는 애들과 프로그램 원하고 녹색가게가 먼지가 있는 편이라 알러 

지가 있어 못한다 하고 옷 정리 등 노동을 하니까 허리가 아파 못한다 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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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걸림돌이다. 

녹색가게의 활동은 그 활동 내용이나 활동 방식에서 공공살림 경제의 단초를 보 

여주는 범례이다. 녹색가게 활동은 기본적으로 ‘아나바다’ 활동이기 때문에 그 성과 

를 회계 장부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2013년 교복 

1618점을 접수해 500여명이 참가해 ‘교복물려입기 행사’의 현금 수입은 1,137,000원 

에 불과하였다. 새 교복이 한 벌에 2 3십 만원 하는 걸 감안하면 벌달 2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 행사는 약 4억 이상의 가계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고 었다. 녹색 

가게의 하루 현금 수입 5만원 교환 수익 20만원도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수 백만 

원에서 천만원 이상 소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녹색가게 류의 활동의 경 

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판매 화폐 수업 중섬의 회계 계정과는 다른 

생태적 회계 계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가게 활동은 그 방식에서도 철저하 

게 회원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이 또한 

녹색가게 활동을 살림 공공화의 우수 범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소통이 았어 행복한 주거공간)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모델이 되고 

있다.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모여 첫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만든 후 계속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집을 찾아 들어왔고, 어린이집을 나온 부모들은 

동네를 떠나지 않고 19년 동안 ‘성미산마을공동체’를 만들어왔다. 주민들은 따로, 또 

함께 방과후교실, 성미산 대안학교, 마포두레생협, 반찬가게 ‘동네부엌’, 까페 ‘작은나 

무’, 마을극장 등을 계속 만들어왔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동아리 

들이 활동 중이다. 사진 동아리 ‘동네사진관’, ‘성미산어린이합창단’, 성미산 극단 ‘무 

말랭이’, 주민 노래패 ‘진동’, ‘성미산 풍물패’, ‘울림두레생협 합창단’, 주민 밴드인 

‘아마(아빠·엄마의 준말)밴드’와 ‘7013B’,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이 만든 독서 

모임 ‘이런저런’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전세로 살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공동육 

아어린이집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 

다. 동네에 살기 위해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주거문제를 공부하는 

모임이 형성되었고 공부모염의 결론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고, 그래서 주식회사 ‘소행주’가 만들어졌다. ‘소행주’는 주식회사라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미산 사람들이고 하는 역할도 입주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둡는 마을 활동가와 유사하다. 건축은 ‘자담’이라는 별도의 건축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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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는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고 

공용공간을 만옮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접근을 하게 되었다. 코하 

우정, 공유주택은 이렇게 해서 선택되었다. 이외에도 ‘집에 대한 과도한 투자 때문 

에 집에 저당잡힌 인생이 되기 싫다’, ‘부모와 아이, 더불어 사는 이웃 모두가 즐거 

운 집이면 좋겠다’와 같은 참가자들의 욕구도 수용되어야 했다. 이 모든 욕구를 충 

족시키는 데서 ‘입주자 참여, 공용 공간, 커뮤니티 형성 후 입주’라는 ‘소행주’의 핵 

심 컨셉이 정해졌고 이 컨셉에 따라 소행주 내부가 설계되었다. 

입주자 참여의 컨셉에 따라 가정마다 내부 구조와 면적도 11평에서 40평까지 다 

양하다. 공용현관, 공동창고, 손님맞이와 케스트 하우스, 저녁식사, 아이들 놀이방 

공간으로 활용되는 ‘씨실’을 공용공간으로 두어 공간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1 

층부터 신을 벗고 들어가면 옆 집과 공유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각자 

집문까지의 공간이 활용가능한 공유 공간, 내집 공간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씨실’에 

서는 가끔 각자 찬을 들고와 저녁을 함께 하기도 한다. 9가정으로 구성된 1호 ‘소행 

주’에서는 입주 가정 몇 집과 동네 주민 몇 집이 합한 열 가정이 ‘저해모(저녁해방 

모임)’ 모임을 만들어 동네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맞벌이 부부의 저녁 식사 준비 

부담을 없댔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기타 동아리 

수업을 함께 듣고 공연도 했고, 송년회 등의 각종 행사도 함께 한다. 일반 주거에서 

는 아이 재우고 기타 교습소에 가서 기타를 배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행 

주’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좋은 이웃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주할 사람을 정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입주하도록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옆집, 위 아랫집의 가족원들을 

알고 이해하게 한다. 공유 관련 아이디어가 점점 더 진화해 3호 ‘소행주’에서는 1층 

에 신발장을 두기로 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행주’ 건축을 완료하기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 

다. 땅이나 빈집을 매입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서로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더불어 

살 때의 갈등 해소 방볍 등을 공유한다. ‘소행주’를 어떻게 꾸려갈지 의논하고 공사 

중간 중간에 입주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공사시 떡 돌리기와 오픈 하우스 등을 

통해 입주자가 주변 주민들과도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행주’는 아이들에게는 입주자 가정 모두가 확대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 

다. 또한 도시에서는 고독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니어 부부들이 

‘소행주’에서 살게 되면 이런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 

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소행주’는 도시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나 고령화된 노부 

부들에게 공동체적 기능을 해주고 치안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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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주는 주거의 사회적 대안이다. 

최근에는 삼각산 밑의 재미난 마을에서도 9가구가 ‘소행주’를 준비하고 있고 주식 

회사 ‘소행주’는 이러한 코하우징이 점점 더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협동조합과 주민운동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공동주 

택운동이라는 점에서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는 독보적이다.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공동체적 욕구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을을 공동체적으로 변화시켜왔 

다. 이제 축적된 역량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만들어 공 

동주택 운동을 벌이는 경지까지 도달하였다. ‘소행주’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지만, 하 

는 역할은 공동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 

련의 일들을 수행한다. ‘소행주’ 직원들은 일종의 마을활동가이다. 이런 점에서 살림 

의 공공화가 그 제도적 형식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틀에만 매일 필요는 없음을 ‘소 

행주’ 사레는 보여준다. 오히려 ‘소행주’는 공동체 운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또한 살림의 공공화는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는 제도적 형식보다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이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정신, 

자치, 소통과 같은 초록정치의 지향을 잘 구현해가고 있는가라는 실천의 내용을 중 

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소행주’는 보여준다. 

5. 생태마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잘럼 

생태마을 만들기의 이론과 실천은 급진 생태주의의 한 부류인 생명지역주의 

Bioregionalism)와 그 실천 양상인 생태마을 운동에서 집약적으로 강조된다. 생물지 

역주의자들은 지배적 개발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거나 가이아와 조화롭게 살 

기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자연 세계와의 관계는 특정 장 

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근거해야만 한다 

고 말한다. 이것은 장소를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 

리 자신을 특정의 장소에 적응시키는 것 토박이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 

다(Snyder, 1990: 17 18).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의한 지역경계 정하기, 권력의 탈중 

심화, 인간과 자연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조직을 자치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등이 생명지역주의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128)_ 생명지역주의 사상은 풀뿌리 운동에서 

128) 로지 브라이도티, 에바 차르커에비츠, 자비네 호이슬러, 자스키아 비에링가, F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5, 225, 249, 271 쪽; 김정희, F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모시는 사람들, 2013, 2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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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태마을 운동(ecovillage movement)으로 나타난다. 생태마을은 자연에 영향력 

을 적게 미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도시나 

농촌의 인간 공동체이다. ‘의제 21’에서 생태마을은 “우리의 사회적, 생태적, 영적 환 

경의 퇴보에 맞서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맞서는 방식을 대변”하는 21세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의 예로 제시된다. 이후 유엔이 1998년에 정한 ‘지속가능한 삶의 

최고 우수한 100개의 실천 모델’ 목록 중 생태마을은 공식적으로 맨 첫 번에 거명 

되었다_129) 

한국의 경우는 계획적인 생태마을 만들기는 “자연과 인위 즉 천(天) 지(地) 人

(人)의 조화를 도모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으로 가득 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일본의 행복회야마기시회 (1953 

년 창립하였고 공동체는 1958년 세워짐)의 한국 실현지가 1984년 화성에서 세워진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유기농 생산자 중심의 공동체(전북 부안의 

변산 공동체, 충북 괴산의 풀무평화공동체 등), 치유 중심의 공동체(지역 의료생협 

들과 경기 평택의 한마음치유 공동체), 대안학교 중심의 마을 공동체(충북 제천의 

간디 청소년 학교, 충남 홍성 풀무학교, 과천 무지개 학교 등), 종교 중심의 생태 공 

동체(경북 문경의 정토 수련원, 경기도 포천의 디아코니아, 충북 보은 예수살이), 민 

관협력의 생태마을(‘박원순, 2009’의 책에 소개된 지역들), 어린이집, 생협, 신협 둥 

15개 단체가 결합해 있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같은 복합적인 시도 등 다양 

한 형태의 생태지역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접근 방법에서는 진안 지역에서 

와 같이 기존의 지역을 생태마을로 만들어가려는 유형과 기존 지역과의 연계성은 

약하거나 거의 없이 계획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려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130).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은 농촌이나 도농 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마을 운동이다. 도시에서는 큰대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주거가 재 

편되고 이사 주기가 짧아지면서 토박이 주민들이 상당히 사라지거나 위축되었고 이 

는 마을 공동체의 해체내지 약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 대 말 지역을 중심으 

로 하는 생협운동이 시작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이 결혼과 더불어 지역에 안 

착하면서 보육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지역운동도 시작되었다. 1994년 

첫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설립 이후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동육아운동은 부 

모자치 보육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미산 마을’ 공동체 운동과 같이 마을공동체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이 일련의 흐름은 도시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볼 수 

129) 김정희, 『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모시는 사람들, 2013, 25 ∼ 26쪽, 
13이 김정희, 앞 글,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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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도시에서의 생태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살림의 두 사 

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앞선 사례로 ‘성미산 마을’ 만들 

기가 주목되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민자치적이거나 생태적인 지역 만들기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나 잘 알려 

지지 않은 성남시의 ‘(사)새날복지회’와 중랑구의 ‘초록상상’ 수유리의 생태마을 만 

들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새날복지회’- 열 두명의 여성이 시작한 보육 • 교육 공동화에서 

성남시 살림의 중심으로 

1990년대 성남 지역에는 상대원동에 공장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일자리는 있는데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어린이집이 매우 적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날아기마을’이라는 탁아소(당시는 어린이집을 탁아소로 부름. 

이 명칭이 아이를 맡겨지는 물건으로 대상화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으로 불리게 됨)를 문을 열어 선생님과 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새날어린이집’으로 자리 잡는다. 

1996년 11월 학생운동하다 노동운동하러 들어온 4명, 노동자 4명, 지역어린이집 

교사 4명이 초동 모염을 갖고 자선들과 주민들의 보육 필요를 충족하고자 의기투합 

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모임을 발족하고, 새날아동삼담소를 각자 500만원씩 출 

자해서 계돈을 만들어 설립하였다. ‘새날어린이집’의 보육료는 평균 월 20만원에 30 

명 정도 어린이를 돌보았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어린이집이 생겨났고 초동 회원들 

이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면서 보니까, 주변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띄 

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남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논의 

되기 시작해서 가칭 ‘새날아동상담소’(1998.10)를 만들었던 것이다. 

초기 회원들은 1998년 ‘신나는 전화’에 가서 교육받고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역 신문에 홍보도 했지만 상담에 대한 인식 

이 많이 부족했던 때라서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교육 참여도는 높았다. 

당시는 부모, 선생님이 아이 때리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었고 상담소는 이런 아동문 

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동인권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만들었고, 어린이집 아이와 부모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강의를 

하였다. 부모들은 퇴근 후 밤에 오시라고 하면 거의 다 왔다. 어린이집과 상담소를 

만들 렘버들도 모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의는 늘 밤 열시 경에 시작해 열 두시, 

새벽 한시까지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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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2001년 4월 ‘새날아통상담교육센터’로 개칭하여 비영리단체등록을 하였 

고, 현재도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거나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방과후에 아이들 통선을 확인할 수 없어, 일하는 엄마들이 

불안해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전세 방 3개짜리 얻어서 ‘즐거운 학교 지역아동센 

터’를 1997년 7월에 개설하였다. 하나는 사무실 하고 하나는 저학년 방, 하나는 고 

학년 방으로 나누어서 10∼ 15명 내외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음식을 조리해서 먹이고 

프로그램을 하며 보살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공간이 좁아져 옮겨야 할 때,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이런 때는 

일일주점을 통해서 도와줄만한 분들에게 티켓을 일인당 50만원, 100만원씩 강매하 

다시피 했다.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일일 주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600만원의 이사 비용을 마련하였다. 일일주점은 목요일 저녁으로 

옮겨져 지금도 지속되는데 500∼600명의 후원자들이 참가한다. 이런 일은 멤버들이 

강한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지금은 새날복지회가 지역 복지 위탁사업을 하면 

서 직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직원들 후원이 생겼고 운영위원, 이사님들께 티켓을 

강매(?)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사님들은 경기도내 대학의 전/현직 교수님들, 사업가, 

시의원 등과 같은 지역의 ‘시민 유지’들이다. 초기에는 후원받고 자원 봉사자 중심 

으로 운영하다, 2005년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면서 처음에는 급식비, 나중에는 운영 

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니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마침 

동네에 있던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받아 2004년 1월부터 ‘상대원3동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1년 후 동네주민들과 시에서 공부방을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계약이 더 안 돼서, 한동안 청소년 돌봄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2005년 6월 ‘상대 

원1동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초등생, 청소년사업, 노인 대상으 

로 무료경로식당, 수발보호사 파견사업, 교복과 장학금 수여 사업, 뇌졸중 환자 주 

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역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2008년도에 성남시지 

역청소년센터가 상대원동에 만들어지면서 이를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았다. 

이렇게 발전해온 새날복지회는 2004년 1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이제는 그 

산하에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상대원1동복지회관’, ‘새날노인복지센터‘, ‘즐거운 학 

교 지역아동센터’,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국공립성남어린이집’, ‘산성종합사회복지 

관’ 7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이 7개 기관에는 114명의 상근자들이 근무를 한 

다. 산하기관의 사업을 모두 합하면 연 41억여원의 지역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후원회원들로부터 월 6∼7백만원의 후원비가 들어온다. 1년에 한 번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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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회 여행을 가는데 각지에 있는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 2013년에는 

버스 4대로 가족대회 여행을 갔다. 회원들의 새날복지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능 

한 일이고 이는 ‘새날복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새날복지회’가 풀뿌리에서 출발한 자치 역량으로 40억대의 지역 사회복지를 위탁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곳을 살림 공공화의 예로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의 위탁은 관변 엔지오들도 받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날복지회’가 중섬 

이 되는 성남시 사회복지는 살림공공화의 원칙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일까? 복지 

사들의 지위,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볼 때 분명한 차별성이 관찰된다. 

성남시의 사회복지사는 1200명이고 복지사의 약 2/3가 여성이다. 이중 400여명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다. 이 협회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도 

행복하다는 이념 하에 복지사의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새날복지회’ 기관장들이다. 협회의 노력으로 성남시 사회 

복지사들의 처우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만하다. 협회의 노력으로 개선 

된 복지사들의 처우를 열거해보면, 성남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들에게는 시에서 

복리후생비가 월 5만원 지급된다. 급여가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는 최대 25만원 

까지 지급된다. 올해(2014년)부터는 보수교육비를 시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복지사들에게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복리 

후생 차원에서 연 2500만원 지원해주어 협회가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고 복지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천만원을 지원해 매년 복지사 12명에게 포상 

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제도다. 복지사들의 시간외 수당 지 

급도 추진 중이다(장애인 업무 복지사들에게는 이미 지급되고 있다). 직원 3명의 인 

건비도 지원한다. 2015년까지 복지사 처우를 공무원 수준의 90%까지 향상시키기로 

시와 협의된 상태다.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도 시가 무상 임대해주고 관리비도 지 

원한다. 성남시는 시 예산 중 30%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보 

다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처우개선 조례도 작년(2013년)에 만들었고 경기도내 사 

회복지사협회 평가에서 성남시가 1등을 하였다. 2014 16년 협의회 대표 선거를 앞 

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날복지회’ 소속 후보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지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 멘토 지원, 소규모 

생활시설(청소년, 장애인 등)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속 증액, 시간 

외 수당 지급, 해외연수 공평 참가를 위한 노력, 휴일근로수당에 노인요양시설 종사 

자 포함 노력, 해외연수 공모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성남시와 기업 후원을 통한 안 

식휴가제 도임, 사회복지사 내집 마련 저리 전세자금 지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 

급을 공약으로 내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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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으로 2006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모든 지자체에 었다. 협의체는 4 

년마다 지자체 복지계획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협의체 직원이 한 두명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협의체 직원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달리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복지계획은 11개 분과위원이 만들어서 올리는 데 분과위 

원 참가자는 분과마다 다른데 대체로 기관장, 실무자, 중간관리자가 참여한다. 성남 

시처럼 상근 직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분과위원회 활동이 실하게 가동될 수 있고, 

분과위의 정책안이 시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 역할, 복지사의 지역 복지 정책 수립에의 참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인데 성남시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 

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기관 수준에서 복지사가 얼마나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가는 기관장 마 

언드와 법인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도 법인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고 출퇴근 시관과 같은 복지시설 내 복지사 처우와 사업 자율성 

은 이같은 복지기관의 기관장 마인드와 법인의 경제력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 

‘새날복지회’의 사례는 지역에서 살림 공공화를 이루어가고 할 때, 귀감이 되는 앞 

선 지점들을 보여준다. ‘새날복지회’가 귀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 

한다. 

첫째로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초기 여성 라더들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평범한 주민이었고 이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자신과 주민들이 당면한 

생활의 문제,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 

들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역운동 참여의 경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은 자신들과 주민이 공동으로 직 

면하고 있는 육아, 교육과 그 외 노인 수발 등과 같은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이는 곧 살림을 공공화 하는 것, 마을살림의 터를 닦는 

일이기도 했다. 둘째로 초기 리더들의 공동체성을 들 수 있다. 노동자, 어린이집 교 

사와 같은 12명의 여성 회원들이 자기 자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돌보기 위해 500만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남시 사회 

복지의 대모로 불러도 좋을 이 여성들은 기꺼이 빡빡했을 살림에서 500만원씩 출자 

해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육아를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새날복지회’에 그 

대로 적용된다. 초기 출자금은 감자되어 출자자들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귀중한 종 

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후에도 ‘새날복지회’가 다양한 세대에 걸친 마을살림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이 필요하면 그때 마다 마련되었다. 셋째로 ‘새날복지회’의 

사례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 회원들은 복지회 사 

- 147 -



업이 확대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느껴 방통대를 다니거나 학점 은 

행제를 통해 학사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전공을 살리기 위한 석사를 취득한다. 

이런 자기 성장의 노력을 병행해 당시 어린이집 교사였던 분들이 지금은 원장이 되 

었고(4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전문가,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지역사회 기관 기관 

장 등으로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 부문을 이끌어가는 중견 리더들로 성장하였다. 넷 

째로 ‘새날복지회’의 리더들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어 3D 직종 수준이었던 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에 가깝게 

향상시켜 가고 있다. 또한 협의체 분과활동을 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가 복지 

기관의 단순 피고용자 복지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복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 사회복지 

체계가 얼마나 공동체 경영에 부합하는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사 

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국한해 볼 때, 시 살림의 공공화를 이루어가 

고 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초록상상 

중랑구의 생태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사) 초록상상’은 ‘(사)여성환경연대’의 지 

부이다. ‘여성환경연대’는 1994년 12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였던 북경여성대회에 ‘여 

성과 환경분과’를 조직하여 참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1999년 설립되었다. 여성환경 

연대는 살림 감수성(혹은 에코 젠더 감수성)으로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세대 

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평등한 세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 연구, 정책 제안을 

해왔다. 설립 이후 십 여 년을 여성 살림운동가들의 연대체로 지속해오다 2004년 

12월 ‘ 여성환경연대 희망TF 워크삽’을 하였고 워크삼의 결정에 따라 이때부터 지 

부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여성환경연대’(이하 ‘연대’로 약칭)는 2005년에 녹색위 사업비 

를 기반으로 중랑구에서 ‘동화읽는 어른모임 중랑지회’(현‘ 어린이책 시민연대 중랑 

지회’)와 ‘한살림동대문중랑지부’(현 ‘한살림북동지부’)와 연대해서 주부들을 위한 교 

육 강좌와 중랑천 마을한마당을 연다. 중랑구가 선택된 것은 ‘초록상상’의 첫 사무 

국장을 한, 당시 ‘연대’ 지역 사업 담당자가 중랑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강좌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이 마을에서 행복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생태교육과 

전래놀이,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4회 

진행되었다. 약 3천 장 정도 되는 홍보지를 한살림 조합원들이 인근의 어린이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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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철역 등에 뿌렸고 강좌는 매회 1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후속 모임으로 한살림 주관의 교과모임과 ‘연대’ 주관의 생태모임이 만 

들어졌다. 이 생태모임 참여자 20여명이 현재 ‘초록상상’의 모태가 되었다. 이 소모 

임은 2006년도부터 1년 간 주1회 모임을 가졌다. 책읽기, 봉화산 산책, 대안생활용 

품 만들어 보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주부 모임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모임이 잘 이 

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두 서너명 심지어 한 명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 명이 

올 때도 있고, 두 명 또는 한 명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온전히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쓸 수 없는 주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았던 사무국장은 이 악전고투를 낙 

천적으로 넘어간다. 

사무국장은 소모임의 임의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연말부터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설득하였다. 운영비를 걱정하는 회 

원들에게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사비라도 털어서 운영하겠다 

고 설득하여 2007년도 3월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50 

만원의 월세를 내는 곳이었다. 이 중 500만원 보증금은 ‘연대’에서 빌려오고, 나머지 

500만원은 10 명 핵섬 회원들이 이익이 나면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50만원씩 

출자하여 충당하였다. 실제 ‘연대’ 프로젝트를 ‘초록상상’으로 가져오고, 비누 팔고 

강좌 참가비 받고, 회원이 늘어나 2년만에 보증금을 다 갚고 월세도 충당할 수 있 

게 되었다. 현재 (2014년) 공간은 까페를 할 목적이 있었기에 이전 공간보다 더 넓 

고,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가 138만원이다. 이사올 때 인테리어비도 2천만원이 들 

고 복비도 들었다. 다시 20명이 백만원씩 출자하고 개인이 천만원 넘게 출자해서 

비용을 감당하였다. 카폐는 해보니 상품과 서버스 수준을 영업용 카페에 맞추려면 

그만큼 누군가 집중해야 하고 그래봤자 그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까페는 회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체 살림은 월세 138만원, 활동가 

급여 12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70만원, 대표 활동비 50만원,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해서 월 4백만원 이상이 든다. 현재 250명 회원이 내는 회비는 월 160만원이고 이 

중 20%는 본부에 회비로 낸다. 나머지 모자라는 운영비는 천연비누나 아토피 로 

션, 천연 스킨, 모기 퇴치제 둥을 짱짱이 팔아 들어오는 수업과 10%의 강사 후원비 

로 메꾼다. 이렇게 운영하여도 2013년에는 단체 월세 관리비 다 쓰고도 천만원 흑 

자를냈다. 

한편 ‘초록상상’의 회원은 후원회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18개의 팀이 활동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팀과 모임을 만 

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이 팀들이 팀 자체 모임 

과 외부 사업을 모두 감당한다. 이중 성교육팀, 건강팀, 에코맘, 생태팀, 에너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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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목표를 수행하는 핵심 팀이고 나머지는 6, 7명 회원으로 구성되는 자율적인 

소모염이다. 성교육팀은 3년 준비해서 만든 팀으로 서울시 안전마을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다. 에코맘은 한 팀당 열명 내외인데 6개 팀에 50∼60명이 있고 학교에 

나가 프로젝트나 환경 수업을 진행한다. 팀은 일년 하다 없어지기도 하고, 해별로 

한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4개 학교에서 에코맘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 

하고 있다. 생태팀은 생태안내자 교육을 받은 회원들로 생태교육과 캠프를 맡고 있 

다. 에너지팀은 학교에 에너지 교육을 나가고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등으로 활동 

하는데, 팀장이 서울시 드림센터로 취직해서 팀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건강팀은 

천연화장품과 천연세제 등을 만드는 연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활 

동을 한다. 주로 와부로 강의를 나가는 팀이다. 

이 핵심 팀 외에 문화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철학공부를 한다. 청소년팀은 청 

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주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역사공부모임은 여성 

강좌 후 한살림을 중심으로 조직된 후속모임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모임을 유지· 

발전시켜 온 것으로, 방학 때 이외에는 주 1회 이웃의 역사전공자를 모시고 역사공 

부를 깊이 있게 한다. 이 모임은 처음에 장소만 사용하도록 권했을 뿐 내부 모임 

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든 참여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모 

임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록상상’이 함께 참여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 

의회 모임에서 만난 지역 내 복지기관의 복지사들이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공부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 환경교육 전문단체로서 다양한 환경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요청이 오면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 지역의 신뢰를 

받고 중랑 지역이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으로 선정되는 데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전업주부만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리라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기타 소모임에는 언 

쇄소 사장님이 참여한다. 밤에 연습하고 공연을 한다. 

월1회 각 팀 및 모임의 팀장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핵심 다섯 팀의 팀 

장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 다른 팀들은 각 팀의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 

에서 공지하고 교류하고 ‘아빠요리대회’와 같은 단체 행사 준비를 함께 한다. 이외 

에 전현직 사무국장, 대표,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무국 회의가 있다. ‘초록 상상’의 대 

표는 지역 명망가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평범 

한 주민이고 한 명의 실무자 몫을 해낸다. 현 대표는 까페지기로 주 2일 바리스타 

를 하고 장보고 주문하고 청소하는 일을 한다. 일반 회원보다 좀 더 회원과 소통하 

고 회원들의 불편한 점을 귀 기울여 들으려 애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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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것보다, 팀 간의 긴밀한 소통, 지역사 

회 현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더욱 중요시 한다. 이런 목적에서 팀장이 아닌 일반 

회원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도 권장된다. 팀장이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나오다 

가 회원을 만나면 손을 잡고 운영위원회에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팀 

의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팀 

이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초록상상’과 지역사회를 인지하는 중요한 만남 

의 자리가 되고 있다. 

2007년에는 참여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1회씩 여성리더섭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서는 강의를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여 

성조직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와 지 

도력이 성장되었고, 개인의 리더십이 집단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한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내가 ’초록상상‘에 참여하면 

서 이 지역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해 졌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게 많다’는 이야기들이 회원들 업에서 나온다. 

‘초록상상’이 거버넌스를 이루어내는 방식도 배울만하다. 초대 사무국장은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구청 여성정책과 

에도 제출하였다. 귀찮아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반가워하는 담당자도 만나, 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표기하 

게 함으로써 미묘한 갈등의 소재를 없애고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초록상상’은 주 

민자치센터 강좌를 진행하면서 회원을 확보하였고 이후 프로젝트 사업을 주민자치 

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었으며 중랑구 여성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늘 초대 

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단체 주체 역량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거버넌스 

를 이루면서 다시 이 과정이 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곳은 주민들이 돈을 벌면 이사 나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초록상상’은 여성들이 

노력해서 이곳을 지역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이 지역의 2-3세대를 키워내고 싶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금요일 6, 

7명의 청소년 모임에는 이 팀을 맡은 담당자가 저녁밥을 해 준다. 

‘초록상상’의 터를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초대 사무국장은 8년 만에 청소년 

팀 밥 봉사 외에는 뒤에서 돕는 일만 하고 중요한 단체 일에서 손을 떼고 2014년 

‘중랑마을넷’ 대표를 맡았다. 지역 여성들이 그 사회의 환경, 먹거리, 교육, 방사능 

정책, 안전, 폭력 등을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엄청난 시민교육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성들의 풀뿌리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마을살림 운동을 해온 중간 결실 

이라 할 수 었다. ‘중랑마을넷’을 중심으로 그녀는 여성 목소리가 지자체, 정부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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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관변 단체 오륙십대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에 여성이 참여예산제 성평등 • 안전 • 주민자치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풀뿌리 마을살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여성들이 지역사회 혹은 자체적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여 훈 

련받아 변화될수록 다양한 마을 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예산을 알 

고 민관이 함께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넷’은 서울 25개 구에 다 있고 구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 사 

회의 마을살림을 공공화시키는 데 지대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녀는 본다. 

그 바쁜 와중에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회원의 세 

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선이 더 이상 ‘초록상 

상’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엔지오 볼모 지역이었던 중랑구에 

서 다부지고 지혜로운 한 살림꾼 여성이 마을 살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8년간 

의 서사가 감동적이고 아름답다. 

6. 살림 공공화의 섬화 - 확산을 위하여: 거벼넌스 

살림 공공화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시대적으로는 ‘70∼‘80년대 학생운 

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참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운동으로 들어 

오게 된다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았다. 그러나 살림 공공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한 

국 사회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맥락에서만 이해되는 것은 거시적 견지에서 보는 표 

피적 이해로 그칠 수 있다. 살림 공공화는 우선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 

이’, ‘구리여성회’,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71 ', ‘새날복지회’ 등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국가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한 당면한 살림 사는 여성 개인으로서의 당면 

한 절박한 필요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 출현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즉, 어머니, 주 

부로서의 당면한 필요가 살림 공공화 실천의 핵심 동기가 되고 있다. 살림 공공화 

는 출발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이 아니라 당면한 여성 개인으로서의 절박한 필 

요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가고자 하는 지향과 역량을 갖는 리더 개인들이나 집단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리더의 학생운동, 시민운동, 학습의 참여와 경험 

은 리더가 살림 공공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한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사)수원가 

족지원센타’ ‘녹색마을사람들’, ‘초록상상’과 같이 단체가 살림 공공화를 추동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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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도 그것이 유지되어 오는 데에는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에서의 욕구와 필요를 

단체의 ‘살림 공공화’ 실천이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필요를 단체가 

제대로 읽어내어 주민들의 필요와 만난 단체의 추동력이 주민들과 함께 살림 공공 

화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의 재생산에서의 문제다.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의 경우 새로 

운 자원봉사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초동 회원들이 20년째 계속 봉사를 하고 있 

다. 또한 ‘녹색마을사람들’도 ‘초록상상’과 비슷한 다양한 마을 살림을 봉사로 해나가 

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를 창립한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회원 수는 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백 여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새날복지회’나 ‘초록상상’처럼 

지역에서 마을살림의 새로운 구섬점이 될 다른 민간 공공 조직을 만들어내지도 못 

하고 있다. 이는 마을살림이 자원봉사로 운영될 때와 리더십 재생산에 실패할 때 

겪는 정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마을 리더십 재생산은 초기 리더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2세대 양성에 힘쓰느냐는 문제와 아울러 마을 살림의 공공화 영 

역에서 일하는 리더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새날복지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보론에 소개하고 있는 ‘새날복지회’는 살림공공화의 과정에서 성찰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 단체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일하는 여성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보육시설을 공급하지 못할 때 결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던 열 두 명의 

여성들이 당시로는(1996년) 적지 않은 자금이었던 500만원을 출자하여 성남시 상대 

원 공단 지역의 다른 어려운 여성들의 자녀들을 함께 보살피는 어린이집을 설립한 

다. 이러한 출발에서 현재는 산하에 7개의 위탁기관을 두고 연간 사업비가 40억에 

이르는 어린이·청소년·노인 복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의 센터로 우뚝 섰다. 

어린이집, 청소년 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 살림 공공화의 역량이 지자체 복 

지 사업을 위탁받게 되는 것,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한 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 

협의체를 통한 복지사의 시 복지정책 참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살 

림 공공화의 핵심 원칙인 자치와 소통이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되는 성남시 복지체 

계 속에서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성남시 복지기관들이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경영되고 있는가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단체들이 ‘살림의 공공화’를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지자 

체와의 관계에세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관의 공공 지원의 기준이 규모 중심 일변도에서 내용 중섬으로 변화해 

야 한다. 내용의 공공성이 담보된 경우에 관이 공간 동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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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부동산 임대료가 전 세계적으로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비영리단체 

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구리여성회’처럼 공공 기능을 하는 단체 

의 회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된다. ‘초록상상’은 다양한 회원 판매 사 

업, 강사비 후원 등으로 회비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가고 흑자까지 

내고 있지만, 이 경우도 단체역량과 더불어 이 지역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단체가 임대료가 두 배가 되는 다른 

구에 있었다면 이 단체도 적자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간의 협소함은 과천의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도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하 

기 위해 운영되는 ‘바느질팀’은 공간이 없어 가게 앞 복도에서 재봉틀을 두고 재활 

용 강좌 설습을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상반가 

15명, 하반기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는 법정 공간 기준이 아동 1인당 3.3m' 이다. 이 면적이 

2018년부터는 6.6m'로 확장된다. 이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통 

안의 보육의 질, 성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은 대체로 회원들이 월 5000원, 10000원 후원을 

해주어 운영되는 단체로 빠듯한 살림살이야다. 현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운영 

위원이나 이사들, 뜻을 모은 회원들이 자금을 모으고 바자회나 일일잣집을 하는 등 

해서 어렵게 마련하였다.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백퍼 

센트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대의 부담을 백퍼센트 민간 

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와 국가의 국민 복지 향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수 년간 운영이 부정이 없이 성실하게 운영되었고, 위탁 기관 법인 

의 살림이 넉녁지 않다면 공간 확대 부담은 지자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민관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재산과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종교법인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가난한 민간 법인간의 공간 지원비를 차등화 하는 것도 방법 

이다. 

한국 사회는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마다 노인정은 없는 곳이 없다. 또한 이른바 

관변 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활발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민자치센타 

나 구민회관에 공간을 갖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의 공간 배분은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 공간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공 

간 배분 원칙도 없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노인정뿐 아니라 엄마들의 

자치적인 품앗이 육아나 보육 관련 활동을 위한 공간, 공동식당, 공방 등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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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의 공유 공간으로 필요하다는 정책 마인드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지자체, 국가를 상대로 조례나 법 제정과 

같은 정책 언어로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규모 중심의 복지 마인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행정 개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도 17개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범주화하고 구는 주체 변화 없이 운 

영은 자원봉사자가 하면 된다고 보고 리모델령 예산만 지원하였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 비전이 있는 운영 인력 지원 없이 어떻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냐, 세 네곳만 변화시키고 천천히 가자는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관장의 컨설 

팅은 무시되었다. 1년 뒤에는 공간만 알록달록 한 채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문은 

닫쳐 있는 상태가 되었다. 공공성 마인드 부족하니까 봉사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대 

신 지키고 있기도 하였다. 작은 도서관을 규모 중심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문제 

이다. 교회도서관의 작은 도서관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와 같은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은 내용 면에서 구립 도서 

관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고 역통적이다. 마포구립도서관의 일년 도서비가 연 2백오 

십만원일 때 이곳의 연간 도서비는 자체 6백만원, 지원금 2백만원 해서 8백만원에 

달했다. 서울문화재단이 ‘한도서관 한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립도서관에는 

연 500만원을 차등지원하는데 내용과 운영이 실한 민간 작은 도서관에도 이런 지원 

금을 지급하면 구립 도서관 몇 배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구립에만 

이런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이다. 

두 번째로 관이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을 규제 일변도로 보는 데서 벗 

어나서 현장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부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처 

벌, 성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잣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 한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는 전 아동을 사례관리하게 되어 있다.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돌봄과 상담 내용 등을 매일 매일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야 한다. 

현재 10∼30명 기준 법정 교사는 2명이다. 현재도 이 두 명이 보육과 회계 정리 및 

관보고 관련 일체 행정 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벅차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겠다 

는 정신이 투철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두 명의 교사가 자기 인건비 중 일부를 다 

시 기부해서 보조 교사를 한 둘 더 쓰기도 한다. 교사들은 부모가 가출한 아동의 

경우는 아이 옷 빨래까지 해주어야 한다. 박봉에 격무이기 때문에 이직도 잦다. 이 

런 형편에 ‘사레관리’라는 명목으로 일이 더 증가되는 것은 보육의 질을 향상하겠다 

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교사 격무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 

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상담 교사를 지 

자체와 국가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보육의 질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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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이 해야 할 복지 기능을 민에 가중시키는 것은 그나마 일구 

어온 민관 협력의 ‘살림 공공화’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 

규제 일변도나 관 기능을 민에 떠넘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민관 모두 만족하는 

‘살림 공공화’ 혹은 복지는 궁극적으로 복지 예산의 증액과도 맞물려 었다. 2012년 

한국의 복지 규모는 GDP의 9.3%로 OECD가입국 중 최저이다. 반면 OECD 평균은 

21.7%이다. 우리가 이 OECD 평균(21.7%)에 도달하려면 무려 복지 예산을 연 160 

조 원 늘려야 하는데 2014년 한국의 복지 예산은 1.7조 원 증액 된 데 불과하다(오 

건호, 2013,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http://www.pressian.com/ne 

ws/;따ticle_print.html?no=40267, 2013. 1.7). 아동가족복지지출 또한 최저이다. 2009 

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인데 반해 한국은 0.8%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를 차지한다(이주연·김미숙, 

2013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바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예산의 증액 없이 제대로 된 ‘살림의 공공화’도 예측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공공성이 있는 주민자치적인 마을 사업에 저리 융자와 같은 자금 지원 

이 필요하다. ‘소행주’ 운동에서의 어려움은 전세비가 전 재산인 참여자들이 전세금 

을 빼지 못하는 건축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코하우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주민들 스스로 좀 더 저렴하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 

안, 안전, 보육, 복지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주는 복지 기능을 갖는다. 이러 

한 공공성을 인정해 저리 융자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행주’ 운동은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식씨 이식군 삼식새끼’라는 회자하는 우스개 소리 

가 었다. 노년이 돼서 퇴직한 남편의 삼시 세끼 밥을 해주는 것이 가정마다 문제상 

황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코하우징’을 통해 이런 개별 가구 식 

사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음을 본다. 수 억을 투자하고 월 몇 백만원을 내야 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노년층은 그리 많지 않다. ‘코하우징’은 현재는 어린이 

를 둔 참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저렴하게 노인 주거, 복지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 

려하면 ‘코하우정’의 공공적 잠재력은 무척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 지원 

이 들어갈 때 이 운동은 다양한 세대에 걸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민간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 

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점점 더 공모 사업이 사업비 위주로 되어 가고 있 

고 현장을 모르는 심사자들의 평가에 따라 사업예산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깎이기도 한다. ‘구리여성회’나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와 같은 

단체들은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사례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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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눈에 띄는 불만이 없다. 그러나 이 단체의 기능이 공공성을 띈다고 할 때,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모든 법인이 

프로젝트 진행할 인력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목 지출을 조작하는 예산 집행을 

유도하게 되어, 알면서도 눈감는 예산 변용을 일상화하게 된다. 

엄마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관장 

도 다음 관장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여 

기고 있다. 후원 회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는 쉽지 않다.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보다 더 많은 지자체나 국가 예산이 투 

여되는 도서관보다 더 많은 공공 기능을 해내는 이런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인 

력 지원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살림공공화가 심화 •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성실하게 살림 공공화를 진척시켜온 단체들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단체들은 관의 공공 지원의 기준의 규모 중심 일변도에서 내용 중심으로의 변화, 

규제 일변도에서 성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성이 있는 주민자치적인 마을 

사업에 저리 융자와 같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민 

간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고 았다. 이러한 요청은 오랜 경험 속에서 나 

오는 소리인 만큼 경청되어야 하지만, 개별 단체의 의견으로는 경청되기 어렵다. 이 

를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야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지자체 국가를 상대로 조례나 

법 제정과 같은 정책 언어로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연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연합 단체나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풀뿌리 단체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 

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니면 성남시의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된 ‘사회 

복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회’의 사례와 같이 사안별 지자체 • 국가 수준의 연대 

체들의 결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날복지회’와 성남시가 지난 삼십 

여년 동안 이룩한 이러한 거버넌스는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 거버넌스 모델로 보인 

다. 살림공공화가 지자체에 어떻게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거버넌스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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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잘럼문화 사업 추진방안 

이혜경·김정희·신지영·정해은 

1. 살림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2. 살림문화의 개념과 범주 

3.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2014∼2015) 

4. 사업의 필요성 

5. 살림문화 사업의 계획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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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럼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연구는 새로운 살림문화를 꿈꾸며 출발한 사업으로 일상으로부터 새롭게 사유 

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구이다. 새 판 짜기를 도모하는 이 살림문화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최고 이익 창출이 최고선으로 군림해온 지난 3백년간의 

서구 문명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오십여 년 동안 한국식 압축적 근대화로 진행되 

어 왔다. 한국은 이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 세계 최하의 극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월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 삶을 보 

장하는 자연과 생존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간으로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는 삶, 

마을 공동체, 오랫동안 공유해온 공동체적 혼이 깃들인 문화를 파괴시키면서 이것 

들을 시장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쉬바,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인류 문명을 진단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인류는 반세기, 한 

세기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근거 없는 염포용 진단 

만은 아님을 우리 자신과 이웃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살림문화 사 

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작업을 지금, 여 

기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림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할 때 두 세기 

전 ‘빙허각 이씨’라는 대모(大母)가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규합총 

서』 라는 살림문화 유산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빙허각 이씨라는 ‘흔 어머니’의 유 

산에 의지하여 우리가 맥을 놓치거나 슬럼화해 온 살림 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현 

대적으로 계승해가는 것이 21세기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차원의 살림문화 형성과 공유,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살 

림마을이 두 곳, 세 곳, 네 곳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이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반도 곳곳과 한반도 넘어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살림문화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장기적 전망 

을 갖고 최고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로서 체계적으로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이라한 연구진의 살림문화 사업 전망을 충 

분히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경기도를 21세기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기 위한 중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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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터로 자리매김 해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전개 

해 갈 것을 제안한다. 

2. 잘렴문화의 개념과 범주 

원래 살림은 예로부터 주로 여성들의 일로써 가정을 중심으로 해온 아이들을 낳 

고 기르는 일, 의·식·주 생활관리, 간호 등 생명을 살려내고 유지시키는 일체의 활 

동을 지칭한다. 그러나 ‘마을 살림’, ‘지역 살림’, ‘나라 살림’, ‘지구 살림’과 같은 용 

어가 통용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살렴은 가정 내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 

역, 국가, 더 나아가 지구사회 경영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외연을 지닌 개념 

임을 알 수 었다. 

이 같은 다양한 어법에 담긴 살림의 개념 혹은 살림정신은 살림이 애초에 사적일 

수만은 없는 공공적인 것 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살림의 외연을 집 밖의 예술 활동으로 공공적 활동으로 확산해 가는 사례들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살림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인 살림문화란 ‘생명 

을 살리고 돌보며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인 가정의 일상 살 

림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지역과 지구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가치체계, 신념, 세계 

관 등을 포함한 삶의 방식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즉 ‘상생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가 

정 안팎에서 생명을 살리고 지속시키는 활동 삶의 방식의 총체’를 이른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의 가사노동은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시키는 관계, 서로가 소 

외된 관계 속의 노동 및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즉자적 (an sich) 상태, 그 자체는 진 

정한 살림문화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살림문화라 할 때 그것은 원래 살림의 의미를 되찾고자 모색 

하는 실천적 행위의 총체로서 대자적 (f디r sich)성격을 갖는다. 즉 의식적으로 살림을 

지향하는, 살림을 되찾고자하는 성격을 갖는다. 현재 가정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우 

리의 일상이 거대한 전지구적 경제체제에 의해 식민화 되어있다는 시각에서 이 연 

구는 출발하였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일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렇게 볼 때 살림문화의 외연은 당연 

히 삶의 전 영역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후속사업이 이 모 

든 살림문화에 주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앞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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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연구는 살림문화형성을 위한 새로운 실천을 위한 것으로서 새롭고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만들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여성들의 

일이었고 지금도 여성들의 일인 살림살이 노동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 생산,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실천을 널리 공감하고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 

카데믹한 연구는 학자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지에만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 

천, 특히 여성 시민들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언어의 창출과 공감, 공유와 확산의 장으로 ‘축제’를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살림의 공간의 형성과 그 주체의 형성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살림 

문화의 실천은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로운 윤리적 삶의 공 

간, 상생의 문화공간 말이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더 나은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상호 의존성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 

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 

끼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붐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살림마을’을 제안한다. 

셋째, 크게 이 두 가지로 범주화된 살림문화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시작 

하면서 밝혔던 세 번째 지향, ‘함께 만들어가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살림문화 사업 

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그것이 축제공간이든 살림마 

을 공간이든, 함께하기 혹은 공동체 (community)의 개념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 

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 

된 공간, 제한된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너무 평면적이다. 

‘살림마을’을 말할 때 당연히 물리적이고 지역적 공간에 기반할 것이지만 ‘함께하기’, 

‘공동체’의 개념은 일시적인 공동체, 축제적 공동체 헤쳐모여를 반복한다든가 따로 

또 같이 하기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북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이로써 살림문화 사업의 실천적 범주로써 ‘축제’와 ‘살림마을’, 크게 이 두 가지 범 

주 안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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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14∼~18) 

<표 8> 

3단계:3>18 

0 살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마련 

* 살림문화 사업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살림문화재단 가동의 본격화 단계 
*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평가 ‘제 2차 살림문화사업의 기획’ 
* 살림축제(비엔날레)의 지속·획"'J 

:SJ:~ 2단계: LD16- LD17 

。 살림문화 사업 기초 다지기 

* 살림문화재단설립 
* 살림축제·전시(살림비엔날레)의 정기화 
* 살림미-을 인프라 정착 및 시범마을 확산 

:Q 
1단계; LD14- LD15 

0 살림문화사업 인프라 조성 

*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살림문화재단 추진체 정립 
0 살렴문화의 공감대 형성 및 재언어화, 의미화 

* 살림축제·전시를 통한 살립문화예술 토대 구축 
* 살림축제·전시기획을 위한 타당성 연구 및 계획연구 
。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 조성 

* 살렴마올 조성올 위한 경기도 자원조사 및 타당성 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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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렴문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살림문화 사업은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제, 새로운 실천, 새로운 조직 등 이를 잘 담아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사고의 틀 뿐 아니라 독자적 조직의 틀을 갖추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첫째, ‘살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적 조직 

‘살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살림문 

화재단 추진체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 1차(2014∼ 

2018)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살림문화사업의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첫 준비로서 요 

구되는 일이다. 

둘째, 살림문화의 재언어화, 재의미화 작업과 이를 널리 공감하게 하고 확산시키 

기 위해서 살림문화축제를 제안한다. 이 틀 안에서는 전시, 공연, 심포지움, 워크삽, 

장터, 카페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소통과 살림문화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성적이 

면서도 감성적인, 감각적, 혹은 무의식 수준으로까지 대중화시키는 토대로 필요한 

일이다. 2015년에 이를 실시 할 수 있게끔 2014년에는 살림문화축제, 전시계획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축제의 장에서는 살림문화사업의 원천으로서 ‘벙허각 

이씨에 대한 전시’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일상의 실용적언 목적으로 출발한 자수를 

예술적 차원으로 인정받게끔 새로운 차원의 전시와 심포지움을 한다. 벙허각의 정 

신을 오늘날 이어받는 각종 살림꾼들을 칭찬하는 기회를 갖고(예: 일상생활을 세밀 

히 기록하는 사람들, 살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알뜰함과 나눔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 상도 주며 각종 의식주의 지혜를 뽕내는 행사를 함으로서 일 

상문화를 한층 고양시키기 위한 일상적 살림의 축제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대 

안적 삶, 대안적 문화의 방향을 도모하고(건강하고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 다양한 

생활공동체, 아름다움이 있는 노동, 느림의 미학, 상생과 나눔의 협동체 등) 다양한 

방식(놀이로, 공연으로, 장터로)으로 재현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축제가 보다 특별한 공간 안에서의 고양된 시간, 자극을 주고받는 시간, 살림을 

다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일상적 삶의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림’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살림마을을 통하여 자율적이고도 자급적인 경 

제공동체,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협동 

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 새로운 유통, 새로운 교환체계를 도모한다. 그 위에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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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훈련의 장, 실현의 장으로서 마을미디어 사업, 치유와 

협동의 공동체 정원, 텃밭가꾸기, 공동체놀이, 공동체예술 둥 총체적으로 일상의 재 

구성을 차례차례 도모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 살림마을을 하나씩 둘씩 실현시킨다. 

이렇게 1단계가 지나면 이를 정기화하고 정착시키면서 2단계 (2016∼2017) 다지기 

단계가 될 것이다. 지난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을 설립 

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될 것 

이다. 

2018년은 3단계로서 그동안 진행해 온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평가’와 ‘제 2차 

살림문화 사업의 계획’이 진행되는 해로서 1차 사업의 마무리와 2차 사업이 교차되 

는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4. 사업의 펼요성 

1) 살림문화재단 절럽의 펼요성 

첫째, 오늘날 여성들은 억압적 삶의 방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면 비주체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싱글 

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주체적인 삶, 스 

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돈을 벌고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가 된다면 아이 갖기는 포 

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국가 

는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앞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 

다. 그러나 국가는 획기적이거나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 

다.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실천의 주체,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여기에 체계적으 

로 응답(response)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여성들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 

고 지자체나 정부가 응답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을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살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 

성이다. 

둘째, 살림문화축제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진 

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축제에 대한 친근성이나 우호적인 인식은 매우 

약하다. 이는 60, 70년대의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관주도하여 만들어진 천편일률적 

이고 박제화된 축제, 90년대 이후 지나치게 경제적 목적이 앞선 축제, 지역홍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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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 축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촌공동체 시절의 세시풍속으로 

서의 설날, 추석, 단오, 대보름만큼도 사람들에게 충일감, 설렘,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공유하게 하는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십만여 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많다’고 생 

각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다. 이중 약 2만여 개는 관광객이 찾 

고 있는 볼만한 축제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 

로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통과의례적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들이다. 흔히 축제는 먹 

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것으로 인식되며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 

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축제는 비생산적이고 비일상적이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의 

생산적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축제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잠시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다. 축제는 일상의 불만과 갈등을 옹통 뒤흔드는 광기와 

재미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상의 활력을 넣어준다. 일상과 다른, 전도된, 이것저것 

섞여있는, 다층적인 것을 체험하며 더불어 재미있는 가운데 재주를 칭송받기도 하 

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기도 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 활동아기도 하다. 때로는 엄 

밀함과 정확함, 때로는 대담성, 능숙한 솜씨, 영리한 두뇌활동을 필요로 한다. 충만 

한 자유 속에서 창의력은 고양되고 지적발달과 정신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삶이 

불안하고 사회가 위기에 빠져있을수록 사회는 갈등의 해소와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하며 축제는 모의적 방식으로 덜 갈등적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모색하고 

체험하는 장이다. 삶은 관념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는 

다. 우리의 일상사만큼이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것의 재배치를 통한 색다른 경험 

을 통해 축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게 한다. 바로 이러한 축제의 

성격으로 언하여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 

하는 ‘살림문화’는 축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 단계로서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즉 

살림문화축제는, 

- 빙허각 이씨의 삶과 「규합총서」 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널리 얄리는 첫사업으 

로서 살림문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축제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통과의례로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 

고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운동의 방법으로 

매우 적절하다. 

셋째,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앞머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전지구적 경제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율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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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동체로서 여성주도적인 살림문화를 위해 살림마을의 구체적 실현이 이 첫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살림마을, 살림공동체의 형성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다. 

더구나 벙허각 이씨가 집대성한 살림문화가 2013년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듯이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 

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온전하게 삶의 맥락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없 

다. 현재 농촌마을의 여성노언들은 이러한 문화를 체득한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 

다. 이들 생전에 이분들의 살림문화를 청장년 여성들이 물려받아 사는 농촌형 살림 

마을은 문화보존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한 살림문화의 보존과 전수는 중장기적 생태·공정·책임 여행의 자원이 될 것 

이다. 21세기 새로운 여행의 추세로 등장하는 생태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에서는 

현지민의 삶을 가능한 한 현지민처럼 경험하는 것이다. 관광지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문화의 체험과 공유가 중요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빙허각의 살림문화를 온전하게 계승하는 농촌마을은 이러한 대 

안여행의 적소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십여 개에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정 

여행사들은 한국인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는 여행만을 진행하며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공정여행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안적 농촌공동체로의 

‘살림마을’ 공정여행·생태여행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잘렴문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1) 201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口 연구사업 

φ 살림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살림문화 자원조사 및 타당성 연구(2014년 5월∼8월) 

CZ) 2015년 살림문화축제와 전시계획연구(2014년 6월∼12월) 

@ 제 1차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 연구(2014년 6월∼12월) 

* 제 1회 살림문화 심포지움 및 살림문화선언; 2014년 4월(이 연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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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탕으로 살림마을을 시연한다(이것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조직하여 설행하며 부분적으로 

첫번째 항목의 

선정하여 

중
 

口 시범사업 

· 방법: 연구사업 

은마을을 

는 재현의 방식을 취한다). 

· 기간: 2014년 5월∼10월 

발표; 2014년 10월 

· 내용: 

등 다기능을 수행하는 공 

교육분야의 살림부담을 

거실,카페 

육아와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프로그램. 개인적인 영역이었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 도서관과 놀이터 

0 

표
@
 

여성들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살림공동체 형 

유아부터 

가지고 놀 수 

초등 같이 있는 넓은 거실과도 같은 공간: 한두살의 

엄마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책도 읽고 장난감을 

으로 나누어진다. 

여성들의 살림정보 교류 및 

한 형태이다. 

- 장난감과 책이 

아이들과 

간운영 

- 이는 

성의 

하고 

하 

카페; 엄마들과 함께 운영하며 과자를 

있는 카페기능도 한다(아이들과 

통해 정보교환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책, 책상이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도서관 

만들기도 

놀아주는 사이사이 쉬기도 

한다). 

?1-λ.l _Q_ 
'-'-' ;프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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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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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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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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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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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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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학
 
있
 
염
 
차
 
며
 
북
 

있는 텃밭과 정원 함께 가꿀수 

- 함께 조리할 수 있는 부엌 

※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으로 놀며 공부하며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 Family Place Libraries, Communal Garden, Mother’s Center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 

.AF‘amily Place Libraries ( www.familyplacelibraries.org) 

1996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처음 생겨남, 관장이었던 Sandy Feinberg가 자신 
의 육아 경험을 통해 도서관을 변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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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울려 프로그램 개발 

- 책과 장난감이 같이 있는 커뮤니티 룸을 만듬 

- 책과 놀이를 통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기, 아동기의 놀이, 책 일 

기, 사회성이 평생을 좌우함 

- Family Place Library Training Institute 설치 : 이 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 속 

개발 직원들을 훈련시컴, 현재 미국 전체로 펴져나감 

‘ Mother’s Center (MINE, Mother’s Center International Network 참조) 

대표적 풀뿌리 여성 커뮤니티 운동, 독일에서 처음 시작,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 

리아 이태리 영국 미국 등 전 세계로 번져나감 

- 살림 친화적으로 아이 엄마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제공. 

- 여성들을 고립된 가정의 영역에서 끌어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 육아, 양육, 

살림의 질을 높임 

- 다문화 가정의 여성, 아이들이 공동체에 융합될 수 있게 함 

- 역할; 아이들의 놀이 그룹 형성, 놀이방, 육아지원, 장난감 책방, 벼룩시장, 쇼 

핑 서비스, 페스티발, 언어, 컴퓨터 교육, 수선, 바느질, 렬트, 노인 돌봄, 식사, 

세탁 등 살림의 전 영역을 도움 받을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공동정원(Communal Garden, Couumity Garden), 공동텃밭 

도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공동의 정원 텃밭, 공동으로 정 

원, 텃밭을 소유, 같이 경작. 유럽에서는, 

- 신선한 먹거리를 같이 경작해서 먹음, 공동체 형성 

-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역사가 오래됨, allotment garden, 세계 대전시에는 

‘Victory Garden’이라고 불렴, 영국 독일의 경우,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거주하 

게 된 사람들이 자연 경작에 대한 깊은 향수가 있음, 공동이 함께 공유하는 

텃밭 운동이 일어남, 1, 2차 대전 시에 식량 공급의 원천이 되어 Victory 

Garden이라고 불림. 

- 미 국의 경 우 Community Garden은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1979)’이 대표적 케이스 ; 같이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면서 커뮤 

니티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함께 경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인다. 축제, 

벼룩시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행사 주민들이 진행, 생태교육, 아이들 교 

육효과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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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 안 쓰는 물건 가져와 팔기 

0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 생각 

수 있도록 유도한다) 

0 물물교환 장터 

- 서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교환하는 장터(미리 

되는 물건에 맞는 색깔 별 스티커를 붙여 교환할 

0 잘렴마을 매뉴열 전시 

살림마을이 필히 갖추어야 할 요소들 프로그램, 인테리어의 적정성, 봉사자 

훈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림마을 매뉴얼로 만들어 참고하게 한다. 

0 서클댄스 공연 

평화와 치유의 춤, 상생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으로 유 

럽과 미국 등에서 행해지는 서클댄스를 함께 배우고 공연한다. 

음식 나누기 파티 

규합총서에 있는 음식 중 몇 개의 레시피를 시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와 나눈다. 

0 

추진해야 할 사업 2) 2015년에 

해야 할 전시프로그램을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 

일정한 장소(예: 경기미술관)를 정하여 살림축제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경기도가 

화」 로 한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口 전시 · 교육 - 축제 사업 

전시 벽면에 

일부를 

@ 프로그램 1: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화 

전시 프로그램 

- 벙허각의 삶과 규합총서 소개(총론적 소개) 

- 그림연극으로 보는 빙허각 이씨의 삶(이동하면서 

길게 펼쳐진 형태로 한다) 

- 규합총서의 실불 전시 및 주식의, 봉엄측, 청량결, 산가락, 술수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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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다시 써서 전시한다. 

- 규합총서 주사의(술과 음식)편에 수록된 음식을 재연하여 전시한다. 

- 미니어쳐로 규합총서의 내용들을 재현한다. 

- 영상으로 보는 규합총서(약 7분 정도의 소개와 해설로 바교적 자세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풍을 소개한다) 

0 참여 프로그램 

게임으로 이해하는 규합총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퀴즈놀이 

- 바닥에 연관어를 찾아 뛰어 다니는 오랜말 놀이같은 컴퓨터 게임 놀이 

빙허각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0 공연 프로그램 

- 구연동화로 듣는 빙허각 이씨의 삶과 자유 토론 

- 빙허각에 대한 노래 공연(작사·작곡을 의뢰한다) 

벙허각에 대한 연극 공연(전시장을 함께 돌며 한다) 

@ 프로그램 2: 살림 속에서 피어난 자수예술 (5개 섹션) 

0 제 1 섹션: 근대 자수와 여성 

오늘날 

자수를 미술대신 선택하였던 큰대기의 신여성 자수가 들이 있다. 수원에서 태어 

난 나사균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데 동경 여미전에 유학하였던 나사균, 박을복 같은 

이들을 추적하고 잊힌 여성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근대 자수전을 열수 있다. 여 

성의 역사 쓰기라는 맥락에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예: 나혜석, 나사균, 박을복, 이장봉의 작품 전시, 인터뷰, 문헌 연구 등으로 구성 

0 제 2 섹션: 자수와 현대미술 

자수는 그 노고나 미적인 아름다움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부족한 부분이다.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나 훌륭한 자수가가 많다. 본 논문에서 조사 한 이상으로 더 

많은 자수가를 찾을 수 있고 작품을 모을 수 있다. 예술작품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수는 전시를 하면 시각적으로도 볼거리가 많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미술 작가 중에는 현재 여성주의에 공감하여 자투리 천이나 실과 바늘 

을 미술의 재료로 쓰는 여성작가들도 있다. 김수자 신경희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인 

데 이들과 자수가 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도 여성의 일을 다시 평가 하는 

살림 담론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디팀돌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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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3 섹션; 바느질하는 여자들, 자수 명장 

자수 명장, 전통 자수 작가들, 그 미적 품격이 예술로 평가되어야 할 작품들을 전 

시한다. 

예: 한상수, 김계순, 김현희, 손인숙, 윤희순의 작품 전시와 이력, 인터뷰로 구성한다. 

0 제 4 섹션: 세계 궐트 자수 페어와 축제 

여성들이 집에서 남은 천조각과 실, 바늘로 하는 궐트는 한국의 자수와 비슷한 

것으로 여성주의가 부상하면서 재조명되었다. 현재 렬트 축제, 전시, 페어는 뉴욕, 

휴스턴, 영국, 일본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이 뀔트 축제들과 연계하여 국제 뀔트 축제 페어를 한다. 시상식도 한다. 

영상물로 소개한다. 

0 제 5 섹션: 나도 자수 예술가입니다-

。l ."!:::. 
λλ,_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이름 있는 공예가로, 예술가로 등극케 

하는 참여 공모 전시. 

@ 참여 프로그램 

- ‘나도 바느질 잘해요’ : 흔히 쓰는 필통이나 생활가방을 어린이들이 간단히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수다 떨며 조각보 만들기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공동의 작품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베갯보에서부터 이부자리, 

식탁보, 행주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워크삽. 

0 강연 

전통 자수의 도안이 상징적 의미를 강의로 듣는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까지는 전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살림 

문화 전반을 다양한 형 태로 풀어 낸다. 

0 토론 

- ‘토크 쇼’ : 나에게 살림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송사 아나운서나 전문 

MC, 여성학자, 일반 여성들이 함께 수다 떠는 형식으로 진행 

하는 토론 프로그램 

@ 학술 프로그램 

21세기와 살림문화 : 학술 프로그램으로서 관련학자, 공무원, 실천하는 NGO 

들이 모여 진행하는 살림문화사업의 의의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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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프로그램 

연극 “살리고 살리고!” : 살림의 정선을 웃으면서 공유하는 연극. 노래와 춤, 

대사가 함께하는 연극. 

- 서클댄스 : 치유와 명상이 있는 평화의 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 

나임을 몸으로 체현하는 춤. 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춤 

- 노래하는 여자들 ; 한영애, 이상은, 말로, 안혜경, 지현 등 여성적 감성과 메 

시지가 함께하는 여성 디바들의 공연. 

@ 참여 프로그램 

- 어머! 변태했어요! : 잘 입지 않는 옷, 커텐, 테이블보 등의 변신. 의상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옷 아이템으로 변신시켜보 

자. 새로운 액새서리와 함께 코디한다. 

- 알콩달콩 궁합 맞추자 : 궁합이 맞는 음식들, 친구와 연인, 부부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궁합 맞는 요리도 만들고 상도 받고 공부 

도 하고 재미도 있고! 

-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살림마을! :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참여, 꿈도 

꾸고 상도 받고! * 혼자 꾸는 꿈은 꿈 
에 불과하지 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 나도 정크아트 예술가 : 버리는 폐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자. 우리집, 

우리마을을 꾸미는 설치미술도 우리가 한다. 

살림장터 ; 서로 좋은 시장 

물물교환장터 : 안 쓰는 물건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 라 교환하는 장터 

。 벼룩시장 :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다른 사람에겐 유용하다. 

。 공예장터 : 내가 만든 물건들 공예품들을 팔아본다. 

0 북카페 :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나와 주고, 팔고, 읽고! 

0 음식장터 : NGO들, 작은 모임들에서 각종 음식을 장만해와 솜씨도 뽑내 

고 입도 즐겁고! 

- 단체 부스 : 대안문화, 살림문화의 공동체들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며 

새로이 회원들도 모은다. 

기업홍보 부스 : 친환경, 살림문화와 유관한 기업들에 기꺼이 부스를 내 주어 

프로모션할 기회를 준다. 

口 얼상적 삶의 공간에서의 교육사업 

살림문화사업은 축제기간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도 물론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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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은 연구자가 제안한 ‘규합총서 읽기’나 ‘전통요리교실’이 그러하다. 

@ 고전의 향기 : 『규합총서』 읽기 

·춰지 

여성이 쓴 생활대백과서 『규합총서』 에 대한 원전 강독을 통해서 전통시대 살 

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고취를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인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직접 원전(原典)을 접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는 추세다. 현재 『논어』 나 『맹자』 , 『주역』 같은 고전(古典)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해당 지역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독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경기 여성 인물과 관련하여 강독회를 연다면 인문학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인문학 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 

-목표 

빙허각이씨와 『규합총서』 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지역민으로서 참여의식을 이끌어 낸다. 

- 원전을 직접 접해봄으로써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고취한다. 

원전 읽기를 통해서 다른 인접 분야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높여 삶의 질을 향 

상시킨다. 

-내용 

『규합총서』 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로 쓰여 었다. 

- 한글로 쓰였지만 옛 한글인데다가 한자어가 많다. 

- 전체 내용을 강독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앞의 두 장(음식/의복)만 집중적으 

로 강독한다. 

- 방법 

- 기간 : 2개월 코스/탐방여행 1회 

- 강사 : 전통시대 음식과 의복 전문가나 역사학자 

- 인원 : 20명이상 

강의교재 ; 수강생들에게 배포할 강의교재를 미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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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요리교질 : 『규합총서』 음식만들기 교질 

-춰지 

- 『규합총서』 의 조리법을 익혀 우리 민족 고유의 맛과 멋을 체험한다. 

- 『규합총서』 에 나오는 조리법을 통해 양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청주에서는 이 지역 요리서인 『반찬등속』 (1913년)을 연구하는 (사)청주반찬등속보존 

회나 반찬등속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있음 

-목표 

- 『규합총서』 에 나오는 주요 요리법을 소개하여 전통시대 맛에 대해 즐거운 체 

험을 유도한다. 

- 『규합총서』 요리 보존회나 연구회가 결성될 수 있게 한다. 

-내용 

- 『규합총서』 의 조리법은 서울 지역 음식으로 추정됨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하여 ‘용인 오이지법’이 주목 

“오이 백개를 꼭지 없이 하고 혹 상한 것 가리어 항아리에 넣고 맑은 뜨물과 냉수를 

섞어 소금을 싱겁게 타 오이 넣은 항아리에 붓고 이 이튿날 내어 아래 위로 바구어 

넣고, 또 그 이튿날 또 이렇게 하여 날마다 여섯 일곱 번 하여 익히냐 용인 외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 장, 김치, 밥과 죽(오곡밥, 양박, 타락죽, 우분죽, 구선왕도고 의이, 삼합미음, 개 

암죽, 율무의이죽, 호도죽, 갈분 의이죽), 차, 각종 반찬(완자탕, 복어탕, 열구자 

탕(신선로), 송이찜, 붕어찜, 게찜, 생치구이, 동아선, 전복다식, 전유화, 생선게 

장전유화,화채,죽순채,월과채,펙복이,족편,쇠고기순대,제피수정,똑똑이좌 

반, 편포, 청어젓, 게젓, 연안식해볍, 용인외지법, 명월생치채, 전복침채, 통치미), 

냉면, 생선, 육류, 과자, 음료, 술(구기주, 도화주, 연엽주, 와송주, 국화주, 매화 

주, 연엽주,률주,두견주,소국주,과하주,감향주, 일일주,삼일주,송절주,소 

주,), 별식 등 각종 음식 조리법이 다양하게 수록 

• 방법 

- 정례반과 일일체험반을 운영한다. 

- 정례반의 경우 2개월 코스로 운영한다. 

- 최소 15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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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반의 경험을 다듬어서 향후 경기도 문화 관광 컨텐츠로서 일일체험반을 운 

영할 수 있게 발전시킨다. 

이 밖에도 연극·연극·영화·춤·미술·사진 등의 예술 프로그램도 일상적 교육 프로 

그램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아트’나 ‘마을 미디어 사업’도 살림문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따로 다른 살림문화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주체, 여성으로부터 새 

로운 살림 문화가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이 살림문화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 

들어내는 일이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는 ‘새로운 문명을 이끌 

어 내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작은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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